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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당국·정당 수뇌굽 협상회의 

가. 북한 정무원 홈2. 1 , 남북 당국 • 정당 수뇌굽 협상획의 제의 판련 

I 차 대남편지 

(90. 1.13 섭수) 

대 한민 파 대 통영 , 민 수정 의 당 총재 

보 태 우 귀 하 

경애하는 낀일성주석께서는 쓸해 신년사에서 우리 띤족 91 젤선한 통인난 

원을 반영한 새갚-운- 구놔방안을 천명하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놔 정부와 각 성당 대표갈은- l 윈 9 <?J 평양에서 

련합회의를 열고 이 새보운 十놔방인블 설천하기 위한 대책윤 모 의 하 _11. 

남조선 당낙과 각 정당 수뇌둡에게 λ내는 편 ^I 칠 채택하있감니다. 

나는 위임에 의하여 련합회의에서 ~H 태된 펀지살 궈하에 J!l _1/내는 1사입니 

다. 

소선민수주의인띤공화놔 정무원 

총 리 연 형 녹 

1990 년 l 월 9 일 

낚조선 당놔파 각 정당 수뇌갚에게 

-~-내는 펀지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꾸l 여 Lt 라가- f，L 련된 /.1 :r_ 껴써 4S 년깐- 헤아 t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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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망국과 분렬로 이어진 재난에 찬 20 세기도 이제는 마지막년대에 들어 

섰습니다. 
•• 

민족분렬의 고통을 안은채 또 해를 보내고 90 년대에 들어선 우리 겨레 

는 아직도 가늠할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우려하며 참으로 단절의 

아픔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겨레의 통일열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나 그에 봇지 않게 분렬의 장벽이 두터워지고 대결과 불신의 심연이 

깊어지고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북남사이에 대화는 20 년가까이 거듭되 

고있으나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한채 공전만을 계속하고있는것이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랭혹한 현실앞에서 만일 우리가 난국타개를 위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다면 통일의 길은- 언제가도 열리지 못할것이며 분렬로 인한 겨 

레의 불행과 고통은 기약없이 지속될것입니다. 

우리는 반세기를 바라보는 분렬의 력사를 더이상 끌지딸아야 하며 90 년 

대에는 반드시 통일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엄숙한 요청을 깊이 헤 아리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파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획기적인 구국대책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북파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 

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시였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념원과 의사에 맞게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려는 

조선로통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한 노력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시이며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참으로 중대한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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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획지적인 +파대책을 섣현하는데 분렬도 인한 겨레의 .Jl똥올 

가시고 온 민족의 힘을 합쳐 통입의 꽉파~들 여는 가장 현섣적인 실이 

있다고 확신하고있습니다. 

당신들도 잘 알.i!..있는-바와 같이 최난시기 북과 남， 해외에서 J-:각홍일 7] 

운은 전례없이 늪아가고있습니다. 

서보 갈라져사는 가족， 친척뜰은 혈석-란사이의 상봉-올 요 -f하는 복-소리룹 

높이고있으며 정치인， 경세인， 운화인， 종J.í1.인， 정년학생 눔 각껴l 각층 인넨둡 

은 분렬의 장벽을 넘어 서로 래왕하고 섭측하교 대화할섯을 수상하반사 

통일의 문을 힘있게 누드리고있습니 다. 

수십년동안 억눌려온 통일열기의 이 거세찬 분출은 누πL에 의해서노 역 

제되지 말아야 하며 억제될수도 없는것입니다. 

겨레의 뜨거운 열망은 지체없이 상봉의 기쁨으보 바뀌여져야 하여 사유 

로운 래왕과 접촉의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분렬의 장벽올 따스고 통일의 문올 여는 섯 

조치로서 우선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켈아놓은 철난강j피프상맥부터 세 

거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질러 동서보 련연히 뻔어있는 앙느L ~l ~:_상벽끈- 분델과 

대결의 상징이며 북과 남을 격페시키는 차단랄입니다. 

나라안에 군사분계선이 있는것딴 하여도 가감0}{F 인인디| 인-상석으도 억양 

아놓은 장벽까지 있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닌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초선에서 팡크리트장벽을 허운다면 우리측 지역에 성치되여 있늠 

철조망을 즉시 철거할것입니다. 

콩크리트장벽을 제거하고 북과 남은 사유래왕과 전면개방올 심현하여야 

합니다. 

-9-



자유래왕은 문자그대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제한없는 것으로 되여야 

하며 북과 남의 개방은 정치，경제，문화 둥 모든 분야에 걸치는 전면적 
• 

인것으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은 의심할바없이 북과 남으로 흩어져사는 겨 

레의 고통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이며 각당， 각파 인사들과 각 

계각충 인민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며 호상 리해와 신뢰의 기초우에서 힘파 지 

혜를 모아 조국통일위업을 전민족적위업으로 힘있게 떠밀고 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수십년동안 굳어져온 분렬의 장벽을 제거하고 통일의 문을 여는 

이 중대한 력사적조치는 북남당국사이에 다풀 행감상의 문제이기전에 쌍방 

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단안에 의해 실현되여야 할 정치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조선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협상을 호소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외인민들은 조선의 정치인들의 일거일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특히 우리의 획기적인 구국대책에 대한 남조선정치인들의 

태도를 지켜보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당국이나 여야를 불문하고 남조선의 책임있는 정치 

인들이 우리와 함께 조국통일의 전환적놔면을 마련할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도 한결같이 통일을 바란다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 분단의 장벽을 

개방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한만큼 우리 나라에서 분렬의 장벽 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여는데 반대할 조건이 없을것이며 이 문제를 협의하 

는데 주저할 리유도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북파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파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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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논 회망윤 표시하면서 이 협상회의의 소집올 

위하여 1990 년 2 월초순에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올 가질것올 정중히 제의하 

는바입니다. 

예비접촉에는 북과 남의 당낙과 각 정당 수뇌탄의 위임플 반은 대표들 

이 참가하되 인원수는 북과 납에서 각기 5 명정도로 하는서이 좋으~라고 

봅니다. 

는
 

미
 너 

우
 

’ 당선틀이 1990 년대를 분단의 장 t꺼올 허물고 통일의 문윤 여는 

력사적인 년대로 되게 하려는 우리의 구놔세의에 낭정적언 호웅올 보이t!.l 

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소선민주주의인빈공화.~ 정부， 

정당 대표들의 련합회의 

1990 년 l 월 9 일 

평 양 

( ※ 북측은 상기 와 동임 한 내 용의 편지 륜 동얀 닫짜에 상밍 ?F- -안1l-총리 , 

평화민주당 검대중총재 , 통연민주당 간영삼총재 , 선빈주-상화당 {I 종웬총 

재에게 보내왔음.) 

나.대한민국 국무총리，남북 당국·정당 수뇌글 협상획의 제의 판련 l 차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낀공화ji 

정무원총리 연형묵 →1 한 

- /1-



냐는 귀하의 l 월 9 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놔제정세도 

완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우리는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비롯한 여러갈래의 회담들이 하루속히 타 

결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I 7.7 선언 」과 「한민족공동체 통 

일방안」 동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남북자유왕래와 사회개방 문제에 대 

해 귀측이 관심을 표명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방식으로 비현실적인 

「협상회의 」를 다시 제기하였고 특히 우리측에서는 있지도 않는 이른바 

콘크리트장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의 장애가 마치 우리 

측에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1 월 10 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환영하면서 , 이 문제는 남북당국 특히 최고책임자간 회담을 통 

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절과 대결로 점철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민족화 

합과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려면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통한 다각적 교 

류와 협력의 실시가 필수적 과제라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남북간에 편지 한통，전화 한통화 주고받지 못하며 이산가족 

의 고향방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왕래와 전면개 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최소한 동포들의 자유로운 

통행 • 통신 그리고 경제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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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반 아니라 남과 lJ 。
그1- 1::"" 진상완화뜰 위해 -\'~사 식 신 되 ~촉 ff 설댈씌 

쇼치노 아울러 취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올해 「 팀스파리트 」훈띤 1 f- .Y_쉰- -각 -1: 하여 산 시 -’ 1 ~‘김- 한 우버‘간 입 

장에 내l 측도 이에 상웅하는 -Eil 샤 있 , 1 갚 /1 대쉬니다. 

는
 

리
 

。T 이맨어l -(j측이 세 /1 한 i 볍상회의」에 대해시 」이이 비꽉- Ltl4-

의 당놔 및 정당수뇌갈이 참가하는 회익처l 바 인시바노 판씬상 뉘lε측이 "é 。

래 주장해온 정치협상회의나 난 14-연삭회의외 다쉰 li} Slt- 삿이바 .l~ 생각 

합니다. 

오늘날의 분단현실을 볼 때 낚씌- 사이에늠 장 t상 당파이 식 ~J 만나 협 

의·해결해야 할 일이 있Jl_ u:. 셔t.:J- !_ :- 0 I 
-1- 0 0 i'.-! 해야 할 인이 따 jI!- 있슴니 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각기의 .il유한 권 i--파 책임요- 도외시 하띤시 

무원칙하게 하나의 협상마당에서 혼합시7' 1 려는 샀은r 남북간의 세반 문세콜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사세 i 괴시 이쉽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진심으fIL 샤유왕래와 션띤새밍을 l사딴다띤 

기손대화에 성설해야 합은 불론， 난북 성상회담 개최애 하부-간히 ~~--용해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북 사이에 단혀진 푼이 활와 연넨 사운데 온 끼레사 -상 농- 처l 

의식을 갖고 자유판게 왕래하변서 하나의 삶의 터선잘 사판이 /}t- ul _t 
\.~ --1 

공동체가 이 대망의 90 년대에는 기펼i 회복·반선되기둡 바야 L- li} 입니 

다. 

1990 년 2 월 l 일 

대
 

한 민 국
 

놔무총리 강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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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북한 정무원 흥리，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관련 

2 차 대남편지 

( 90. 2.15 접 수 ) 

대한민국 대통령，민주자유당 최고위원 

로 태 우 귀 하 

나는 오늘 평양에서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각 정당 대 

표들의 제 2 차 련합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본 회의에서 채태된 편지를 귀 

하에게 보내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 1990 년 2 월 14 일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보 내 는 편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은 2 월 14 일 제 2 차 련합회 

의를 가지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소집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대책을 

토의하였습니다. 

는
 웹

 
련합회의에서 최근의 변화된 정세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협상회 

의소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하 

여 일치하게 인정하고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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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미 지난 I 월 9 일부 편지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 

일성주석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새로운 협상제안은 45 년동안이나 

•• 
지속되고있는 우리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전환적인 의의불 가지는 애 

놔적발기입니다. 

오늘 이 제안은 날이 갈수복 내외의 더욱 커다란 반향을 불러원으키고 

있으며 올 겨레에게 조놔통일에 대한 새보운 회망과 신심을 안져주Jl있습 

니다.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한결같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는 공-크리트장맥을 

허물고 북파 납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올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 

이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훌흉한 조치보 된다고 하연서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발표된지 불파 한달사이에만도 세계 l 백여개 나라의 정 

부，정당， 단체들이 새로운 제안에 지지틀 표시하는 련대성조치될 취하았으 

며 이를 계기로 조선반도의 통일에 대한 세계의 판심은 비상히 높아졌습 

니다. 

우리의 제안은 남조선의 각계충 인민칠-속에서도 커다란 기대와 71 쁨으보 

받아뜰여지고있으며 야당과 재야에서도 좋은 반웅올 보이」l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우리의 획기적인 평화통일망안이 조놔통일에 대한 온 겨레 

의 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하고있으며 통일의 돌파뉘를 연어나사수 있는 

옳바른 길올 밝혀줍 정당한 제안이라는것을 뚜렷히 확중하여수.i!..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으며 새로운 세안의 설현선망에 

대하여 락관하고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불확정한 요소가 있다면 J섯은 우리의 제안에 대한 납조선 

당국의 부정적인 립장과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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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월 l 일 남조선 국무총리가 보내온 회답편지에 의하면 북과 남 

은 적지 않은 문제들에서 아직 견해상 차이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이 자신이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의 존재를 

부인해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참으로 놀라움을 급할수 없습니다.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량심마저 속이는 이러한 경솔 

한 행동은 어떻게 하나 민족분렬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을 그대로 두고 

북과 남사이의 현 격페상태와 나라의 분렬을 물리적으로 유지하려는것으로 

밖에 달리는 리해할수 없습니다. 

귀측에서 말로는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콩크리트장벽 

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한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귀측 당국이 우리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에 대웅하여 제기하고있는 《통 

행 , 통신， 통상 협정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하여도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이 두개의 국가로서 서로 교류하며 남남끼리‘ 살기 위한것이지 하 

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더우기 남초선당국이 유엔에 단독으로 들어가자고 하고 《두개 조선》정 

책을 계속 추구하는 형편에서는 통행， 통신문제나 경제교류문제가 해결된다 

고 하여도 그것은 나라의 통일에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통행 , 통신 문제나 경제교류문제가 해결되자면 그에 앞서 귀측의 

통일의지가 확인되여야 하며 그 중거로서 우선 콩크리트장벽부터 허물어버 

릴 용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남조선 국무총리의 회답편지가운데 우리가 심히 유깎을 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회담방식에 대한 그릇된 편견입니다. 

남조선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파 전면개방을 실현하는것 

은 온 민족의 절실한 리해관계와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적문제인것만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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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릅 정당하게 풀자면 웅당 띤족의 총의섣- 오올수 있는 폭넓은 협상마 

당이 마련되여야 합니다. 
•• 

그럽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놔이 합볍적인 야당까지도 대화에서 배제하고 

오직 《정상회담》만올 _iI.집하는석은 과편객?! 낀주정치의 리년에도 어낫나 

는것이며 자신이 주장하고있논 통일푼제해결의 《민주주의척원칙》파도 배치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장방사이의 최고위납회담에 주의릅 판리 J2. 있 R며 협상회의 

소집제안에도 최고당국자의 참가칠- 예견하고있습니다. 

그런것만큼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최고위급이 서루- 만달잣윤 바란다면 구 

태여 우리가 제의한 협상회의망식플 반대할 리유가 없다고 생각휘니다. 

오늘 우리의 협상회의방안블 실현하는데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올수 없 

。

τ
 

거
〈
 

는
 

남조선에서 별어지고있는 《팀 스펴리트》합동꾼사연습과 정계개면 

문제입니다. 

해마다 미군과 함께 벌리는 대규모적인 합동굽사연습끈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일충 격화시키고 대화의 성상적인 친천올 가보막는 요인입니 

다. 

《팀 스피리트》합동꾼사연습은 올해에도 여러간래의 북낚대화뜰-올 일시에 

중단시켰으며 우리의 새로운 협상회의소집제얀에가지 어듀운 :l단자끓 던지 

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심로 대화할 바라고 자유래왕파 전면개방융 환영 

한다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가져다주고있는 엄중한 후파에 대하 

여 심 사숙고하여 야 한다고 간주합니 다. 

우리는 오늘 이 두번째 편지를 남조선당놔파 현존하는 2 개 정당에만 

보내지만 이것은 우리와의 협상대상을 이에 놔한시치거나 고정화한다는젓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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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에서의 정계개편에 따라 새로 출현하는 정당들도 웅당 협상회의에 

참가하여야 할것이며 그들에게도 협상회의 당사자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평화통일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발생한 이상과 같 

은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히면서 

조성된 정세에 맞게 하루빨리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대책을 천명 

하는바입니다. 

첫째로， 귀측 당국은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릴 용의를 지체없이 

표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귀측 당국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하면서 《최고책 

임자회담》 을 열것을 주장하고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협상회의의 테두리안에 

서 쌍방 최고위급의 상봉을 별도로 마련할수 있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셋째로，우리는 협상회의를 성과적으로 준비하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적 

당한 시기에 귀측 당국 및 각 정당 대표들과 개별적이든 집체적이든 그 

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것입니다. 

넷째로，우리는 협상회의가 전민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활수 있도록 귀 

측 당국과 현존 야당은 물론 앞으로 창당될 어떤 정당에도 항상 협상의 

문을 열어놓을것입니다. 

다섯째로， 귀측 당국은 중단된 여러갈래의 북남대화를 다시 잇고 협상회 

의소집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있는 《팀 스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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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90)) 합동군사연습을 빠른 시일안에 승시하여야 힐삿입니다. 

이상의 다섯가지 당면대책에는 히부속히 협상회의룹- 마련함으록써 소낙통 -
일의 획기적놔면올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진지한 년-'(!이 낚겨져있습니다. 

우리는 협상회의소집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띤 당신갈이 서l 기하는 다판 문 

제들도 진지하게 대하고 서호의 낀해차이감 줍혀나.{}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탈은 통얀을 선 ~t하는 지레의 씌-소리활 한시 

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하며 반세기 가까이 방여온 민족분렬의 jl롱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평화통일방안과 협상제의는 7 천만 겨레의 통일념훤윤 품 

어주기 위한 북반부 모든 정치인뜰의 애놔적호소입니다. 

우리는 당신뜰이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틀 기약하는 우리의 협상회의소집 

제안과 새로운 다섯가지 당면대책을 신중히 대하고 이에 성의있는 대답올 

보내줄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놔 정부， 정당 대표늪-의 

제 2 차 련합회의 

1990 년 2 월 14 일 

평 양 

(※ 북측은 상기와 동열한 내용의 편지릅 동인남짜에 강영훈 -J~ 부총리， 

평화민주당 김대중총재에게 -ly1.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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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민국 국무총리 , 남북 당국 • 정당 수뇌급 협상획의 제의 관련 2차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귀하 

나는 귀하의 2 월 14 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먼저 지난 2 월 l 일자 본인의 편지에서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남북관계의 현실을 외면한채 귀측 「연합회의 」

편지를 전달해 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궈측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말하면서도 허구적인 콘 

크리트장벽과 비현실적인 「협상회의 」를 거듭 들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측 

의 자위적 꾼사훈련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시비해 나선데 대하여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개방과 개혁의 큰 흐름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질서를 창 

조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7 천만 겨레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날로 드높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통포가 모든 부문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통일된 국가를 완성하여 

다함께 풍요와 행복을 꽃피워 나가는 것은 비단 온겨레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진운에도 부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 1 'L一
끼-~ τ: 이제 더이상 냉전시대의 유산인 긴장과 대결의 구조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 민족화합을 통해 평화와 민주번영의 대로를 힘있게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측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정상화하여 평화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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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l!:""도좋 휠짝 면이나샤 71 위 해 사 {;- -l!’-잇 .t~~ r t노 닌 14- 간의 샤유왕래와 션연 lH 1상 

이 펜수적 과세입니다. 

따라서 우i늬측E- 」농안 사회 있-딛一때마다 이에 L•l 힌 시 :갇 91 ;''- .9. _Q. 
、L ，、 = • 

-'‘- ‘」 ‘•-
·f , 

-난해 왔으 I셔 • 7.7 선인 이후 」 산현윤 위 ?l 세 만 -f:λl ii- 신 ‘간 δl ;J -f 해 

오J1. 있습니 다. 

」빈에도 불十하 .ii 궈「칸암 아삭기시 5! 꽉신의 사유쟁례와 선띤새 l싱관 

천하끼 위한 상호 신되회복에 아 l!ι렌 판삽과 λ101 o - 1 ë-! .lJ ’_ 0 1 시 o ‘ ’ ‘~ J~ 
01 ’ ;:-Ll κ^)r .... , 

다
 

귀측이 새삼스럽게 쉰노1버트 장벽이라{;- 헤 -IL석 선전 {l;ιl 삽- 니’산 _1 ’- 니l 외 

의 여론을 오도하려는 섯은 궈측이 닌북-산 21 ?l 산석 LH 차외 , ，~ • -! 
11. ’ ,- -'- ! 회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뜰 녕시l 하 _1~ 있 으 t~1 1! j4- 관 !II 의 l、 l 서 익-
‘ - ‘ 一 .. ::. 

갈망하는 충정에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파 하지 싫윤 수 없슴니다. 

‘ 
우리 낚북당놔자길 닫 이 터 한 」二 I난석 인 펀지나 ::J. -, .• 1 '. l낀으띤 ι! 시원 잔 !ι 

낼 것이 아니라， 통행 ，통신협싱 능 낚쇄-간의 자유양 EH:: 세노 ι!P-!ι _I)!_ 상 

하기 위한 설천조치부터 강구해 나가야 한 서입니다. 

궈측이 진정으띄- 사유왕래와 전면개방판 tl~ 란다면 3-[J -L 해~! 21 ; l -。-

과 책임을 가진 쌍망 당 _~L 간의 회낚쓸 δ} 푸잔 61 싱 λ} 시시(>~ 사 ul 

섣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할 갓입니다. 

특히 남북간의 현안문세와 장래갚-서l 뜰 난본끽으도 해서해 나 ! ~ /1 위해서 

는 우엿보다노 쌍방당약 최.il책임자간의 만닙이 이묶이셔야 한 씨입니다. 

궈측이 낚북정상회담에 판십을 lftN 하J.!. J 띤요싱블 인 성하변사도 낚묵-

관계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 협상회의 」룹 세속 앞세우 ~l~ 있는 ;!ξ- 이 

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측이 누차 맑혀 왔갖이 납북삼상회담의 개최에는 아무런 신세조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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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ζ: 
M 2. ’ 없으며 있어서도 안펠 것입니다. 

귀측도 당놔과 정당이 해야할 일을 따로 부여하고 있고 남북간에 그동 

얀 여러깐래의 회담을 특성에 맞게 진행시겨온 사실에서 귀측이 구태여 

l 협상회의 」를 조건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남북간의 문제는 어느 일방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 인정과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 
끼-

귀하도 잘 알다시피 우리측은 올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축소하여 실 

시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 이는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의 성의있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귀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조치뜰 취하기는 커녕 진행중인 

남북대화블 연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구태를 되풀이 하는가 하면 최근 전군 

과 준꾼사조직에 대해 전투동원 준비명령읍 하달하는 것으로 답해 왔습니 

다. 

나는 귀측이 긴장을 완화하는 대신 대결을 조장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대신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한 태도룹 더이상 지속하지 말아야 하며 남 

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비롯한 기존대화에 성실히 응해 나올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난과 북의 책임있는 당놔자뜰이라면 반세기 가까운 고통과 불행의 역사 

를 청산하고 민족자존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첼설한 소망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번영과 책임전가에 안주하여 역사적 소임블 회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이같은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당한 태도변화가 

있기델 기대하면서，하루족히 남복고위급회담이 열려 평화와 통일의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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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석인 선시가 마련되기낀 바라는 바위니다. 

1990 년 3 월 3 일 

대 한 빈 놔 

놔부총리 강 영 훈-

마.북한 정무원흥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관련 

3 차 대남편지 

대한민놔 

쇠태우궈하 

나는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낀공화파 정부， 성당 대표협의회에서 jH 

택한 《남소선의 당놔과 민주자유당 수뇌길-에게 보내는 편시)갈 꺼 δ}에세 

단냄니다. ‘ 

귀하의 긍정적인 호웅을 기대합니디. 

-f 선낀주:주의인빈-상화 ,; 

홍 균1 면 혀 
。

1! -l1’ 우 l 

I J 
-:-1

1
-

19~O \ ~ :~ 원 ')' ) 딩 j 

낚 -r:산의 당 -I;- 파 빈주샤유념 F ’l-i{ ， -o!l 씨 

_1.1_ 니} 4 r 강 l 시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성의있는 두 l서째 」Jl 시에 대힌 회낚편시에사 또다 

사 협상회의소집틀 거부하고 부당한 주상플 되뚝이한[l] 대하여 껴 l앙뜸 

한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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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꽉-의 편지는 당국과 정당찰을 대상으로 하여 공화놔 정부， 정당 대표 

갈의 련합회의에서 채택한 우리의 펀지에 대한 상웅한 대답으로 되지 않 

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귀측이 이번 회답펀지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허 횡-하고 

온당치 못한 주장을 거듭 되풀이한 소건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밝히지 않을수 없습니다. 

귀하도 아다시피 우리는 년초에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쌓아놓은 강크 

리트장벽을 마스고 북과 남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를 제기하면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놔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의 련합회의를 열고 귀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해당한 편지를 

보내였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이 편지에 대한 첫번째 회답편지에서 현실을 터 

무니없이 기만하고 무례한 주장까지도 서슴치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 통일 

의 길우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고 90 년대에는 기어이 통일을 이루려 

는 애국충정으로부터 모든것을 참고 다시 5 개항의 구체적제안이 담긴 편 

지를 두번째로 귀측 협상대상자들에게 정중히 보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보내온 이번 귀측의 편지라는것을 보면 귀 

측은 말로는 《화해 》니 《통일 》이니 하지만 실지로는 대결과 분렬의 립 

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겨레의 막을수 없는 통일열망 

마저 외면한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자체를 덮어놓고 거 

부해나서고있습니다. 

제손으로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도 없다고 하고 통일문제를 론하자고 하 

는 협상회의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귀측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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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니까. 

만연 구l 측 ^l 익에 f1F 단! 고1 rH -;1 91 상상?! !’'. _- L L’ 1 .1 :. 싼“! 이 암! 다 _1 ’ 히 c f-맨 

내! 측 o t김-서 는 ~l 외- 판련힌 사친 , 석-화까 iif:- 서! 끼 센~ '， 1-깐 ~l 펴 -6μl 만아。t 

할석이며 씌-파 난의 각계각층 ?l 띤김-이 -헨지에사 화?!하도석- 한 [q 디I ~~ 

우리의 씨의도 거부하지 만이야 한서언니다. 

놔토의 허리룹 까보질러 쌓아꽁끈 인연히 
‘‘ 
‘‘‘ 4싸

 
제
 

-1. / 
, 1’ l 닙 1 ~드 삭 ll! f 자 。，

11'、

다고 계속 구차스러운 변명윤 하며 내외여류-감 ?- RL δ} 이 δ}t? 햇펜에서 

우리는 당신둡에게 과연 털끔만한 ” l 족석 I닝 tl 이나 익 l r}η. </Jl ~1 니 I J ‘ I .0. 
'-1 () .. ! 

---! ’ / 
/ 

지고있는지를 이제는 꼴지 않블수 없습니다. 

귀당놔이 참크리트장벽윤 J냥 , -.1 ’- :1 (1 까、 

기 l二 < 품-햇 , 통-↑ l 혐 석 > 깐- 헤l 션 

하여 래왕과 개 t상블 수!현하샤는;!은 친션 j감 ;;!l 한있는 cH 압이니 .\1. l () 

’ ‘”’ x 

방을 하려는것이 아니라 당놔의 첸사한 통셰와 감사반에서 斗 δl lf넉iL 샤 이 

고 협소한 범위의 교류나 하자는-이에 지 나지 ;강검:니다. 

나라와 나라사이에 맺는 낙제협약방식의 《협-센 ;) .알 간 {1- lJ! -즉니1.’，’-에서 

《체-션l )ì 하자고 하쓴갯 사처l 개 낀족작끼 ;(1 에서 분나 뭇인의 r ’ ~.q 애니 -μ- 나 

천만부당한것임을 귀꽉·븐 안아야 한니다. 

구1 당놔이 진션로 통-잊 할 의사끼 었다면 뭇c:! 윤 위해 -양-? 하」’- r} 

사 i감김-을 구속하 -il 처형하는서파 같은 l사민 칸 ι! ?1 }'1 쇄 익 i9 -안- t시펴야 건’ 

이며 《통행， 통신협정 > 같은-섯이 아니바 한 -• L t'-I .1:_ 상 1 셔 -S- ‘ ~l 삿 l ’ 1 f 유래 약 i'~ 

전띤개방윤 설현하기 위 한 용-단부터 내 L낙야 한 ', 1 끼 니 t l. 

귀측이 주장하는 <최고책인 샤회 담 > 이| 대하여 만센다 ~I ''!l \:. ι、 " \ ,. L i ‘l l 

것플 우리의 협상회의제의를 반대하기 위힌 îL선에 잔! 」’l 센 ’‘! 이 아」’- ?1 센 한 

니다. 

만익- 구!측이 진설부- 최 l ’ 우! ]f이 반나 」뚱c; l.:l-.~l] 간 후， ~’} 한 91 사 ! I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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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만달수 있는 무대까지 열어놓고있는 우리의 협상회 

의제안을 신중히 대하고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번 두번째 회답편지에서조차 우리의 제의를 거부함으로 

써 최고위급회담까지도 전면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귀측은 확실히 무분별하게 행동하고있습니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이 무엇 

이 떳떳한 일이라고 귀측은 우리가 취한 정당한 자위적조치까지 시비하며 

자기의 반민족적행위를 변호하려 하는것입니까. 

특히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귀측이 요즘 이른바 《땅굴문 

제》라는것을 또다시 들고나와 그것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북남관 

계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3 월 14 일에 진행된 제 455 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미군측이 우리의 

공동조사제의를 회피하여나선 사실은 이전의 모든 《땅굴사건》들과 마찬가 

지로 이번의 《제 4 땅굴》이라는것도 귀측이 계획적으로 조작한 날조품이라 

는것을 명백히 확증하여주고있습니다. 

귀측이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땅굴사건》 

과 같은 서툰 모략극을 꾸며내여 그것을 연명책으로 삼으려는 나쁜 버릇 

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아직도 콩크리트장벽의 존재자체뜰 인정하는것을 두려워하 

며 부인하고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대표들을 망라하는 공 

동조사단을 무어 3 월 30 일 오전 10 시부터 현지에서 공동조사를 진행하 

자는것을 귀측에 제의합니다. 

공동조사단은 우리측에서 당국과 각 정당 대표 10 여명파 군사전문가들， 

기자들을 포함하여 100 여명의 성원들로 편성하되 이뜰에 대한 수송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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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측 식승기호 하며 공동소사늠 서부도부터 농-]1’- 5-_ 사띤시 산시하 f 섯이 

좋겠다J.L 옵니다. 

우리는 이와 판띤한 실」IL션샤분-세쉴 협의하 '1 위하여 장빙 당파괴 성당 

들에서 파견하는 3 명정도의 실무자블이 오는 3 월 갱인 오선 10 시에 

판문점 줌립낙감독위원회 회의싶에서 접촉올 까되삿-윤 세약한니다. 

우리는 귀측이 콩크리트장벽에 대한 -상-농-죠入~ -~: 신앵한데 /'1-ε 하여 이 

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껴仁- 우리의 화J7 한 의시갈 

똑똑히 깨닫고 이에 상응한 능정 적소치갈 취 할깃-윤 회 l상 하는바입니 다. 

소선민주주의인민공화놔 정 부 정 당 

대 표 협 의 회 

1990 년 3 월 22 일 

평 양 

(※ 북측은 상기와 동일힌 내용의 면지를 동일날짜에 강영훈 -J넌’흥미에 

게 보내왔음.) 

팽화낀주당 총재 낀대즙꺼하 

나는 위임에 따라 조선낀수주의얀낀-상화- 1: 싱부， 센당 대표협 91 회에서 ~I! 

돼한 편지를 귀하에게 보낸니다. 

귀하의 냥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디 

조선띤주주의인넨공화각 성 I!’-원 

총 리 연 f영 묵
 

1990 년 3 월 2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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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h!l 주당 총재 감대증에게 

모 내 는 팬 지 

공화 τl;- 성부， 성 당 대표늙은 온 겨레의 _-12 s=.. 이 
。 0-' 노딱으도 만족의 숙원인 

소그f폼-일의 새보운 놔띤을 열어나가는 일념에서 협의회찰 가지Jl 궈하에게 

세벤째보 편지륜 보낸니다. 

현시기 분쉰의 장벽을 허붙어버리고 자유래왕과 선면개방을 실현하는 

제블 협의하기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납이 참가-하는 당파과 각 정 당 까‘ 
τ一

뇌둡의 협상회의뜰 소집하는것은 통일의 난본장애요소룹 제거하여 나라의 

을
 

일
 

통
 

실질적으보 앞당기게 하는 중대한 대책으로 됩니 다. 

바로 그렇기때갚에 우리는 년초에 새보운- 협상제안갈 천명한 이후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와 노력블 다하고있습니다. 

우리눈 이미 1 월과 2 월 두차례에 걸쳐 공화놔 정부，정당 대표둡의 

떤합회의월- 소십하고 쉰되리트장벽을 마스고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구체 

적저l 안표 담은 편지플 채택하여 냥측 협상당사자-칠-에게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공명성대한 협상제안에 대하여 납조선당놔자 

설-은 냥정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낚조선 놔IiL총리는 2 원 l 일에 이어 3 월 3 일에 우리측에 보내온 회 

탑편지에서 세계가 다 확인하고 지어 꾼사정전위원회 띠꾼측도 인정하고 

있는 갚도L리프장벽을 < 허 -T적 > 인 갓 이 라고 하면 서 _~_ L-l--고묘드 o 근 
기t:J u 0 __ -I- 참판단을 

구상하여 릅
 

n 
「

。

π
 

그
 

화증하게 하자는 우리측의 제의도 거부해나서고있습니 

다. 

난측- 당놔자들이 말하는대로 쉰j리드장벽이 없다면 공크리트장벽블 찍은 

사진자료와 복화테프， 영화훤-럼을 받아샤는것읍 회피힐수 없으며 북-과 낚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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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J !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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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l 사사 .1 ~ 

하 i'_ < 최 J~당놔자회 ll! /3/ -S- 하 까 .1'. 엔 l 1] lH 해 
-I 

‘ 
--[ ----’ 

-
- - L l.!F 

‘ 
、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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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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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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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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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하는 주의주장 

을 초월해야 하며 민족적량심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흥크리트장벽을 마스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 

현하는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에 귀당이 하루속히 웅해나올것을 다시한번 정 

중히 촉구하는바입 니 다. 

아울러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콩크리트장벽의 실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대표들로서 공동조사단을 무어 3 월 30 

일 오전 10 시부터 현지에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는것을 귀하에게 제의합 

니다. 

공동조사단은 우리측에서 당국과 각 정당 대표 10 여명과 군사전문가들， 

기자들을 포함하여 100 여명의 성원뜰로 편성하되 이들에 대한 수송은 우 

리측 직승기로 하며 공동조사는 서부로부터 동부로 가면서 실시하는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당놔과 정당 

들에서 파견하는 3 명정도의 실무자들이 오는 3 월 28 일 오전 10 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북과 남의 최고위굽이 참가하는 당놔과 각 정당 수뇌뜰 

의 협상회의가 하루빨리 설현되도록 웅분의 노력을 경주하여주기를 진심으 

로 기대하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 

대 표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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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 3 원 ')') 인 

평 양 

바. 대한민국 국무흥리，남북 당국·정당 수뇌듭 협상획의 제의 판련 

3 차 대복서한 

( ~H). 4. 7 ~，! \r ) 

-f 선빈수주의인빈-하화그; 

성무원총리 연형붐 귀하 

나는 귀하의 3 월 22 일자 편지륜 받았습니디. 

나는 귀하에게 보낸 두차례의 편지에서 디 이상 낚 1Ii- 간에 대선파 ‘J 〈、 1

을 조장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만고 남북-J~위 납회 담 예 tJ] 회 \1 깐 tJ] -년히 

존대화에 하루속히 웅해 나원- 갓블 주한 -1L 후 tl} 있 슴니 다 . 

귀측은 그간 남북-간에 진행되어온 성상석 ?l 시총 난되-회낚-안- JJ 사 ι1 서 

남북관계를 진선시 rl λ~l ll" .1/ r I ~ : 낚씌 현!-:-J 에 !L! 지도 r L ’ I ’_ l l 깐 • ι l 11 ., 0ν 

당수뇌 급 협 상회 의 l 깐 되 갤-이 주-상휘 o 되-씨 7 시 반 유- ,’ 닌 11 ~ 1 ' 1l H -: ; 사 IH 

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차례에 산치 내외선 1] 사잔에 。 l 히1 -상새회끼'1 ￥! ?- 나 l 깐 이 

대전차 l앙어용 관사시산묶까지도 궈칸이 r 아해야 하씬、나 l ’- r 서 서 l ’ η! ‘ 
ιj 끼 

것끈 누가 봐도 사라 애 l깐시 않 fl-니 r l. 

나는 귀측이 이와샅이 비현섣적이」l 헤 찍된 주장에 
J 
. 세

 
” uH ~. J ι l 4 F , 1 _()

~， \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판 이꽉하는데 아무-런 도꾀펀 ，감 수 인‘ L~ ~ :- 끼 -5-

분명히 밝혀두.i1_ 까 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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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겨레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민은 아무도 귀 

측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씌 않을쁜만 아니라， 개방과 개 

혁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듭을 역행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차 구조물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과거와 같은 동족상잔을 방지하 

기 위한 평화보장의 시설물로서 , 공격형 군사력을 전방에 집중배치하고 있 

는 귀측이 이를 철거하라는 것은 우리측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틈 없는 것입니다. 

귀하도 잘 아다시피 과거 남북왕래회담이나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 

환 등 남북간의 교류가 이 군사시설불로 해서 장애를 받은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측이 우리의 대전차 구조물을 마치 「 베를린장벽 」과 같 

은 것인양 왜팍 선전하고 이」 ’‘Á "C" 
것은 북한사회의 개방과 남북의 자유왕래 

를 열망하고 있는 겨레의 시선을 딴곳으로 돌려 보려는 한낱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간에 자유왕래와 사회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단 몇백명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마저 거부하면서도 새삼스럽게 「콘 

크리트 장벽」을 운운해 나서고 있는 귀측 스스로의 자가당착적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에는 이미 여섯차례에 걸쳐 남북고외급회담을 열기 위한 예비회담 

이 진행되어 왔으며 , 그 의제를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 • 협력문제와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로 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사회개방을 바란다면 남북고위급회 

담을 하루 뺨리 성사시켜 동포들의 자유로운 통행·통신을 보장하고 꾼사 

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힌 실천조치플윤 함께 상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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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붉러 나는 셔1 4 난침용 땅팍 받낀과 판떤하여 귀측-이 01 섣- 시인·사 

쇠하기는 커영 오히려 우리측의 모약」-이라..t!.. 눌이대 l셔 사?!올 P- 펴l 하려 

하고 있는데 대해서 실보 꽉파움-을 냐한 수 없 -;i 니 rf. 

온 세계인이 명화와 번영플 향해 슬 ,] .~~. .1{1 •. 0 .. l '. 있仁- 이때어1 한반도깐 

이 아직도 냉전의 울타리속에 난아있는 삿 F- u~ 되一 二l 외 감이 !성 I성 U끼 배 한 

사실마저 은폐하거나 왜각해 보겠다는 -시측의 유-당치 닛-한 태 노 꾀 l!’-터 
l u 

봇된 것임을 궈측은 잘 알아야 힐 갓입니다. 

귀측이 남북간 불신과 오해의 장벽블 헐어내가 보다 r1 옥 _L 샤 t!! 껴
U ’ c 

높이 쌓는데 열중하고 겨레의 고통파 펀행윤 해소하시 센.나 。 l iF 외띤하 

려는 태도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인이바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틀 연어나가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우리측의 노력과 성의에 의해 궈측도 상응한 ~{--λl 갈 취해 

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궈하가 변명과 책임전가로 시인을 허비한 삿이 

아니라， 하루속히 남북고위납회닦을 연어 쌍방 총리간의 반낚。 l 0] 쑤이 rl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일 섯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90 년대에는 낚과 북이 하나의 씬족공동체보서 세세의 i성화외 

번영을 선도해 나가는 민족사존의 영팡￥! 시대가 펼쳐지시감 f! ↑ ).0.꾀까 

라는 바입니다. 

1990 년 4 월 6 연 

대 한 ?! 국
 

":..r，L무총리 강 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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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한 정무원 총리，남북 당국·정당 수뇌릅 협상회의 판련 실무접촉 

제의 대남편지 

• 
( 90. 7.23 접 수 ) 

대한민국 대통령，민주자유당 최고위원 

로 태 우 귀 하 

나는 우리측 당국과 각 정당들의 위임에 의하여 현시기 북과 남 쌍방 

이 관심하고있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념원에서 귀하에게 이 편지 

를 보냄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0 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공화국 정부，정 

당 , 단체 들의 위 임 에 따라 귀 측의 20 일 부 <특별 발표 >와 관련 한 성 명 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측 

의 원칙적립장을 밝히면서 남측에서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우리측에서 철 

조망을 제거할것을 다시금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명에서는 판문점을 통한 자유로운 래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에 

장애로 되는 법률적요인을 제거하고 방북인사틀을 석망하며 8 월 15 일 판 

문점에서 열리기로 된 법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명에서는 북남사이의 자유래광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광범히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파 각 정당 수 

뇌들의 협상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다시금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측의 이 제의들은 일정에 올라있는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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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l 블- 낀속석단합과 나라의 명화통일에 유리하시! 배 ?!함으보써 하부빨리 

봉일의 전환적인 놔면을 열어나감수 있세 δ} 는 현실식인 세인이과고 생각 

합니다. 

새보운 신심파 희망을 인 jl 90 년대 동일을 땅하여 나샤ji있仁 해내외 

의 모든 조선돔포닫은 칠-해에 어떻게 하나 래왕의 갚을 열」l l4- 과 난옵 

자유둡게 오가면서 서로 삽측하 JI 다l 화환갓윤 간첼히 u~랴-나있급니 rl. 

이러한 때에 책임있는 우리 정지인듭은 마땅히 45 년농얀 밤여온 시보 

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띤족적단합과 동-임을 향하여 쉰 걸음을 내니녀는 

정치적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현시기 뚝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망의 검을 트늪섯간 나야아 풍-연짚-

앞당겨나가는데서 중대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나. 

이것은 오늘 쌍방이 다같이 의의뜰 부여하」l 판식을 늘버 jl있는 -죠띠의 

문제로서 귀측에서도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올 환영한다는 의사같- 이미 lf'성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쌍망건- 친정으로 민폭삭 화해와 단합의 에 l 상에 

선다면 이 문제를 능히 불어나살수 있다고 확신하고있 G니다. 

우리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자유래왕과 전떤개방블 4、! 현 δ} 시 누 l ól 이 l‘! { ;-

무엇보다도 그에 장애보 되는 EL[- 상벽 3i 하부뻔리 세거 δl 여야 ~l 니 l l. 

그러한 장벽은 다뷰아년 섬사분겨l 선 ^I 역에 떻아넘-은 1[Jill IE 상 l 셔 
( ) “ 

과 동족뜰사이의 접촉마저 t선쇠시하는 < 치까 _111_안법 j 파 ~! {': l }l 4 ; xl l ‘ ll 。 l
t ’:'. 1 _1_.,‘ 

니다. 

현섬적으로 존재하고있으며 엄연히 집꽉과 래왕올 가보따고있는 01 닌 l 한 

물리적 , 법적 장애를 그대보 두고서는 북낚 싸이의 자유래왕과 션띤개 I상 {1--

도저히 설현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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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귀측으로서도 이 사실만은 부인할수 없을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귀측은 이번에 《민족교류안》을 내놓으면서 8 월 15 일을 전후한 5 일 

동안만 판문점 남측 문을 열어놓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45 년 

동안이나 갈라져 살아온 7 천만겨레의 래왕과 상봉에 대한 폭발적인 욕구 

를 실현시켜줄수 있겠습니까.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려면 협소한 외통길에 시한부를 정해놓고 

할것이 아니라 동서로 이어진 600 리 전구간에 걸쳐 기일에 관계없이 아 

무때나 자유로이 래왕할수 있게 북과 남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늦게 나마 

반웅을 표시한 귀측이 래왕의 통로와 시일을 한정시킬 아무런 까닭이 없 

으며 제한없이 문을 열어놓는것을 꺼려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을 래왕할수 있는 문은 군사분계선 전지역에 걸쳐 언제든지 활 

짝 열려있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길에서 전환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이러한 조치는 빨리 

취할수록 좋을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미 귀측에 오는 8 월 1 일부터 12 일까지 

사이에 남측 지역의 콩크리트장벽과 츠
 
「북

 
지역의 철조망을 통시에 제거하 

며 이를 위한 공동기구로서 분단장벽해체 북남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이미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귀측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빠른 시일안에 북남 당국파 각 정당 대 표들의 

설무접촉을 가칠것올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면서 오는 7 월 27 일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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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화놔 당국과 정당뜰의 위인-요 11 ~ _0_ 4 명의 대표갚흙 판문점중립국감 

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제의는 끈 반세가동안이나 감라져사는 겨레닫에게 어떻게 

하나 자유로운 래왕과 상봉의 71 쁨음 주고 통힐의 밝은 서 팡올 얀겨주려 

는 숭고한 념원을 담고있습니다. 

우리의 제의에 대한 궈「추의 태도는 민속적단합과 나라의 통인에 대 한 

립장을 내외에 보여주게 될것이며 온 겨레의 주목판 딴게 됨-섯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우리의 제의털 신증히 대하고 -J 성적인 대단관 -~-내주 

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낀주주-의인빈곰화놔 정부윈 

총 리 연 형 묵-

1990 년 7 월 21 일 

〔※ 북측은 상기와 똥일한 내용의 편지륜 동일날짜에 강영훈 -각무총리에 

게 보내왔음.) 

평화민주당 총재 낀 대 중 귀하 

나는 우리측 당낙과 각 정당들의 위임에 의하여 ;f: 파통인관 앞당끼나가 

는데서 긴급하게 나서고있는 문제들을 콸어나가려는 념원으되」[터 -시하에게 

이 편지를 보법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0 일 조놔평화통임위원회는 공화놔 장부， 성 

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귀측 당놔자가 8 월 13 띤부터 17 잊까지 5 인 

동안을 《민족교류기간》으로 하자고 한것과 관런하여 성명올 딴li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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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서는 북과 남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설현하는데서 반드시 해결 

해야 할 근본문제들에 대한 우리측의 원칙적립장을 밝히면서 남측에서 팡 

크리트장벽을 허물고 우리측에서 철조망을 제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단장벽해체 북남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명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래왕에 장애로 되는 남조선의 《국가보 

안법 》을 철페할것과 자유래왕에 대한 귀당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북인사들을 석방하고 박두한 범민족대회를 방해하지 말것을 요구하였습니 

다. 

성명에서는 로
 

으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다시급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들은 일정에 올라있는 북남사이의 자유래팎과 전면개 

방 문제를 덴족적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현실 

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로 됩니다. 

오늘 해내외의 모든 조선동포뜰은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 분단의 

력사가 반세기를 념기지 말고 90 년대의 가까운 앞날에 통일위업을 이룩 

하려는 목표밑에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습니다. 

북과 남의 우리 정치인들은 마땅히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이 강렬한 

념원과 의지룹 깊이 폐아리고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함 

으로서 민족앞에 지년 숭고한 사명플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시기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우리 정치인들앞에 나서고있 

는 가장 책임적인 과제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 

과 전면개방의 길을 퇴여놓는것입니다. 

세계가 공인하고있는-바와 갇이 우리 나라에서 분단의 장벽은 꾼사분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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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측 z] 역에 구-측되여 ?l{F 쉰 ~L 버 仁상 ‘-셔 i ’} 판.1/- 현세쉰-사이의 래왕과 선측울 

범쇠시하늠 남소선의 << .~가요?l 뛰 》입니다 . 

• • 
이라한 불-버석 띠

 
-t 성 λl 적 장 t셔올 그대보 누 --L~서는 어느때 가노 빈속켜 

념원에 부합되게 북남사이의 사유래앙파 산연개 i싱옳 설현힐수 없습니다. 

::1.런데 납측 당파에서는 사유래왕과 f! 연개밍을- 바란니놔 하띤시도 강 .:-1 

리트장벽의 손-재사시l 쉰- 부인하 .l~ J서갚 서쉰-하 하시 폐 J~ 았으 I끼 넨봉인과 

인 《놔가보안볍 》소차도 칠페 δ} 려 하시 않고있급니다. 

우리는 이번에 낚측 당놔이 《민족..ii!.什얀》을 내놓-으띤서 판분산 외놓--;! 

만 개망하겠다고 하.Jl J나마 5 일농안만 열고 나시 J}_ .9. 
\.'_ i:흐 단썼다i 힌 

사젤블 놓고도 전면개방과 자유래왕에 대한 」늘-의 태도할 익섭하지 。 L 。
l f! i'~. 

수 없었습나다. 

우버기- 지난 20 인부 소 -lf평화통인위우l 회 상 l성을r 통하여 < lt 사보‘rll셉 ));윤 

철페하고 체포루옥된 방북-인사관-을 서빙하!셔 밴낀족대회꽉 l상해하지 ‘J-깐데 

대하여 공식태도를 표명할섰을 요구한 리유노 l사파 이라선 01 선에사 ‘~ ‘ ’l ,•" ’ 

한것이였습니다. 

궈하도 잘 알고있만바와 산이 자유래왕파 천띤새 l잉불 ?!추l 하{: ;lp 

반세기동안이나 갈파져사는 온 겨퍼l 의 [ii 길-수 없는 RïL 딩 l 니다. 

우버는 띤족의 이 션선 힌 요 -1L;i !1니 「니 ,) σ1 이 ’! r; 二l; ι딩 회 -i- (?j 누 1 '('1 깐 l 

명에사 오는 ”원 l 인쉬’-터 12 인가지 사이애 나‘칸 서이 91 !}rl 닌 I.{:- 상 III 

과 jlF측 지역의 첼 f:I상윤 똥-시에 셔1 시 하 ttl 。 li:- 위 한 -(!)’- 능- 시 .rL 되- ι ! 
’ ’ 

L ‘ 
l l 

끼
 

장벽해체 북낚공동추진위원회릅 -규성 한 이깐 \t ‘각-어l 셰익하익1 감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복난사이의 사유래왕파 서 여 개 ‘!}41-
1 _‘‘.J ，，~ 섣훤하시 

위한 문제틀 전면적으로 협의해껴하기 위하여 이미 우리가 니l 놓 F 바 있;:-

북파 이
 」

l 

! l 
L , ‘ 당놔과 각 적낚 수뇌긴-의 협삭회의섣 서납히 소 11 한 ι!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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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난하있감니다. 

이외 관련하여 나는 빠판 人l 연안어l ..!;!. L-l-, n 당놔과 삭 섣당 대표꽉의 ιl 

!-.L ::z l 초느 _0_ 7L :Al -r- tJ -.-, -.T / r';:'! 펀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01 산-쪽에 -서 딩에서도 사리쉰 

같이하여핀것블 정중히 제의하는바입니다. 

우리갚-서는 오는 7 월 27 일에 으
 
E -

조
 
기
 

시
 닙 

가지는것이 적 합하다」[ 생 각하띤서 

이날 오전 10 시에 공화놔 당놔과 정당털의 위임을 반잔- 4 명의 션무-대표 

뜰관 판푼점 중-럽놔 깎-꽉위원회 회의섣에 내보낼것입니다. 

우리의 이벤 셔l 의는 분단으-파 인하여 괄행과 고통쓸 겪고있는 겨레닫에 

게 어떻게 하나 자유로운 래왕과 상봉의 7] 쁨을 주고 통일의 받은 서광 

윤 안겨주려는 숭고한 념원을 담-고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우리의 제의뜰 신중히 검토하고 낭정적인 호-응을 보이리 

라는 기때븐 표시합니다. 

“ 

소선민주주-의인빈꽁화 τl「 .7...1 t.-:J ñ I 
/δ Tτ크 

총 리 연 형 묵
 

lY90 닌 7 월 21 일 

( ※ 복측은- 상기와 동열한 내용의 편지룹 통일달짜에 이기택 민주당총재 

에게 보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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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범민족대회 

• 

가. 북한， 범민족대회 소집 ( 90.8.15) 관련 대남편지 

( 90.:L 긴’ 밍 j -ι ’ ~l ) 

선쇠민-칸센-「낸 임이 1 ， 1 L H -;- è[l ιl 

알려진바와 산이 지난해 7 월 굉(삭어l 시 연딘 R! 해내외 농쏘칠익 f:- 냐 ]X-(:! 

촉진대회에서는 나라의 통원 -5- 위 δ}이 ‘ Jl 민족대회쉰 렌[ 11 [•} 센 시 닝 f jjl 9] 

권 /']둡 지시하여 조:낙해망 4 5 볼째 되는 -?, óll H. 1 ;)인에 년} {,r- 심 이 I ) 1 !lL 4’~ \ I 

해외농」표닫이 한자리이I -~따i -E :냐 늄- 인 쉰 위 한 낀 lJl 속 니l 회 쉰 τ 11 δ| 시 되-

정한 바 있습니 다. 

해니l 외 팡낀한 황~낀이 침까하거l 띈 H .IS ‘ 1니 I ‘!I '깐 내 회 -;、- fl r’- -?-이 l시 -각 -냥 

?4 역 사운동에 특면한 사변P-RE /1 꽉펜 빈 칸~) ] 대 ‘간 Jq 안 니 니. 

나라외 띤족이 〈샌}친 이래 jl j3- 。 7l ’ 소심되시l 뇌 4E ‘ r!!/1-h~[ ↓|파 l 'q J.j • 

↑l 할 바 없이 씌-낚사이 에 .9_해 외 뀔)、! -:? 'J I δH 91 
‘ , 끼

 
r ! 

’ -
이 ‘ "δ! 

며 민족주체석 휘으퍼 나바~] 깎 화듀‘?l 쉰- ‘샤낚 서 나사녁; 데까 
j 

-

-’ , 
‘ -

! 
” 
끼
 

J 

에 '1 ,( I 

놔면플 열어놓게 될 ;!임 LJ 니. 

우리 는 ’낀민족대 회 .~~ 11 에 -응대 한 의의갑 jI’-이 ‘치 I ~ L ，'6二’} 대회의 섬과사소 11 

건-위 한 서l 반 준비사업 -블 -F 씬 하여 핑 -;i 니 나. 

북파 해와측에서는 대회단짜시 사J!’-하-’ 1!- 냐아오는 협년 lol]시 대회소 11 ~~ 깐샤i 

한 일련의 실무적 문제늘을 ι악하여야 할 펀요성쉰 나간이 인성헤 .1 ’- 9-{- ‘1 

월 6인파 7 일에 베달넨에시 ?l 야우! 우!회쉰- 가 시 /1 ，’ Ij- 사 91-1'f 니 디. 

연 4Ii- 」’~ nj - ['- 난 바 líl-;;. 1 1/.'맏 t·, 년 l , , --'1I:, 011 J 1 ~ 이111 η1 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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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위워회에 파견할 한 누명의 대요갚 각Jj 선정하고 준비쉰 다그지.iJ.. 있습니 

다. 

우리는 범민족대회 펀서시인 귀단체 대표갈이 응당 이번 연락위원회에 침 J~해 

야하리라고생각하며 아울러 선노협과 전대협등 다-쉰 단체닫-애서도대표칠 파 

견해오면 환영할 것입니다. 

이번 연락위원회에서는 8.15 범민속대회의 거대한 의의둡 재확인하놔 대 회 에 

상정할 의정과 문건찰 그리고 대회참가자격과 대회일정등 일련의 중요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윤 번국민적으호 벌려 나갈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는 

귀단체가 8.15 범민족대회의 성과적 소집을 위하여 연락위원회에 자기의 대 

표들을 반드시 보내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1990 년 3 월 29 일 

평 양 

나. 북한， 범민족대회 제 2 차 예 비접촉 ( 90.1.26 ) 관련 대남편지 

( ~(). 7 .24 망송공개 ) 

전국민족민주운흥련합 암 

나는 민족분단의 비운윤 가시고 죠: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승」[ 

한 복적 믿에 반민족대회 소집을 받기하고 그실현음 위하여 각방면 o 로 

노력하..il 있는 귀단체애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털- 보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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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 만체가 일마선 비lf;- 넨('!1 I• 선 얘l Fl ’J! lJl Ft ,l 꾀 ,11 1 샤 여] u] 회이 /" I .( I 
‘ r ‘1 

어l l니 라 오， . 7 원 ~6 인 ι1 •" 어1 니 서 1 ~ ι| 예 u] 회 익 3; ! \ ι1 !] -' 에 '-1 。 ! ’ | 1 ‘ ’、 1 1 

-
11J 주;대 휘 간- /1 이 01 닝 J f ι l / i lf 1 { - εl λl i: lH 페 이l 니 l‘ l ql tl}{ ~.] 1、 l 센 ;! 이 이 .1 ’-‘ -1 ...... 11 --, 

인성하띤서 -그 ol] 위‘강 ~)I 1 1 , ) iL~; L 1 나. /、 • ! 

듀-해 선 션 l ‘1] 랜어l 의새시 'l! !] 누 l ‘ }] 1'1 _.(c. 니| 회 J 내니’ 오| -k -냥- μ ~) 1 ,, 1 - 1. '- I ‘、 l 
\ . - 1 r.. 1 I --1 , 

호 응-IRl 에 지난 II} fl Rl 서 1 01\시 _L r-lll l l jl fη : 
L'_-" I '1 tJ 

I
」

I ’’ . 
} ’ L 

-’ L -’ j 

、l 

l 
λ
 

-‘ 

나바의 5.01 u 
/‘ ’ l 

운 l δ| 시 ‘', 1 
l ‘.‘ ! 

기
 」

( , -, l 
J 
! 

L η
 ” 
니
 

‘ 
j ’ 

I 
l j o 

, ‘ /1 l‘’! ←즉 l /l 효 l : : "’ ?! 」’} 이
 」

, 냐
 
, ’ 

이
 
“ ” 

1 

, , ‘ 

복 삭 에 이 -용 하 LF1 -l [ 허 l ‘11 사 내 회 ~l λ1 _.’- ι! 01 
ö () ’ l ’ 

시1 j'I-;;- ! I -,,'.’! η υ1 
-! 

‘ 
! ! 

i 
4 , , ‘ 

l 
l ι

 ‘ -낚-

의관 지 향히는 빈끽:El 연 71 외 ‘}! 1‘'1 -치 대 호l i ; 71 이 이 성 사 냐 / 1 LF, ; ? / ! 센 

열망플 꺾틀 수는 없-감니 cl. 

이제 7 월 26 인 서운에서 !J! 빈꽉디|회 ;Ij ~ 차 예 111 회 의 ;1 앨 리 」’- 여 ! ] 이l 

서 대회와 관련한 실무서 쉬L 세쉰-이 최쪽적 o. i-.!. 확섣되띤 H.lS ‘1!lJl 족lH 회 U 

의/늬할바 엎、샤 '90 년대에 통-안유 성취하헤뉴 ‘ 71 d 익 상니! ‘~-~ ~Jl 시 쉰- 、

l 
/ 

’ 
l 
t ’ ’ L 

한번 가다듬는 민족의 대 팍 셔l jI4- 반 ;{ 입 니 다. 

‘fi 띤족대회의 성공시 개최얀 이 대 회 간 ’ ! 끼 따 .1'. .-1 • l 낀| -3 :사해시 서 
。

선성의-무- 노려하여 49- 션낀넨 91 이다바 까-닌 I -'딛~ 1 .1 ~ 우리 lll;-꽉，) 1 -닫 '~ I ’-눠- 이 

사에 특이 한 /、}변 .0 __ ',: 띈 끼 이 !나 , 랜.s> J ~， '.91 외 대화닫 l까 ;!δI _1'. 분연쉰 
’ 
L -I ’ ’ 

하는 λn 텍 에 게 는 j l El /! η !IL 뀐 끼 잎 니 니 . 

나는- 자주 팽화통인 • 11!1 측 1 H 깐션이 :i t 니쉬시에 [r! [끼 나야~-， 1 괜얀 <J 
l、 I ",1 

하 è~ 는 시1]족의 ;낭-? •! R-! 간- \ II ~’ lon 11' Cl l .;, 1 '1 닫! ‘ ll ψ -깐 I ↓| 띠 시] ~ 시 oH 111 

회의에 51성의 우리걱- 대 Jf.긴 
o 
,’ 

l 
、

y ’ l 
! 

-

, 
L -

-
- ? } ι 1 \‘11 J 1 ? L’l 와 

-
끼
 

J 
J 
1 l 

J 

l 
! 

4 
’ 
’ 

, ‘ ’ 
-

---‘ ,1 

r，J~ \ 1_0. .'/. 된 이 회힘의 
--• 
• 

J 
q , , 」

‘ , , 
‘ ‘ J 

A 
( ι1 )1 n , ’ 

1.' I 1 . 
‘ ---’ 
’ 

’ 
L 

--L 시
 
” ( J ” --‘ 

-‘ ‘ 시
 대 

-’ / / 

상 9H~' .H_ 히 꺼 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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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llrl 족대회 과-휴순 ti 1 위원회 

위원장 。

τ
 

기 복
 

1990 년 7 월 ~3 일 

다. 북한， 범민족대회 제 2 차 예비접촉( 90.1.26 )관련 대남편지 

( 90.7.25 접 수 )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각 영 훈 귀하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

리
 

우
 

l 귀측 당국의 공식발표블 Jl려하여 전낙민 

족민주운농련합이 오는 7 월 26 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8.15 댐민족대회와 관 

련한 제 2 차 예비회의에 5 명의 실무대표들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려는- 이번에 우리측 섣부대표닫이 서윷에 나가 이미 베블턴에서 진행 

한 범민족대회 저I 1 차 폐비회의에서 보의된 내용에 가초하여 !맏민족대회소 

집과 관련한 실무적푼제둡을 최종적으화 확정하게 될것입니다. 

。-:J 1 L-

T '-1 τr 8.15 범민족대회에 대한 해내외 동포꽉의 기대에 비수어보나 북남사 

이의 접촉과 래왕 문제가 성숙되여가고 있는 현실로 보나 귀측이 범민족 

대회활 가로막。}나설 리유가 없을것이라파 인정하띤서 우리측 섣부대표뜰이 

부과된 임무닫 원만히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올수 있도복 묘든 편의칠 보 

장하며 신변안전을 담보해주리라는 희망을 표시합니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 년 7 월 ~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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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U총획 남북단일대표단 구성·참가 

가. 북한 IPU으|획그루빠 위원장， IPU총회 단일대표단 구성 · 참가판련 

남북의원단 획담제의 대남편지 

대 한 1‘11 ~ l~ ~) 1 펴 ~ L ’ 1’ ~H\ ￥ l 씬 사 

시
 
H 
R 

냐
 

, / J 

、，- -11 닌 

최난 놔세의회농-_1빙 총사 시 삐이l ’ !l~ .→니옹선생l ? ?-ιl 이] J !l ! 1 -l
L 시l 씨 

차총회 단 J。l 양에시 jτ ~l 했 η lJ| -: tlJ 니 ; 희 l닝 -:t- if λ1 ,;j j 
\‘

11 1, 

\‘
11 (기 I -,( ~'l ’ j 1.1 

양에서 진행권다띤 우리나바() 1 품?l ;! 인 이l ι- 유 ι1 하 t ，f- 늬 1 ,] -: ; l ’} 니-1 한 -γ l',l 
κi、

을것이 라고 본다 i!.. 하띤습니 다. 

이와 관련하띠 。-，] ‘ -r- t::-1 ï:二 홍-사 /l { 1 싸 r ‘l] /1] /1 -1L ι}엮 과 -? 닙 1 L~ 이 ‘-)! 농 ~I 뉴’ 1 C: 1 선 

현에 조납이라도 도움이 띈수 있다?1 f! t?:} 이] J 1 ;] -11- -~ 호 l 쉰 강! -9，-이 시 
,, 1 
" , 

다는삿판 얄펴 -F는깃파 함께 깐해 '1 유어l 씨
 기
 

! , 
ι
 

’ 도! 시iH‘ i 까 t 회 부 

~lL 총-회쉰-에 시 4’} 낚이 유인대 j{Rl :: I!Io! 낀 /1 9-' r!] rH 깐l ?바이 δI I;J T1 

표사하였감니다. 

우리가 J] : TL 충회 에 j ,1-낚 유(꺼 rH .H.l‘ \() ’ r! /l 힌 r i] 
-! 
U 
1 

” ” ” 
니
 

「L ðl IIJ •( ) 

') 

--‘ t 
l 

‘ 
--” - 、

우리 낀족이 인 인첸 -F!IL 사 !닝 송} { - -r -lf P: (7l 긴 : ! ’': j lJ 1 -: l !] 씨
 川이
 

“ ‘ 
‘ 

) 
Ó Il I lJ! 

l까지하려는 점.젤힌 낚윈 o _t，~죄’-터 츄씨 11 I ’임니다. 

사섣 꽉낚체육회닦틀- 통히여 시1 1 1 ~ ~이시l 이상 / I 대회에 !l! 」’| 난 0j 쉬-(~ 1 튀 

O.ι 깎가하는 닫-제에 대히여 이 nj 인사사 oι fl 。 l3: μ- ffl 에'， 1 우닙 l 

까 U}F，-반 n!-。-띤 /] 뉘총-효loll l ，!-s! 유 ';1 LH lf• Rl η "’ r! 이 사 ; - :,’- J. 11 _'1 뇨 사 산 

펀힌수 있다_1~ 씨가한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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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과 낚이 유인이L-;l 년갚 -IL 성 δl 띠 /]_IL 송꾀갚에 침-가하게 씌 cl 떤 소↑ 1 t‘’ f 

도의 평화와 괜-인꽉 위한 우리 ll!l 족의 -하농--?| 1L 꾀윈- 온 세상에 보여 -F 

;11 펀것이띠 우ι! 인민은 꼴펀 세계인빈갑보부터노 녕!임한 지시외 진양윈- 낀 

게 된-갓입니디. 

이 JILIIt 터 우닌l4r /ljL풍회에 북파 난이 유인다Ilf 던감 ]!!어 산기히는- ! ’ 
]「

시l 갑 J~:_9] 하시 위 힌 사-난-~l 화유L ~，ζ 삐-회 낚쓸 시절갓길- 구l 폭애 싱 -승 δ^11 의 합 

니다. 

우리는 .::1 /- i_! 
il -Tτ누 

。
--' • l _ 4 원에 있 시l !i l 

‘ l 세 83 차총-회 선 0 __ (~_ 하 J!L 뻔 버 

합의쉰 _tI’-기 위 하며 난14-Pl 회 _-l_iI 비11-대표단이 :fE속-한 시연안에 [1 }주앉아 협 

의하였 o 면 히는 희 I”-윤 표시합니다. 

북난의회 그J!!- 빠회 딘-갈 위하 대표단건- 쌍방이 

민정?→효 긍~L上: 
‘ '1 L_ 5 l 섭 의 대 표-닙-~서 

것이 작느 J、'- /κ101 [-J1- -;/ 
-0- 2 ι I ~I --'- 4‘;-니디. 

4lL성하며 

각각 의회그부삐 부위원장틀-

회닦달자는 2 월 7 언로 

회담장소는 「통일각 l 과 「평화의 집 ]으로 정할수 있을 것임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긍정적인 담-변이 있기릎 기대합니다. 

;r:선민주주의인민능[화놔 

91 회그JlL삐위원장 

양 형 선 

1990 년 l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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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적십자회담 

가. 한적충재 , 제 11 차 남북적십자획남 개최저|의 대북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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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든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공연종복과 관련하여 귀측이 무리 

한 요구를 하지 않든다면 이 사업은 언제라도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입 

니다. 

분단 45 년이라는 기간은 납북이산가족듭에게는 참으보 견디기 어려운- 인 

고의 긴 세월입니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오랜 세월동안 그리운 혈육과 만날 날만을 애 타게 

기다리다가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한채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오늘의 비극 

적 현실은 하루속히 타개되어야 합니 다. 

인간의 고난을 예방히-고 경감시켜주는 일을 기본사명으로 삼고 있는 적 

입자인들이라면， 생전에 고향을 찾아 성묘하고 헤어진 혈육들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이산가족둡의 절박한 인간적 호소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 그 길 

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 다. 

남북간에 적십자회담이 시작된지 20 년에 이브고 있습니다. 

더이상 적십자 본회담이 중단된채 재개되지 못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지연된다면 이는 인도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적입자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탄을 면치 옷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되어있는 제 1 1 차 남북적 십자 

회담을 오는 6 월 중순에 개최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 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뜰 바랍니다. 

1990 년 5 월 7 일 

대한적섭자사 

총 재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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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필성 ·한필화 상봉 관련 

가.한적총재，한필화앞 한필성씨 편지 전될요청 대북서한 

」f:선빈주수의인 lJ! 쉰화:낙 씌십시회 승잉우!워회 

위원상 대버 이 성 호 귀하 

귀하도 살 알파 계시다시피 ^1 난 3 ￥4 초 셰 2 회 놓-서! 아시아성 11 대회가 

열린 일본 삿보보에서는 서울과 평양애 떤이끽 "J- ,1 01 \ 二
~ ~ .1 ~ λ" '- - #!펜성씨와 한 

펼화씨 남매간에 극적인 상봉이 이쑤어졌습니다. 

우리는 보도률 통하여 40 여년반애 반만 이 강- 난비{시 새회의 시 싼질-

나누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으며， 한필상씨샤 헨지에시 필|양에 삼아셰신 

노모와 직섭 전화통화까지 했다는 반까운 소삭노 、산해 늄-었갑니나. 

서울로 돌아온 한필성씨는 대한서십사사에 삿아와 한」쉰화씨에게 lι니}는 펀 

지를 맡기면서 이 펀지가 귀 석십자회둡 통하여 판인에시| 선단펠 수 있 

도록 조처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둡 두 낚매가 이번 상봉을 시1/1 보 서보의 주소갈 파인하_1 ~ 번시되나 

마 소식을 이으러는 ι! 잔 인간으 J김-서으| 초~ 9- 사인 욕 -l 피 서 , 이 i:? 우리 

십자인뜰이 인도주의 정신에 가초하여 마땅。 l 노와-F이야 ~t 삿임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동봉한 한필상써~) I 4-1 시갑 궈 !! tl 사 회 사 후l 

필화씨에게 전달해 줄 것을 성숭히 요쟁하는 바입니다. 

나는 귀 적십자회가 한필성씨와 한필화써 사이에 인노의 가피쉰 놓는 

숭 jl한 일에 적극적으띄 협조해 수가탑 11 대하띤서 , 아 X- 라 한판l 성써사 간 

젠 6] 소:망하 j!.. 있는 노모와의 낭잉이 쏟l*l ￥! 수 있!T~팍 센는 ~L 샅l 옴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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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줍 갓갚 따라는 바입니다. 

1990 년 3 월 28 일 

대 한 적 십 자 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특변시 증구역 창광거리 런화 2 동 2 현관 13 충 2 호 

한 필 화 앞 

그리운 우리 넷째 필화에게 

그동안 잘 있었느냐 긴 여행과 큰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피로가 풀렸으면 좋겠다. 보고싶은 어머님도 건강한지 궁금하구나. 

일본 삽뽀로에서 네가 주었든 석분화 호랑이 그림이 오늘 서울-에 도착 

하여 잘 받았다. 너를 보듯이 반갑구나. 일본 삽뽀로에서 몇일동안 같이 지 

냈든 일과 일본동포들의 성의는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된다. 

지난번 남의 나라에서나마 너를 열싸안고 비록 열흘도 안되지만 같이지 

냈든 일뜰이 꿈 같아 잊을쑤가 없다. 또한 국제전화로나마 어머님의 목 

소리를 듣고나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머넘을 랩고 싶어 봇견디겠구나. 

우리가 헤어진지 40 년만에 만나 다시 헤어질때 나는 그것 ú 로 우리 의 

만남이 끝났다고 생각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하며 어머님을 모시 

고 싶은 소망을 꼭 섣현하고 싶다. 

먼저 어머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네가 당국을 찾아가서 허가를 반아 어머 

님을 파주 교하 통패리 우리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하면 우리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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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머님을 서울도 R사/] 불번에니띤 내시 jl 힘 o t니 이 uj 님을 찾아 

볍겠다. 그러니 그델경우 내가 맹양쓸 잦아 산쑤 ~폭 네시 당국의 허가 

플 받아 하부빨리 초정장을 보내수시 바딴다. 

나와 우리 가족의 소밍을 힌시 바삐 풀어야 뇌지 않겠니 . 우리사 40 년 

만에 만나.Jl 또 헤여셔야 δ}는섯끌 신서l 셰 사#l i」 이 테 러l 비 산 O_.'~ 지켜 샌-

며 우리 나라 이산 가족감의 아픔을 ]‘깐 r - 인께 느꼈윤 ;1 。| 니. 

이제 다시는 이런 글픔이 없노복 해야할 -;!이며 우리 l! ~ I I t..: _~ r~ g _ 0 I ~_~ J.~ ~l二 -r\흥 ,'"'.- V I 

산 가족늪에게도 생신의 사가 사족끼-파 만닐 수 있다는 희 망건 -r /1 위해 

우리는 꼭만나야 하겠다. 

필화야 늪 건깎에 주의하.iL 니외 오삐의 j:윈을 풀:.;]위해 j、 1 .'.'. oq 씬사. 

좋은 소식의 회답을 바란다. 

19~IÚ. ].23 

‘ 
대한민국 영~， ]도 파주 f관 교하면 묵패 1 리 166-2 

전화 0348-942-651R 

오빠 C;-~ jJl ^~ 
‘ ",.. ‘ J 

나.북적 위원잠대리，한넬섭씨앞 한필화 편지 전달요청 대남편지 

대한사십자사 총재 {1 상 힘 귀 히 

나는 조선민주추의인띤공화국 인민체육인 한필화의 요갱에 따라 남소선에 

있는 그의 오빠 한필성선생에게 보내는 펀지듭 놓봉-하여 .l-JI.내오니 이합 겐 

인에게 전달히여출것올 희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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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숙- 삿 -단 Il~라늪 tl~입 니 다 

·‘ • 1990 년 3 월 28 일 

대 한 적 십 자 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 주수의 인민공화국 

평양특맨시 증구역 창광거리 력화 2 동 2 현관 13 충 2 호 

한 필 화 앞 

그리운 우리 넷째 필화에게 

그동안 잘 있었느냐 긴 여행과 큰행사를 치뜨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피로가 풀렸으면 좋-겠다. 보고싶은 어머넘도 건강한지 궁금하구나. 

일랜- 삽뽀로에서 네가 든
 

었
 

x 
T 석분화 호랑이 그램이 오늘 서울-에 도칙 

하여 잘 받았다. 너를 보듯이 반갑구나. 일본 삽뽀로에서 몇일동안 같이 지 

냈든 일파 일본동포들의 성의는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된다. 

지난번 남의 나라에서나마 너뜰 얼싸안고 비록 열흘도 안되지만 같이지 

냈든 일둡이 꿈 같아 잊을쑤가 없다. 또한 국제전화보나마 어머님의 복 

소리룹 닫고나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머념을 볍고 싶어 봇견디겠구나. 

우리가 헤어진지 40 년만에 만나 다시 헤어질때 나는 그것 o 로 우리 의 

만난이 끝났다고 생각지 않있다.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하며 어머님을 모시 

고 싶은 소망을 꼭 섣현하피 싶다. 

먼저 어머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네가 당국을 찾아가서 허가달 빈아 이머 

님윌 파주 교하 통패리 우리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하띤 우리 

당국의 승인블 받-아 정식으호 초청장을 보내겠다. 

-50-



반야 어 머 난 을- 사 -띄-되~ _11'_ ~ 1 '1 날 4! 에 니 I시 내 , 1 」! (.)i o 1 l 

o - --, 이\1 1 낚 쉰- 칫아 

웹겠다 J야니 」딘상우- 내사 l상앙블 짖이 ;!우 있노꼭 
l 

/ 네
 

당놔의 허가 

달 받아 하누빨리 조성징을 뇨J 내주-시 바딴다. 

나와 우리 사족의 소 l심을 힌시 바IlHI 풀어야 뇌 -^1 않겠니. ?바사 ‘ 10 년 

만에 만나」L FE 허l 여 셔야 δ} 는 이쉰- 산서l 셰 ，，~띄 J -:!" 01 l:ll 세 t l] (! _0_ ‘IL λl 꺼 _'1 ’-

며 우리 나라 이산 가족-쇠-91 아:'1:쉰- 1 [ ]1- ?l 꺼l l _ .r,>J <..> - - - '. ~ 이 [i. 

이제 다시는 이런 iri 픔이 없노복 해야힌 ;!이 며 I 
I 

• 

’ -」

l 
’ 
, 
, 

l • - 'J~" ()、!
，-~， -~I 

산 가속갈에게도 생선의 시 /1 사족낀-파 만 달 -; : 았 다 t- 이 !깐 -3 위해 

우리는 꽉반나야 하겠다. 

펼화야 -듭 간감에 주의하~l~ 니외 오삐의 土운 l 깐 플-'1 '..,’1 òH J 1 ‘ l ’ ‘·)i! 낀 이 . 

좋은 소식의 회 ιL..9_ H 2. 바란다. 

1 9 ~l Ü . :3. 23 

대 한빈국 상 -/1 도 파우:균 피하 r;r1 -IR-- 파 리 1 (jf1-~ 

젠화 0 :3 .'18-942-651 H 

? 삐- Õ~ ::.!l ).~ ‘ ~ ~ ι」

나.북적 위원장대리，한필섭씨앞 한필화 편지 전날요청 대남편지 

대한사십시사 총-재 {1 상 ?! 귀히 

나는 조선민주수의인낀공화놔 인빈체육인 ð~녕l ýl 으 l 요-침 에 띠 이 sfj: 선 어l 

그의 오빠 한펼성선생에게 보내는 4{ 끼 l 응 농 굉-δ} 띠 .')1_ 니I g- 니 。 1 ~:_ },I 
l ‘ ! 、

인에게 첸담하{여줄것을 희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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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운러 나는 이 기회에 궈측이 지난 3 월 28 일 한펼성선생이 자가의 

누이동생 한필화에게 보내는 편지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귀하의 편지 
. -. 

속에 넣어보낸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바입니 다. 

귀측은 3 월 26 일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오면서 한필싱선생이 그 

의 누이동생에게 보내는 펀지뜰 전달하려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지 않았 

으며 편지를 넘겨주는 당일에도 이에 대해 한마디의 량해도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귀측은 시난기간 우리측이 귀적십자사를 통하여 귀측 지역에 

있는 합법적단체들에 펀지룹 전달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을때 부당한 구섣을 

붙이면서 끝끝내 전달해주지 않는것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신의없는 행동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비록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펼성선생 의 펀지플 넘겨보냈 

고 따과서 쌍방사이에 불미스러운 전례를 남겨놓았지만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뜰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조남이라도 털어주려는 숭고한 일념으로 

부터 편지를 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에 한필화， 한필섬 남매간에 편지를 주고받게 하고 서로 상봉하도록 

하는것은 응당 북남적십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다부고 해견되여야 할 성격 

의 문제이며 좋기는 북남적십자회담이 타결되어 북과 남으로 흘어진 수많 

은 가족，친척들 모두가 서로 생사플 확인하고 자유롭게 상봉하며 본인들 

의 의사에 따라 재결합이 실현되게 될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필화， 한필성 남매간에 문제가 20 년전부터 민족의 관 

심사로 되여왔고 또 이번에 일본땅에서 서로 만났으며 어머니와 아들사이 

에 국제전화로 통화핸던점 동을 고려하여 적십자회담파는 관계없이 북과남 

으로 판어친 가족， 친척， 친우들 오두의 분제가 해견되기전이라도 턱-려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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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i!.. 변도 _tr~ _ 대하는삿파 산암- 아 l양윤 표시하연슴니다. 

냐는 귀측이 이벤파 갇은 부례하.i!. 신의없는 행쏟에서 웅당한 ，il! 훈옴 

찾아야 함것이바-11. 인정하면서 하J카 τ간이 북파 L r o • !니 안-이 fl / I 족， 센핵 , 

낀우-갑 모누의 소원이 성취되도복 셔 _L 
'ì -', ~，L t:'믹 하이 L' I 는 회 ltl 깐 _H，사 휘니 다. 

조선 낀 주 -F의 인민 -강 ~;I 파 

승앙우l 윈호 l 우 l f! 상 니} ιl 이 닝 t;>_ 

1 ~~() \! -1 원1 19 인 

.t~_ ~L~ /‘ 1 。
.-k 1. , ~- 판! 상 .9. 삐 이1 시 l 

그리운 오빠 

일본땅에서 만났던 기쁨파 감객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열마전에{二 뚜 .9. 

빠7t 보내준 펜지를 우리 적심 자회 증앙위원회플 통히여 민!삼까!l 만았슴니 

다. 

삿뽀보에서 혜여진후 .9_삐 외 형 념이 부-사 δ! 11 어l -도 삭하.i!.. 9- {! ~t 이 

모두 잘있다니 무엇 맨-다 7] 빡니 다. 

나도 오삐와 혜여진후 펜양에 }!’-시 ι! .~-←착하여 권- 시 ;?- 나 단 쉰 _tr' 내 .1 ~ 잉 

습니다. 

어머님을 비핏히 집안식 -lL 꽉 :y:. 여선 δl 산지내 .1 ~ 있습니다. 꽉히 이 ul 낚께 

서는 오빠와 국제전화강-나마 반나관 후부터는 더욱 원시앙상하이 지내 J~ 。 l
M 

으며 이제는 눈을 감기션에 내 아닫 펜성이달 직심 만나갚한것이 소-원이 

라고 하면서 오빠를 더 그버워 하」l 있습니다. 

오빠， 오빠의 면지릅 받。}센-r- 순간 9.빠쥔 다시 만나는삿 간감니다. 지 

낚도 귀첸에슨 한달선에 사겐견과L 에서 f5-R| ?.빠의 q 갱 하 복소리가 옳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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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듯하고 눈앞에는 오삐의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듯 합니다. 

더구나 나이에 비해 겉늙어 보이는 오빠의 모습과 솥뚜껑처럼 되어버린 오 
‘ •• 

빠의 손을 생각하면 가숨이 몹시 아프기도 함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안의 

장손 며느리로써 그동안 말없이 오빠의 뒤바라지를 해오며 고생하신 형님 

을 처음으로 볍게된 기쁨과 감사한 마음도 급할길 없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와 생전 처음보는 형님의 사진을 보면서 성례도 치루어주 

지 못하고 례장감 한벌도 갖추어주지 못한것이 가숨에 걸려 내려가지 않 

는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다 나라가 분렬된 탓에 겪는 설음이고 불행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맏이가 옆에 없어도 환갑， 진갑， 

팔갑까지 다 잘쇠고 90 고개흘 바라보는 때에 필성이의 목소리를 전화로나 

마 들어 보았고 오늘 편지까지 받게되니 꿈만 같다고 하시면서도 오빠가 

이번에 어머님을 서울에 초청한다고 한점에 대해서는 무척 노여워 하셨습 

니 다. 

어머님은 도리상으로 보아도 에미품을 철없이 떠나간 자식이 철들어 다 

시 에미품을 찾아오는것이 당연하고 또 팔다리가 성성한 필성이가 이늙은 

에미품을 먼저 찾아오는것이 아들된 도리이기도 한데 앉아서 이 에미를 오 

라고 하니 내 아들 같지 。 ιO
1..:동 τ: 그말이 잘 믿어지지 

며 오래도록 분을 삭이지 못해 하셨습니다. 

소차 않는다고 하시 

어머님은 미국놈 있는 험한곳에 아들을 보내고 수십년을 걱정으로 지내 

며 애간장을 태워 왔는데 이제는 에미에게 와서 효도는 봇할망정 그런콧 

에 에미까지 오라고 하는것은 낯아준 어미의 정도 모르고 자식된 도리도 

지킬줄모르는 처사라고 나무랑하시며 눈물까지 지으셨습니다. 

나는 이 날이때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지내면서 이번같이 어머님께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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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워하시파 서럽게 눈물을 지으시는 X갑F- 처읍보게 되였습니다. 

사실 일본 삿뽀도에 노착하여 함께 시사회견갈 할때에노 앞으도 jl 향방 

문단교환이 실현되면 제일먼저 이북 l잉{，L 선섣-긴 L~l 서 어 l서닌한테 오겠다.iJ.. 하 

신 오빠였고， 저에게도 어머님생선에 가여야 찾아 볍셨다-1l 설석같이 약속 

하신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되여 오삐가 이번에 약속파는- 다긴세 이 uj 나윤 번서 서펀-

에 오라고 했는지 알수 없습니 다. 

나는 이것이 오빠의 진심이과jL 민고 싶지도 않 o 며 -똥 만 o l펴 JI 노 하 

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우리 가정운세들 그 어떤 다tF 불순힌 정-j， 1 

적 목적에 리용해보려는 좋치봇한 기도가 숨어 있지않는지 의심되는 ‘’}도 

있습니다. 

그리운 오빠， 어머님은 내아뜰 필성이가 설대보 그펀 불효시식이 별수없 

다고 히-시면서 오빠가 형 넙파 조키 -김-쓸 _I}~두 테리 J1. 속서 

아올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oj 넘 묶. -펀- ~l 
-,:. 

그리고 오빠가 가속들을 데리 i 핑양에 오면 다시 돌아산 생삭얀 l삼 l관 

고 어머님과 한집에서 살띤시 만 아틴난선을 꽉 해야힌다 J~ 사깐하시었 

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이간절힌 소밍-깐 풀이 r.: ιlf:- 섯이 오빠 I} 1, ~ J、! 뉘 h; il i: 

다하고 어머념의 얼따낚지않간- 여생-깐 기벤새 해 E리며 피--}1 δ}{:- 사이아_， 1_ 

생각합니다. 

나는 어머님을 만나기위하여 오빠네가 팽앙에 오면 우버해당 시깐에서도 

신변안전을 도모한 보관 편의뜸 다 보상해 숨것이라-il 생샤하-1l 있습니다. 

g- 빠， 빈봄으로와도 좋~O 니 주저하지말jl 온가족-이 어머니품윤 찾아 명양 

에올 용단음 내리여 어머낚과 우E1-!l!]1-- 의 ?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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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한번 부탁 드림니다. 

어머님과 나는 오빠와 형님， 조카갈파 평양에서 반납 날을 손쉰아 기다 -
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와 형님， 조차둡의 봄건강파 가정의 행복을 전심으로 법니 

다. 

평 양시 중 구역 창광거 리 랜 화 2 동 2 현 관 13 층 2 호 

한필화 동생올림 전 화번 호 3 - 65 - 10 

다.한적총재，북적 위원장대리 앞 한필성씨 편지 전달 관련 대북서한 

조선민주추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한필성씨 부부의 평양방문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한펼 

성씨 의 요청에 따라 귀하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동봉합니다. 

1990 년 5 월 17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대리 이 성 호 귀하 

먼저 5 월 21 일날 방북을 허락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제 형편으 

로는 5 월 15 얼에 갔으면 좋겠지만 필화의 사정이 그렇타니 5 월 21 일 날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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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명양에 가서 어머낚건- 범 .1 ~ 판아 .9_ 닌:l 」 l 힘니다. 이머넘이 

깐이 살자고 하시지반 제까 이 l서 5! 쉰- ￥ I _1 ~ 쉰 lJ} 선:L 버 셔 어머낚께서도. 이 

해 하실껍니다. 

그러니 적십자 위원장낚께시 
1 L 
l 

’ / 
/ 비

 기 

-U 
’ ’ 
L ’ ! 

j 

칸아 깐쑤 。 1 L. ~~ 
κi. ~L""--; 성 l!’-91 히 

락을 만이- 주기쉰 바랍니 다. 

그리고 우리 !:!- 1:.l.. n ~ .- -r", ~ 가려 j l. 하쓴 ;! f1-- 꺼화에，111 _Y. 이야기 했드시 우과 부 

부만 신청한 것이지 다른 /~족갚간 핏시，1] 해사 7} \:->1 (? 1 L I cl ,fi H "-1 '-T 

우리 애 탈븐 다 장성해서 따딛- 삼」[ 있 .1 ~ 나반감 한머니침- 외야한다 

L-L- 마음은 없습니 다. 그래서 우-버 닙 U nL .-, .... ~ 가려 j' 하한 ;!인 니 다. 

그리고 제가 도-전 마이크와 뇨'- .9_ 시 르
-ì r) " I i~ 갔다 -i[ ?-해 펀 서1 시 .~더1 J 

것은 펼화와 조총련 국제낙장 송안우 선생께-도 션병을 했듯이 MSC 와 

KBS 기자들이 취재 녹음을 하기 위해서 단아;간 삿이지 도-갱 [I~이 .-{가 

않입니다. 여러사란 암에서 어떻가1 .1/ 이게 !r.청윈- 힘니까. 

저는 단지 어머넙만 법Jl. 싶을 밴-입니다. 저仁- 이미 이 I서닌관 잦아봐려 

고 모둔 준비를 다 했고 조카단에게 
x 
rt ↑ l 붉 ~l:. C I 사놓았감니다. 

필화가 말 하는데 어머낚 컨상이 히 J!!- 가 다다」[ 힘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션에 하버 찾아뷔고 쇄 F- 서임니다. 

저는 이꽂에서 40 년간 터선음 낚아 재산.']. 많이 '\’-았 .1 ’- 이치 사삭칠과 

헤어져 뚱 이산가족을 만뜰-나 싶지 않유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려 보내준다한 발섣τ 이 μo 샤1 '1 J I 가 이냥l 유니다. 위원 

장님께서 하루빨리 저의 이 소원을 틀어주시띤 J~만센유니다. 

1990 년 5 월 15 인 

한 펼 서 .9.υl o ,! t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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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한필확，한필성씨 펌양방문 관련 한적흥재 앞 대남편지 

( 90.5.23 접 수 ) 

대한적십자사 총재 11 
11 상 협 귀하 

우리 가족들의 상몽문제와 관련하여 저와 저의 어머니는 이미 남조선에 

있는 오빠에게 편지를 보내고 총재 선생에게도 간절한 청원을 한바 있습 

니다. 

편지와 청원에서 우리가족은 오빠가 가족둡을 모두 데리고 오도록하며 

다시는 혜여지지 말고， 함께 살자는 것파 우리가족의 이 상봉을 총재선생 

도 잘 도와줄것을 부탁드리면서 필성오빠와 가족을 5 월 21 일에 평 양에 

보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팔십고령이 되신 저의 어머님의 소원으로 보나 지난번 삿뽀로에 

서 저의뜰 ’감패가 한 약속으효- 보나 꼭 실현되여야 할 절실힌- 것이 여서 

그사이 우리가족은 하부뜰 백날 맞삽이로 기쁜 소식이 오기률 안타까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열흘가까이 아무 소식도 없다가 오빠가 와야할 날자가 림박해서 

야 뒤늦거| 소식쓸 보내온것마저 책임적인 확답플 주어야 할 총재선생의 편 

지가 아년 오빠의 이름으보 펀 편지여서 펙 실망스러 웠습니 다. 

우리 가족은 남조선 적십자사에서 편지마저 보내주지 않고 시일을 끌다 

가 나중에는 오삐-와 가족될-의 평양방문이 예정대로 실현될수 없게 만든데 

대해 한스럽게 생각하며 유감을 요시하는 바입니다. 

총재선생 우리 가족은 이번에 오빠의 이름으로 된 편지내용을 보고 모 

두 놀라움을 금치봇해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편지에서는 아들들이 할머니블 보고싶어하지 않기때운에 。
-
근
 

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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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 J.!..오시 않겠다j~ 하있仁.-r l/ -?바 이 -f: 「- 이끼잔 ? 삐으 l 선 심 이 야 JI 

J~싶시 않감니 다. 

한벼 넘 이 계 선 다 仁-신 -건· 인 l': I ), 1 
l y ’‘ 

。
’ 

、J ,) 1 u 
l~ -é _1 니’ 손 1.\ μ-01 이나l 

있으며 더우기 아버지도써 시 /1 시 까、! 4!-ol 한 Dl 니 3:- l니→ J. I 섬 이 δ}ιl [JA KL} 

내놓 j~ 말힐사띤이 이 L\ 았겼l 감니까. 」一

십지여 민지에사는 일본 섯밴 j간이l 녁 。κA1]r1- 상굉때 -'1>-삐의 {l;- 에 니아홈-았 

뎌 노정마이.::-.1와 복 g-시까 기샤길-의 추{새꽉 뷔한 것이였니J.L δ} ‘ - '.! !,: 
L":' "\ -- ~’、

사실과 전혀 맞지않은 소과 입니다. 

그때 우리 난매가 tll 넨버에 반난삿 h: 이니 JI 시 사쉰이 사유꺼-시l 취 재 한 

~ 
π一 있도확 묘뜬 사단김의 !JI_ -~ ~- 안 이l ι 1 -iL 개 끽 -() _ -'/- l깐녔 ; --니 l l!1 잇l내 4，’-어 1 J \ 

자들이 오빠의 의복속에 꼭음/]와 도청[l~이 j 쉰一 숱시서 단이 ‘~- 이 띤 요 ,\ 

있었겠습니까. 

이럭 한 사실뜰에 비주~Ol 때
 

이 사 오삐의 까지 ιt j~ δ\ -: 느 끼 ?- 사 L I T!I 샤 

나 타의에 의한것이지 _<?_ UH] 의 fl 산이 단 ;1.'.! 01 아 J~ 반이 낀 인 -;; ;j、 -11 니 L I. 

총재선생도 아다싶이 우랴이떠딘 εl 년서H 전-해 어| 여 k다낀쉬니니. 

우리 어머낚븐- .10 년 한-인 이 l ’ --
j ’ I 

l 
-

-’ 
l 
i 

--
핏하 민이 μ 올 ')1 시 핏 (~\l‘!’ 

아주 핏-관수 았다 ~l ,_ 히 사 1 ，1 1 ) I 이， .J.’| 버
 

-'- ’ () -“ . -1 극 l 

l 
’ l‘ 

! 

’lr’ 
-

-
-

-
l ‘ C) 

! ’ • ’ 깐‘ 11 ‘기 l 

Jl대하 .il 있습니다. 

서는 종재선생이 우리 시-칸끼 JJ 낌:!’ 시 l 샤 t’，，)간)、 l 임 ?lO ll? 6|} rl li l jl }·: 

성 십 성 으1 협 조 하여 쏠 깃 -딘- x!l tr -9 센 서 -, 니 ‘ 니 니 나. 

우선 저-;;-서는 귀석십사사 시 ?l 껴 0 1] 1、 l \ 11IH 시 IJl 났 -단-[예 _1, 섣 Il\ 이 - 1 

와 츠료 조~71 츠츠」 
-, t:J /’등프 오삐의 논-어l 단아놓유 O. _tr~ 써 ~;-}념 어l 뀔 ~H 하 f,f 우 I ,] 쉰- -f 녕 하 

j 7_ s> ! -r l 플 유런한 시산이| LJl해 {’| ’ 11 닦 사 샤 4 「이 ι}파힌수 끼 1 , 뇨ε 
>,.). .,-- ~1 해 닦 ?! 

주~\쉰- 취해주) \ tl~ 헤니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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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뿐아니라 손주들도 다 만나볼것을 간절히 바라고있 

의
 
비
 

는
 

어머님의 섬정을 헤아려 우리오빠의 일가족 모두를 평양에 보내 

주도독 최선을 다해줄것을 부탁드림니 다. 

아울러 저는 우리오빠를 정치적으로 리용하거나 구박하는일이 없도록 해 

주기뜰 간절히 기대 합니 다. 

끝으로 저는 필성오빠의 일가족이 평양을 방문하여 어머님을 만나봐은 

다음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끼리 의논하여 해결할 성질의 

문제인것만큼 귀 적십자사측에서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저의 

어머님의 부탁도 함께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총재선생이 우리가족의 청원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반가운 소식 을 

보내줄것과 아울러 우리가족의 상봉과 재결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아낌없 

는 협조를 주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

한 필 화 

1990 년 5 월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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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O 송년룡길전톰읍악회 및 범민족홈일을악회 

.,. 

가. 북한음악가동맹 중앙위위원장， 범민흑홈일을악획 판련 우리혹 인사 초 

청 대남편지 

( 90.9. 1 9 선 수 ) 

한 if빈족예술인종펀휩 앞 

병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윈회는 IJl 족푼화예숨의 똥인 서낀션파 나라의 통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한놔낀족예술인총-떤힘 상원감-갚 비판하 난조선의 

전체 문화예술인둡에게 뜨서운 동포애씌인사쉴 보내는바입니다. 

오늘 국토분단의 비극올 같장내고 통일된 하나의 」f: 놔에서 살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가Jl있 o 며 북파 낚， 해외 의 각계각충 

동포들은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적극 떨쳐나서」[있감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이러한 열망파 의지뜰 딴영하여 ι딩양에서는 10 

월 18 일부터 윤이상선생의 받기에 따라 번낀족통일유악회가 성대히 막올 

올리게 됩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 예숨인룹과 온 겨레의 커다란 가대와 판↑l 속에서 선 

행되는 범민족통일음악회는 빈족의 단함과 나라의 펜화통일올 촉진 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것이며 우버의 RI! 족-분화예숨괄 통영J 객 0 ，닝- 만션 

시키는데도 좋은 제기가 될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납，해외에 있는 동포예숨인늪이 이번에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의 노래도 함께 부단고 동포얘의 정도 함께 나눈다띤 분렬의 비낙올 

겪고있는 겨레들올 통열운동에보 고무하는데 j게 이바지하깨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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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지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는 윤이상선생의 제의에 

따라 남조선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을 평양에서 열리는 받민족통일음악회에 다 

음과 같이 초청 하는바입 니 다. 

1 . 리화녀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황병기 

2 . 국립창극단 지도위원 오정숙 

3 . 국립창극단 단원 정화영 

4. 추계예술학교 국악과 조교수 김정수 

5 . 리화녀자대학교 음악대학 부교수 홍종진 

6 . 전 국시 우단체 총련 합회 회 장 김 덕 순 

7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오복녀 

8. 국립국악원 연주단원 김광숙 

9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윤인숙 

·、

10.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회장 김덕수 

11 . 한국전통예숨연구보존회 운영위원 리광수 

12 .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운영위원 강민석 

13 . 한국전통예숨연구보존회 회원 김운태 

14 . 목원대학교 음악대 학 교수 로똥은 

15 . 동아일보사 편집국 운화부 차장 림연철 

16 . 한겨레신문사 기자 안정숙 

17 . 기자 김경희 

우리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할 남측 문예인들과 기자들이 판문점 을 

통하여 평양으로 오는것이 펀리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체류가간 그들에게 모 

든 편의를 제공하며 아울러 공화국 해당 기관이 그뜰의 신변안전을 전적 

-62-



o , J -- 듀lY 허 」 [ ]I1- 사 σl i5- 이 시 ~~퍼- 한 ;! (Y! S 얀 ιl 는바입니다. 

‘씬낀족통임-유악회 꽉·측판 t’ l 위원회 위 원정 

조 선 -~- 0 I '~ 농 l빙 ,,-> - 잉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원 iJ: 

1990 년 9 월- I 서 원 

나. 서울전통음악 연주단 대표 , 갱O 솜년톰일전통음악획 초청 대북서한 

( YO. 11. 14 셔 탄 ) 

조선읍-악가농맹 중앙위윈회 {J 원낱 위원상 궈하 

나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이 지난 10 월 lH 임부터 23 인끼지 캠양이1 셔 열 

런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하여 성공적인 공연판 할 ~T • 있 tL :녁 지극꺼 o 

로 도외-주신 귀하와 윤이상산생간 비확한 판계자 여러뷰에 J I] 띠
 

버
 

’ ’ r ! 
’ ’ 

아울러 우리 서울전통감- '? 1 익이 주 R-} 판 후! csl 해 ;F i영 양 /‘11/ 1 괴 \.1 ~ --‘ -, 뚱 

포뜰에게도 다시하밴 7J p
J. L , 낀사 91 (C 0 

끼、 ;. ~ l)_댐니 다. 

우리 뜰븐 덴 족화한과 -?:놔의 펴화삭 품 ~I 음 위하 낚 )I! -맨-'l-딛-깐 91 유。~.l’} 

체육의 뜻 감 온 jl~뷰가 시 자 ￥! 1990 니 깐- 만니 j _1'. \'_ 니 니
사
‘
 

‘ ‘ , ‘) 

’ 
‘ 

R-인의 , I 

이 열리는 새해쉰 빚이 헤-'] 쉬 히여 사 센에사 '90 송년닫-언 f! 똥유약회쉴 ?l 

고자 합니다. 

이 음의회에 북-녁의 건→。! ’ l 단 건 니 유 4 ’} μ 。! 것τ 성 하? 니 -임-약회에 친시 

할 유악가닫을 선정하여 그 I잉단파 연주팍꽉 인자사항( 이쉰 상멘， 태어난 

곳， 떤주소， 현재 직엽， 젠 ν- 분야， 객력능) • 센변색 사선(각 3 상)펀一 사늠-한 

한 빨리 면내주시띤 간사하겠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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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명 칭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 장 소 : 서 울 ( 예 술의 전 당 또는 국립 국장 ) 

(J) 공연기간 1990 . 12. 9 ,...., 1 2 .15 

(흐) 공연횟수: 2 회 정도 

@ 참가자격: 민족기악 및 민족성익 전문인과 기자 

@ 총 인 원 : 적정 인원 ( 30 명 내외 ) 

@ 곡 목 :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과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곡 또는 

작곡된 음악(정치적인 이념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곡은 제 

외함) 

@ 경 비 : 북측 참가자들의 이번 음악회 참가를 위한 모든 숙박비 , 

식비，교통비 둥 여행경비는 초청자가 부담함. 

@ 기 타: 북측 참가자들은 희 망에 따라 음악회 기 간을 포함하여 약 
‘ 

10 일간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고， 이 기간의 여행경비도 

초청자가 부담함. 

우리는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에 참가하는 귀측 참가인 전원이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하는 것을 바라고，그듬의 체류기간 동안 모든 편의뜰 제공하 

며， 또한 우리 정부에서 그뜰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에 만전을 기하도복 할 

것임을 알립니다. 

1990 년 11 월 12 일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 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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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음악가동맹 풍암위 위원장， '90 송년톰일전톰음악힘 참가 판련 

예비칩촉 제의 대남편지 
, • 

〈서룹전통음악연 -F 년 2 니Llf. 황 l 성 ;;1 선생 

선생의 11 월 12 연부 편지쉰- 낀있감니 L-!-. 

나는 선생께서 나랴의 통인음 암당기려는 인낚에서 < {lO 송년 퉁-인 사통은악 

회 〉를 받기하고 북의 픔-약예슛인탈음 초청해푼- [-\1 대하이 71 ~H_ 사 l 생각싼니 

다. 

북과 남， 해외 의 각계각충인민단속에서 낀족석 화해 와 민힘 , 죠꽉통언에 미 

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시기에 ?! 빈족통-엘은아회에 이어 

<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 륜 가지는것은 찬 o 호 좋P- 인이 아년수 없습니 

다. 

우리 모두의 공통의 노력에 의하여 조-국부민 45 년반에 처 ?,-P- -’김 11}~ 

했던 력사적인 !센띤족통일음악회는 비록 국 \~91 허리이l4:- 분-만의 장백이 가 

로놓여있어도 우리듭 사이에는 넌지 핏-한 장it! 이 있-깐수 암J .0. n’ 낀팍 91 숙 

원인 통일을 성취하시 위힌 애놔의 산에서는 인 (11{~_;.<1 (1: u 
끼 ... w! '1'_.0 .. 1’ 후! 묶 

합쳐 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인한 민쪽대화한띄 뜻깊 F- ll1 대잇1 ~;I-- 니니.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친가한 북과 낚，해외의 온악인 낀--?- 사 띄 1、}섭 4’} 
. 
버
 

념이 다르고 살Jl있는 지역도 감지 않지만 통인 91 ηl 시되- 휘끼 I~ 감틸-판 

불태웠으며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통인의 노래갈 뀔-ιl 감니 다. 

평양의 극장마다에서 불려퍼낀 우리단의 노래가략달F 대{!파 볼↑1.0. s'-. 인 

어붙은 겨레의 마유속-에 화해와 단한의 따뜻-히 ~-/1 쉰 판이넣어주 .. 1
’-

분-밴 

의 고통올 가시려는 복과 낚， 해외의 h[{; 동판-뜯올 사족적인 통-임운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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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힘있게 고무하였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북과 남의 예술인들의 통일행친 

은 계속되여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가 의의 

있는 축제로 된다고 여기면서 선생의 발기를 적극 지지환영하며 초청에 기 

꺼이 호웅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번 송년통일음악회에 참가하여 남녘의 예술인들과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브고 동포애의 정을 나누려는 우리 예술인들의 념 

원을 고려하여 인원을 50 명정도로 하여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 예술인들의 <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3 명으로 되는 예비접촉을 오는 12 

월 26 일 오전 10 시에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지였으면 합 

니다. 

황선생의 긍정적인 납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음악가통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71 
T.J 원 

1990 년 11 월 21 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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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 
가.북한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획」위원장， 임수경위훈단 파견톰제 

관련 대남편지 

(90.8.2 방송공개 j 

8.15 해방 45 옳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져레의 가슴견- 통일에 대한 엘 

망으로 뜨거워지고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동표대표들이 오는 8.15 에 판싣점에 .Y.여 성대한 홍일축· 

제로서 진행하게 될 력사적인 l서민촉대회는 우과 겨레룹 셔족석 ?l 통연 fRr 

동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 

7 천만의 가슴이 통일열기로 꿇어번시-나있는 이즈읍 우괴의 마옴은 시난 

해 8.15 에 판문점을 통과하여 낚조선 o 되 놀아잔 림수성학생에 니|한 생 

각으로 무거워지고있습니다. 

림수경학생은 평양에서 있은 제 13 차 세게청년학생뚝 ;Fl 에 < 서대혐 > 의 rH 

표로 참가하여 축전을 및내이Jl 세기l 에 -?바 I/1 꽉 91 푼안1 ~lιl3: J’}시 (~l 익l 

으며 겨레의 통일위업에 대한 놔제서뀐데성관 비
끼
 

l 

γ‘
 

n 써
 이 이 씨 '-1 사인 f，: 

니다. 

나어련 녀대학생의 침-으로 대눠븐 에 늠 o~ 농족-이 λ}{ r -r;; 놔 ]ll • I11 !:! “ ’ ‘ r TT-!: 

찾아왔다가 분단의 장벽을 낚어 사젠 i 핀-아간 민수껴 tïl 생의 소핵 P- 깐 o 

로 온 민족과 세계의 찬양을 반아야 할 애놔석장시였감니다. 

<통일의 꽃 >으로 빈족이 자 l상하 _1 ’- 세계가 사팡하는 그가 정 상저인 상 

태라면 웅당 이번에 8.15 밖민족대회에도 < 션대협 > 의 대 H 로 착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며 우리 조국R- 하나라는 목소리될- 다시다 높이리라는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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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심할바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가혹하J.!.. 랭엄한 상태에 있습니다. 

림수경학생은 지난해 8 월 15 일 판문점을 넘어서자마자 〈죄인 〉으로 련 

행되어 수갑을 차뇌 부모들과 학우들의 품이 아나라 해빛도 스며들시 않 

는 독감방에 갇힌 놈이 되였습니다. 

도대체 혈육이 사는 조국 북반부에 와서 우리의 조국은 하나이며 하나 

로 통일되여야 한다는 말을 한것이 어찌하여 〈죄〉가 되여 재판을 받」 

처형당하며 그처럼 모진 고초를 겪어야 한단말입니까. 

더우기 옥중에서 근육통과 만성위염에 걸려 신고하면서도 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다 최근에는 부모들과 학우들의 사랑조차 미치기 어려운 서 

울 남쪽의 수백리 떨어진 청주녀자교도소로 이송되여 정신육체적으로 더 

븐 고통을 겪고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통일은 애국이라 합니다.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살고저 한 어린 녀학 

생의 애국을 벌로 다스리는것을 동정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귀하가 북과 남， 해외에서 림수경학생에 대한 가혹한 처형을 반대 

하며 그를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세계도처에서 렴수경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며 그에게 동정 

을 표시하여 량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사실도 알고있으리라고 생 각합 

니다. 

그러나 림수경학생은 오늘도 수인의 람으로 철창속에 갇혀있으며 I 년이 

되도록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옥고를 치프고있습니다. 

림수경학생은 비록 감방에 갇혀있지만 제 나라. 제 땅인 북과 남을 자 

유롭게 래왕하며 분렬의 장벽을 허붉고 통일의 문을 열려는 민족의 소원 

과 지향은 이제 북남 3 천리에 굽이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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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통일에로 나아7~는 이러한 흐감속에서 인셔l 까시나 띤수경학생이 

감망에 갇혀있는것을 먼꽂에서 보J..!..만있을수 없습니 다. 

우리 림수경석방투쟁 조-선위원회느 'tJ수싱따생이 jj~ .',’. ~1 _Q. 
‘ 4 ‘’ n i:코 

똥 δ}여 -넘아간 

지 l 옳이 되는 8.15 를- 서l 서도 청 -F너 사il!.~소샅 짖아까 . L';:- 식 fl 띤 

회하.i!.. 위로하가로 션정하였감니다. 

8.15 에 북과 남. 해외의 각겨l 샤응 농-안대표-늠이 관갚-산에 요여 똥입삼 

위한 민족적대축제릎 거행하 .l~있는 때에 판{，L점을 넘어 널아산섰이 < 쇠 >

로 되여 옥.il플 겪 ....l1 있는 그룹 찾아가 따뜻한 }，’얀관 아 JI- 마옴올 

어루만져주며 쌓아둔 회 보를 나누는 삿 F-- 우바의 응-닦한 j 
’ 
l 
i ’ ’ ,L 

‘ 

리
 

, ‘ 
I 
- 생 II 함 

니다. 

우리 위문단은 남조선에 간 기회에 띤수성학생뿐아니아 젠← ì f-떤선샤-노 찾 

아가 위로하며 아울러 그들의 부모형세관-노 띤나 따뜻한 위 f,’ 을 샤-시 하허 
、

고 합니다. 

그리고 문익환목사와 목사의 가족뜰노 함께 위분하려....l~ 합니다. 

우리 위문단은 림수경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암 u1 핏하여 우 

리 단체의 성원들과 조선학생위원회 싱우l 갚 -liJl jr 띤-「끽 핵생 4’} 낀속-하엔‘ 

던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사틀-화 구닝될 섯이 l너 J'I 닦 한 -「의 취재 시 샤단 

이 동행할것입니다. 

우리 일행의 방문가간은 8 월 14 입 부터 4 1’1 5 잉 J ..!I~_ δ} { ] ;! o l l! 휘 안 ;! ?i 

니다. 

。 ~1 '
T~L 우리 위원회의 위 분단파끼 셰 익 까 인) 1 .'，:.수으1 ，(~ {, ιl 에 사 .\1 1. 나 궈 하의 

7 월 20 일 〈특별반표〉에 비추·어보나 궈 당놔에서 빈아단이시 셋-할 괴유가 

없 o 리라고 봅니다. 

나는 우리의 동뾰애 석요청이l 대한 귀하의 J성 꺼 ?l -r;지가 있시쉰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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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바입니다. 

림수경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장 려 연 구 

1990 년 8 월 l 일 평 양 

나.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북경아시아경기대회 공돔응원단 구 

성 관련 실무첩촉 제의 대남편지 

( 90.9.12 방송공개 j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에 보내는 편지. 

지굽 온겨레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같장 

내고 1990 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열망으로 꿇어번지고 있 

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세력의 협력하에 진행된 8.15 범민족대회는 참으로 

겨레의 통일열기를 한층 더 높여주고 민족의 슬기와 힘을모아 나라의 명 

화와 통일을 촉진해 가는데 크게 기여한 의의갚은 역사적인 통일 대축제 

였습니다. 

8.15 범민족대회를 달가와 하지않는 반통일 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자리는 같이하지는 못하였지만 귀 연합은 항상 우리와 통일 

의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는 귀 추진본부의 의사도 함께담아 채돼한 범민족대회 

의 결의사항을 실천에 옮겨 북과 남.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여 90 년대에 기어이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할 중대 

한 파제가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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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귀 추선본부가 오는 9 월 22 일부터 숭낙의 베이징 

에서 진행되는 져1 11 차 아시아 경시대회 때에 북파 남의 인년늘이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여 응원올 같이할데 대한 새￡운 낀시둡 한 삿븐 참으보 

환영할만한 일 이라..l!.. 생샤휠니다. 

제 11 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선하는 북납 세육선수늘올 북과 남의 인 

민둘이 공동으로 응원하면 선수들의 사 /1 강 칸-여수뇌 민족·의 슬기듭 II 

높이 발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론 민족석 화해와 단힘을 노보하J!. 

나라의 통일관 촉신하며 세상 사람둡에게 우 ~l 띤족은 하나바는- 겨 .9_ .9-:. ~ 
/、 a 

히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추낀본부의 제의에 산석인 잔농올 if.시하띤서 제 11 

차 아시。}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북님- 선수늪-올 iL동으되- 옹원 ðt 는 웬치l 훌훌 

토의하기 위하여 오는 15 일 오전 10 시 판갚점 울二쉽국 ;!늑-위원회 회의설 

에서 범민족대회 북측 순비위원회와 남측 추산본맏-에서 z.}-시 신받한 3 l 닝 

의 대표들로 실무접촉을 가살것을 성중 δl 제의하는lJ~ 입니다. 

우리는 귀 추친본부 대요-듭-이 우리와의 만낚옳 위하여 빈} 시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 다. 

조국의 평화와 통임플 위한 

위 워 상 

1990.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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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북한 조선학생위흰획 위원장， r 연·고 민족해방제」 참가 관련 싫무 

대표접촉 동의 대남편지 

( 9009.24 방송공개 j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앞. 

사랑하는 연·고의 학우들， 조선 학생위원회는 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애국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열과 정을 다바쳐 싸워나 

가고 있는 그대들과 남녘의 천체 학우들에게 뜨거운 형제적 인사를 전하 

면서 이 편지를 보냄니다. 

세월의 연륜을 거듭해온 민족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끝장내려 

는 겨레의 통일열기가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연세대학교 총학생 

회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10 월 10 일부터 13 일 사이에 연 • 고 민족해 

방제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에 있는 연·고 출신 선배들과 김일성 종합대 

학 학우들을 초청한데 대하여 우리들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대 

들의 초청과 제의에 흔쾌히 동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통일운동의 주역이 되여 시대와 민족의 부름에 언제나 앞장서온 연 ·고 

의 학우들이 민주와 통일열기로 차넘치는 귀교의 광장에로 북녘의 학우들 

을 부른 것은 정의에 투철하고 통일에 헌신하려는 그대들의 애국충정의 

뚜렷한 발현으로서 겨레와 북과남 전체 청년학생들의 환영을 받을 장한일 

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 연·고 총학생회의 초청에 접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은 물론 

공화국 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의 마음은 벌써 그대들파의 상봉의 광장에 

로， 그립던 남녘의 학우들과 얼싸안고 감격에 목떼얼 그날에로 달려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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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낚의 청년학생닫이 한자과에 센01 ?)‘아 사 -F ， I‘’!주닐-인핀- 위 한 선에서 

새세대뜰의 어깨위에 지어선 객무감 ll;- 」 r 연띠 lI- 한-깐 l!! 이 "1 대 l상과 석 

수가 따갚-없는 젠선의 -각-규상기깐 하세뇌다띤 센서l 시 새가이 산과 '<1 삼아 

온- 우리띤쪽에게 조「각동-일의 맑{?r g| l상간 얀 /1 -;--세 노l 끼이 ul ? 낀 l 각 91 

봉일대행선을 디적- 힘있게 고쉬1- -F 강 δ}게 판J j! 딩|니다. 

남녘의 학우들과 기싹도， 시랜도 힘께 나누ul c:!세나 L 대 -:;-Rl Ij- 얘 잔-

얘놔과 똥일을 위한 !듀쟁 ú 보]‘Itol i쟁 시 해 ? -f 선 학생 우l fl 회 까 _1.디! 쉰- 과 

뜻을 감이하면서 연 ·고 줍-선 선 uH 대 it단파 {I 인싱 중휘내학 학냉 Er 쉰 ul 

롯한 북반부 학생 대표단을 서울에 4끼한 삿이 "1 .-1 대단-의 세안대보 연· 

고 민족해방제 기간에 풍-일문제 .~::-본회와 친선 -각 -규 식 ll 1 F δH~.ln ~:. H 샤 

하게 할 것입니다. 

뜻이갇고 마음이 통하는 우리둡에게 있이서 죠놔 -4 빈 -쥬 깐- 위 δ}여 () I • ’ 
-1 ":1"-. 

운 일을 하는데는 그어떤 복산한 갤사도 민요지 않잔 삿이 III .1내갚파의 

만남을 탈가와하지 않는 소수분열주의자갚의 어떤 l상해새콤도 1，;-l냐 센- 이이 

없을 것입나다. 

우리 조선 학생위원회는 실무분져1 ~블 혐의하끼 위짜여 산부대 Jt. 효1 \t -~-

하자는 귀단체 제의에 동의하면서 5 1 딩 .0 .. t.!. 규성된 우 μl 간 씌무-효l 난대 .H. 단 

을 9 월 25 일 오전 1 1 시에 판분점 증덤놔 김 1I「위권회 회의신에 따끼한 섯 

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가어이 이 -7-어 산 삿 ~I 니 다. 

1990 년 9 월 24 일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 현 덕 

I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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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북한 교육문화일꾼직업돔맹 중앙위원획 위원장， r 전교조」의 「범민족 

통일교육자대획 」 개초|제의 관련 대남편지 

( 90.12.14 방송공개 ) 

전놔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영낚 귀하 

우리는 얼마전에 귀조직이 1991 년 8 월 13 일부터 15 일까지 서울에서 북파 

남 해외동포 교육자들이 참가하는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 

정하고 그와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와 만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띤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분열주의 세력 

의 탄압이 거듭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귀 단체가 이번에 범민족통일교육 

자들의 소집을 발기한데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 

지환영하는 바입니다. 

1990 년대를 통일의 연대로 빛내이려는 염원에서 민족의 통일의지가 합쳐 

지고 통일운동이 북과남 해외에서 거족적인 대행진으로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교육자들이 자주적인 민족교육의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 

하여 한자리에 모여앉아 서보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것은 참으로 의 

의있는 일로 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비록 북과 납이 서보 갈라져 살고있지만 다같이 민족의 장래틀 

떠메고 나갈 후대뜰윤 치우며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년 교육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나 지식을 파는 지성인이 아니며 쟁의와 

진리의 목소리로 대중을 깨우치고 선도해야 할 시대의 선각자플입니다. 

북과남의 피육자륜이 자가에게 부과된 책임파 의무뜰 다하가 위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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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날 초월하며 민직:석 o 보 단합하여야 하며 그러자 

면 서로 만나야 합니다. 

사람하는 제자들이 서로의 만남잘 약속하」l 밴써 오래선부터 갇-생 o 로，깐 

남의 길， 풍-얼의 김을 열어가고 있는다1 ~~l둡의 궈감 o 파 되이야 할 우리 

.i1L육자들이 앉아서 그들의 장한 보읍을 μ~..Jl딴 있쉰-수 없감니 다. 

이러한 견지에서 는
 

며
 넉
 

。T 귀단체가 반기 한 번 민 족-통일 it!.육자대 회 가 낀!족 

의 단합파 나라의 풍일플 지 양하는 북파남 해외 동표 .llL육자단-의 뜻파 힘 

을 합치는 중대한 계기로 될수 있뜸것이과Jl 맨 o 띤서 언제 어느때 어떤 

장소에서던지 귀단체 대표들과 기꺼이 만난것이라는 것잔 확언하는 ul ~J 

니다. 

정의보 가는 길이 순탄할수 없듯이 이땅에 분열주의 세력이 남아있는 

오늘의 형편에서 민족적 단합파 나라의 봉일을 위한 우리쉰의 l간낚은 갤 

코 쉽게 이푸어질수 없습니다. 

벌써 북남사이에 민족석 단합과 동-일관 싫어하는 분연세 i1F ‘f! 빈족랩얼 

교육자대회 실현에 차단봉을 내리고 있슴니다. 

그러나 그어떤 난관에 겹쌓여도 선 Jl~조가 나라와 민족-관 위 한 oH tIf 의 

길에서 조금도 불러서지 않-깐-것이랴고 우리는 낀습니다. 

우리듭은 나라의 통일을 이북하기 위한 의되-운 뚜생윤 능하여 우리쉰-의 

만남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귀단체의 어려운 힌돔조깐윤 jL하하여 1J 츄시일파 상소 i:- 께단째 

에 일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북파 남의 교육대표자뜰의 11 촉이 실현되면 ItJ민족-동-연피육자대회훌훌 

성공적R보 개최하며 통멸의 낀에서 힘올 합쳐 나가기 위한 재반문제쉴-에 

대하여 훌륭한 합의뜰 이복하게 되리라고 민어마지 않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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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민족교육의 실현과 조국봉일을 위한 귀하의 숭고한 사업에서 ιr 

다판 성파가 있기룹- 축원합니 다 . 

• 

조선 ill.육문화일꾼식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남순 

1990 년 12 월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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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직통천화통지문 교환 실적 
.‘ • 

기 타 
고위급 당국·정 민 ￡-￡1 범민족 처l 1 。객「 적십자 한필성 통 일 
회 담 • IPU 

당수뇌급 
한필화 총회 

연·고 통일 통 일 싣커 

비 본 협상회의 대교류 대 회 휘 담 회 담 상 봉 음악회 단일 
.ll!.육자 

담 회담 대표단 
민협l 학왈~l 대 회 선 r 

16 8 8 5 5 5 5 5 

5 14 12 5 8 6 7 6 4 2 
〔방송 
공개 1 ) 

9 30 20 13 13 11 12 11 9 2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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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북국획획담 준비접촉 

가. 님북국회획담 줌비섭촉 우리측 수석대표， 제 11 차 훈비섭혹 개회 혹구 

전통문 

。 일 시 : 1990. 2.21 ( 수 ) 1 0: 07 '- 10: 25 

O 통화자 : ( 낚 j 이 명 수 (북) 강 턱 순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섭사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궈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옴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률 귀측 낚북낙회회담 순비 f섞|촉 대 t 

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년 2 월 21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낙 최 _1'_ 인낀회의 

남북국회회담 순비섞촉 대쇠-단 

단장 전 납 씌 귀하 

나는 귀측 대표단이 지난 2 월 8 일 낚북회담 씌-측 대표단 연합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90 합동훈련이 진행되는 션시간 판분점 회담장소에 나가시 

않올 것이라고 하면서 오는 2 뭘 22 일 댐) 갖가보 합의한 낚뷰놔회회단 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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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커는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 

럽게 생각합니다. 

귀측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우리들의 순비접촉은 본회담의 형식과 일부 

의제문제를 조남만 더 절충하면 완전 타결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지난 제 10 차 접촉에서 회담외적 문제만을 집 

중 거론하면서 실무절차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없이 회담진전을-

가로막았으며 이번에는 또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예정된 제 1 1 차 

준비접촉을 중단시킴으로써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실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바라는 7 천만 겨레의 기대 

를 저버리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치-없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이 공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어목적의 평화유지훈련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아는 일이며 

회담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기간중 

에 여러 회담들이 열렸던 사실이 이를 설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준비접촉을 끝내 중단시킨다면 애당초 남북국회회담의 성사에는 뭇 

이 없었다는 내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적 요구로 보나 온겨레의 여망으로 보나 남북국회회담은 하 

루속히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회담과 결부시키는 

부탕한 태도를 시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 11 차 순비접촉에 호웅해 나 

올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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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 2 월 21 원 

대 한 민 놔 놔 회 

낚북낙회회담 순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 채 분 식 

나. 남북국획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남북대화 재개 판련 전톰룬 

。 일 시 1990. fi. 13 (수.) 10: 02 --- 10: 52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적십^~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운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파 뉘납 I 01 . 1. _L"'" t:t 

정치 • 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꾀 요칭에 띠바 다옵의 선회붕 ιl 

문을 보내니 본인들에게 정확히 전단해주 /'1 바람니다. 

조선덴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심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싱 흐 

1990 년 6 월 13 열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전 상봉 낡측대표단 

수석대표 채 ?- 식 귀하 

지남 온 겨레는 중단된 북남대화가 하부뻔}리 재새되이 뽕-입위언에 산 r! 

적 o 보 이바서하게 되기룹 후l 씌같이 l ' 대하 1 ~ 있감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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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외 인민뜰의 이러한 염원을 반영하여 얼마전에 평양에서 진행된 최 

고인민회의 제 9 기 제 l 차 회의에서는 북남사이의 대화률 재개하며 발전시 

걸 데 대한 획기적인 방침이 천명되었으며 • 뒤이어 지난 5 월 31 일에 북남 

회담 북측대표단들은 연합회의를 소집하i 대화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 

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다같이 옳은 입장과 자세률 가지고 대 

화에 입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중단된 북남대화들을 시급히 재개하고 그 

것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할 용의를 표시하였습 

니다. 

우리의 이와같은 태도 표시에 귀측은 응당 선의로 대하고 긍정적인 반 

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노 귀측 당국은 북남 쌍방의 대화노력이 절실한 이때 

에 오히려 동족사이의 대화를 회피하고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는 반대화 • 반통일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최근 귀측 당국자가 우리의 내부문제를 밖으로 들고 다니며 그 누구를 

개혁과 개방에로 유도해 달라느니. 남북정상회담과 UN단독가입을 성사시켜 

달라느니 하고 청탁，구걸하는 식으로 분별없이 처신한 것은 명백히 우리 

들의 주체적인 통일노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며 쌍방이 합의한 조국통일 3 대원칙 

에도 밝혀져 있는 바와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 

부문제로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귀측 당국자도 최근 시기에 와서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자주」를 내세 

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짱방이 합의한 조국통일의 원칙도， 자신이 한 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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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 얻고 민족내부문제듭 낚에게， 의존하여 이느 한꽉으도반 관 J~ 가려 

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민족의 장래릎 위 태돕게 하는 사대앵위이 l셔 • 농속 ... 
사이의 대화를 안중에 투지않는 l시민족적 분인행위라 JI 하시 않율 수 없 

습니다. 

우리는 귀당국의 이러한 처사플 북낚대화에 대한 난본석 O S:.. n 옷-된 자 

세의 발현으로서 자립적인 대화 상대보서의 귀측 권능올 스스로 ~ll 손시커 

는 것으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더욱이 귀측 당국자가 청탁하였다 _lL 하는 닫-서|의 내용낀-?- 어\ .- 서이나 

통일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 무슨 개방·개혁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아부런 상판 

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필요한 사회개혁을 성과적으보. 그섯도 젤서 δ| .-þ
I 

행하고 우리 사회를 개방하였으며. 지남도 우리식대도 사회룹 겨l 속 새소하 

며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남 누구나 자신이 스스로 선태하고 일떠 세운 이 까장 우 

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커다란 덴족적 냥지와 자부섭에 낚쳐 있감 

니다. 

현시기 개방과 개혁올 섣시해야 할 꽂이 있다면 그꽂은 다쥔-아년 냥조 

선 입니다. 

귀 당국은 말로는 북남 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율 환영한다~ 하면 

서도 설지화는 분단의 「콘크리트장벽」올 그대로 두고 우리와의 대화와 

접촉율 바라는 단체 • 인사들의 북행 길올 가로따」’- 있 o 셔 지어 는 늙 은 

대결시대의 산물인 국가꾀안법올 회둡러 -τ단볼 마 TL 해1 안·투객-하며 jj 형 

하는 것도 서슴치 않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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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 당국이 그 누구률 개혁과 개방에로 유 

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추는 것이 체질화되어 다븐 사람들도 그렇게 하리 라고 

생각하는 귀측 당국의 망상은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밖에 되지 않습 

니다. 

귀측 당국자는 이번 외국 방문기간에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줄 것까지 

요청하였는 데，그것은 그 누구의 권고가 없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최고위급회담은 우리측이 발기하고 추진시켜온 것 

이며 지급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고위굽이 만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성 

숙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일방이 분열주의적 입장에서 반공·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 

는 조건에서는 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될 수 없고.설사 그것이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어질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최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대신에 오히려 

마련된다고 

상대방의 

성실한 제의를 외면하고. 밖에다 대고 그것을 청탁하는 것은 진실로 최J2 

위굽회담을 마련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으며 통일문제를 민족 주체적인 

힘으로 풀어 나가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귀측이 설지로 최고위급회담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켜 

달라고 남을 찾아다니며 구걸할 것이 아니라 나라안의 동족올 볼 줄 알 

고 회담에 장애로 되는 반공·대결정책과 민족분열 영구화정책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귀 당국자가 UN 가입문제률 여기 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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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끄 다니는 것입니다. 

UN 단독가입이나 UN 동시가입이 연 분열상태들 합법화하Jl ..JJ..정화하여 
• 

두개 조선을 만뜰기 위한 것입은 누-난에게나 l~ 백합니다. 

귀측도 알고 있는 바와같이 최근 우리는 묵-과 남이 홍일이전에 UN 에 

들어가려 한다면 제각기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콰의 통일위업에 이돕게 하 

나의 의석을 가시놔 공동으로 늘어갈데 대한 암 l 장올 필。!였으며 우리의 

이 새로운 받기는 지남 내외 인민들속에서 커다관 공끼올 팔러 일으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귀측의 당놔자가 UN 가입분제뚫 늪-나 다년 것은 -，' 1 측-

의 통일의사를 의문시하는데 충분한 를
 

거
 

그
 
L 지어수고 있습니다. 

모든 점으로 보아 귀측 당낙자의 행위가 재개플 앞눈- 북남대화와 나이 

의 평화통일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률 던지 i' 있는 사실에 우리는 싶 F--

유감을 표시하면서， 귀 당국이 어느 때에 가서나 오늘의 사대수의 l성에서 

벗어나고 자주통일의 입장으로 돌아셜 수 있겠는시 참으로 안바까운 심성 

올 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귀측 대표단같이 우선 -갚성된 시티| 

에 대한 자기의 명백한 태노표시가 있이야 히다 1 
,_ 인 성한니다. 

진실갚 통일을 위한 대화같 할 의사가 있는지.아니면 -',--lH -f선폴 

한 분열대화플 u~라는지 빈족적 화해와 단한올 이북하여 민-족분세쉰 사수 

적으로 플어나갈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농흑사이의 대션올 f 상하면서 세 

속 사대주의 김로 나가려는 것인지 이 단본문제한 I성백 l~1 함이 없이 r 

착으로 결섣있는 대화릅 기대할 수 없슈니다. 

대화의 재개를 암두 i1 귀 대표 lff늪 P-- 자가의 입장과 태노텀 I영배 &1 밝 

힘으5!_써 대화에 대한 성의듭 표시해야 힐 것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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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귀 대표단들의 태노를 지켜 볼 것입니다. 

북남국회의원들의 판운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남 철 

1990 년 6 월 13 일 

다.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효
 「

북
 

대표단장， 제 11 차 준비칩촉 재개 제의 

전통문 

。 일 시 1990. 6.20 (수) 1 0 : 00 ~ 10: 19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과 북남고위급 정 

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 

을 보내니 본인틀에게 정확히 전달하여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6 월 20 일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남측 수석 대 표 채 문 식 귀 하 

반세기 가까운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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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남에게 다같이 미룰수 없는 시상의 과제보 나서 J!..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이 최근 이러한 절박한 현실올 외연하jl 十태의연하게 누개 
•• 

조선정책올 계속 추구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나라의 통일에 역앵하는 행 

동올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랴 하시 않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6 월 13 일 북남회담 북측대표단같간- 전화통시운을 풍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엄중한 상애률 E성하는 궈측 당놔사의 행 

위에 깊은 우려를 lE명하면서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귀측의 간관입상율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통지문을 보낸지 l 주일되는 오늘까시 귀측은 납늑할띤한 회 

답조차 보내지 않으면서 노리어 억측과 궤변으로 대화의 부시연기니 J11- 성 

의니 하고 우리측올 걸고 든데 대하여 깊은 오
 
a 

‘ . 

감
 

유
 

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측의 사대주의적이며 분열주의적인 반민족 행위가 북과 남의 대 

화와 나라의 통일위업에 엄중한 장애요인으로 되J.!.. 있는한 앞 o t김-lL 시l 건 

귀측에 반성을 촉구하며 책임올 추궁할 것이파는 것올 명백 δl 하는 바입 

니다.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나랴의 통일올 이북하려면 대화에 대한 옳간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대화에 장애보 되는 윈음 하시딴아이 휘니다. 

귀측은 이미 우리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J.'_ 쓸해에 Ef: 다시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 팀스피리트 90 J 합동군사연습올 상뺑함P혹써 사 

실상 한 두번만 더 마주앉으면 본회담으로 념어갈 수 있었던 우리의 예 

비접촉들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감니다. 

온겨레는 지남도 귀측의 이와 같은 행동에 실암옳 납치 붓하연서 묵납 

사이의 대화가 재개되고 대화릅 롱하여 나하의 통임파 판련된 제 lllf，?-세닫 

이 조속히 해결되기릅 기대하괴 있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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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측은 붙론 온 겨레의 이 절실한 염원과 기대에 맞게 우리와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률 자주적으로 해 

결할 옳은 입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귀측의 근본입장과 자세에 아직은 문제 

가 있지만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 문제를 시납히 해결하 

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귀측에 의해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습 

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오
 

6 월 æ일 (목뻐1 북남고위굽 정치 • 군사회담을 위한 

제 7 차 예비회담을 가질 것과 이어 7월 12일{목}에 북남 국회의원들이 제 

11 차 판문점 상봉을 가질 것을 귀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그
 
디
 

철 

1990 년 6 월 20 일 

라. 남북국회회담 준비칩촉 우리측 수석대표， 제 11 차 준비접촉일자 수정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7. 5 (목) 10:01--10:11 

O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정영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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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빈국 국회 남북놔회회단 순비 선촉 대표단 수석대.if 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올 보내니 이설- 궈측 남북놔회회담 ‘C비섭촉 cH j{ 

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tJ~랍니다. 

1990 년 7 월 5 일 

대한적십자사 홍재 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l인민회의 

남북국회회담 준비전촉 대표단 

단장 전 금 깐 궈하 

귀하의 6 월 20 일자 전화통지문올 받았습니다. 

나는 5 개월 동안이나 열리지 못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단 순비 1J 꽉올 재 

개하자는 귀하의 제의에 환영의 뚱을 표합니다. 

우리측은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회담이 중단되는 일이 있이서는 인씬 

다고 생각하며 이번에 재개되는 접촉에서는 우리 대 lf_단 샌연의 인 'r 0 1] 

맞게 생산적인 토의가 진행되어 반드시 좋븐 찬선올 가져진- 수 있 /1 쉰 , I 

대합니다. 

나는 현재 개회중인 우리측의 제 150 회 국회(임시회 j 호 I 11 샤 7 핸 17 인 

(화)까지인 점을 뇌려하여 남북一놔회회답 저I 11 ~} 순 UI 섭촉-윤 7 헨 1 Y C?} (씌-) 

오전 10 시 귀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선 끼올 제의힘니나. 

귀하의 냥정적인 회닦이 있기륜 l사람니다. 

1990 년 7 월 5 일 

대 하 l • 
놔 국 회 

낚 14- 놔회회닦 준비전촉 대 J{ 단 

수사대표- -I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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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제 11 차 줌비칩촉 개최 둘의 

전통문 

O 일 시 1990. 707 훔) 10 : 00 -- 10: 07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김경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국회 합동회의흘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
즉
 

북
 

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북남 국회의원들 

의 판문점 상봉 귀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나다. 

1990 년 7 월 7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북남국회 합동회의를 위한 쌍방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귀하 

우리는 북남국회 합동회의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제 11 차 판문점 상 

봉을 위해 오는 7월 19일 (목}에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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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 7 월 7 일 

북납놔회 합농회의할 위힌 장방놔회의원 ii- 의 

판분점 상봉 -묵-측~ _il 단 

단장 션 L 
o ~ I 

바. 남북국회회답 준비접촉 우리측 수석대표，대표 교체홍보 전톰문 

O 일 시 : 1990. 7. 16 (월) 10:01""" 10:09 

O 통화자 : (냄 석 명 학
 

(묵) 정 영 /'
I一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숭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순비 fi 촉: 대표단 -i;삭대 _:t 의 J1_ 성 이 l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분을 보내니 이틀 귀측 남북놔회회납 ‘;_- u 111 촉- 대 {L 

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7 월 16 일 

대한석삽자사 총재 김 앙 협 

조선덴주-주-의 ?l 빈공화국 최 l ’ ?|lJ! 회의 

남1IF국회 회 단 순 HI1J 촉- 대 사 단 

단장 선 hL 센 궈하 

나는 남북국회회담 순비섞촉 우퍼측 대 lt 단의 {j 봉 @ 대→d-_91 이회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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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다음과 같이 교체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대표:조 세 형(국회의원. 명화민주당) 

대표:김 용 채〔국회의원.민주자유당 j 

1990 년 7 월 16 일 

대 한 민 국 국 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사.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대표 교체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7 .17 (화.) 10:32'" 10:38 

O 통화자 :1 (남) 오 세 웅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듬의 판푼점 상봉 우리측 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 

라 다음의 전화통지푼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란니다.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7 월 17 일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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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북남 국회의원늪의 판분-섞 상뽕一 
-T 

(
뉘
 

리
 

。T 안병수 대표- 대선에 죄 1~ 

?l 민회의 남순희 대의원이 대 lr로 나가게 됨올 얀덤니다. 

북-남놔회의원단의 판{IF 섬 싱봉 1I:-측대 lt 단 

단장 선 
_ L 
u 산 

1990 년 7 웬 17 인 

아.남북국회회담 준비칩촉 츠
 「

북
 

대표단장， 제 11 차 준비접촉 무기연기 홈 

보 전통문 

O 일 시 1990. 7 .17 (해 11 : 04 ~ 1 1 : 18 

。 통화자 : t남) 오 세 。
τ
 

(북) 정 영 }‘ 
,---

。 내 용 

.‘ 

대한식십자사 총재 /1 
11 상 협 궈하 

나는 북남 낙회의원갈의 판」，?-선 상핑- 우-괴측- 대 ,1. t.-~ \-! 샤 91 • rr ~-!에 띠 

라 다음의 전화통지 분을 )Ir내니 겐-안 1 이l 거l 끼 1 ~) ‘~1 
‘::J ., - ’ f! Hi 히 이 11) 넨 L 1I 1. 

-죠선 I낀주주의 ?1?l 강호l 국 ι ↑ 사 회 증앙우{ 우!호l 

위씬징 이l 바 이 끼
 

·U φ 

1990 년 7 현 17 인 

북난낙회의원칠-의 판fl 전 상뽕 낚‘록대 if 단 

수-서 대 파 il! 」，L 끼‘ l 귀 δl 

우-trl 는- xl-lf j4- 낚 국회 의 위 딘-91 셔 I 11 사 ~ 핑 -싼- ol f ; --! 
, -가

 이
 

‘ 
있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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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었던 판문점 상봉이 늦게나마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귀 낙회안에서 발생한 

꽉-삽한 사태는 대화 일방으로 되 i 있는 우리로 하여굽 실망과 우려들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귀 국회에서 감행된 여당의 횡표는 지남 남조선에서 광범한 사회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어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전면 사퇴라는 심각한 

위기 국면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외에서는 귀 국회가 해산 직전에 처해 있다놔도 하며 

총선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하는 평들을 하고 있습 

니다. 

우리로서는 귀추를 알 수 없는 귀 국회의 위기상황을 앞에 두고 북남 

국회의원들 사이의 정상적인 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못하다고 인 

정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귀측이 더 잘알고 

니다. 

ól~ 
.AA 2. 것입 

그러므로 나는 오는 7 월 19 일로 예정된 북남 국회의원들의 제 11 차 판 

문점 상봉을 부득이 당분간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귀하에게 알 

리는 바입나다. 

우리는 앞으로 한딸정도 기한을 두고 귀 국회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음번 상봉관짜블 통지할 것입니다.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용 북측대표단 

단장 전 납 철 

1990 년 7 월 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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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남북국획회담 준비점촉 우러측 수석대표， 제 11 차 줌비십촉 호용 혹구 

전홉문 

。 일 시 1990.7.18 (-수 10:36 -- 10:5~ 

O 통화자 : (남) 유 총 렬 {북) 정 영 /-
-,-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위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궈하 

나는 대한민놔 국회 남북국회회담 -;tll 섭촉 대 _{E 단 ;:λ1 대 i i.의 요 생 úll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찰 귀측 난14 놔회회낚 ‘「 til fi-락 내 -;t 

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7 월 18 인 

대한적십자사 총재 감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최 l ' 얀 1 t‘1) 회의 

남북국회회담 준비잔촉 대표까 

단장 전 if 친! 귀 하 

나는 귀측 대표단이 오는 7월 19 일 (뛰어| 각 /1 보 냉!상이 힘의힌 낚 )4- 셔-

회회담 제 11 차 준-비접촉올 일방석 o 되 l!’_'1 연시한 서잠 뚱一꾀해 유니l 내해 

놀라움과 실망을 날할 수 없습니다. 

지납 온겨레는 남북 쌍방의 홍펴듭 수사 대 Jt.띄- δ};r 낚되→ 1 ' 위 it회낚 새 

최에 타갤올 본 j무적인 상횡속에서 난 1，:-놔회회단 91 섞사에 내해 」 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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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개방과 협력을 지향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 

도에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의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시대적 상황과 온겨레의 여망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면하지 

귀측도 잔 아는 바와같이 우뭐들의 준비접촉은 본회담의 형식과 일부 

의제문제만을 미해결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상호인정과 폰중의 정신아래 성실한 대화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화는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남 

북간의 합의사항인 회담일자의 준수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초보적 예의라 

고 할 것입니다. 

이같은 귀측의 처사는 그동안 인내와 자제로 일관해 온 우리측의 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이는 전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 

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남북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한 

이래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왔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도 지난 2 월 22 일로 합의된 제 11 차 줍비접촉을 5 개월이나 중단 

시킨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습니다. 

이같은 귀측의 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결코 올 

바른 대화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귀측이 우리 국내정치문제를 두고 이를 터무니없이 왜팍·비방하 

면서 대화연기의 구선로 내세운 것걷- 어활성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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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귀측의 저의찰 의심케 하 _1 ,_ 있감니다. 

나는 귀측이 이번 순비 집촉-윤 꼭 연시해야 

다면 이플 고려할 수노 있습니다. 

함 l ’ J ‘ -, . " .- 불까피한 사갱이 있 

나는 귀측 내부에 어떤 사성이 없다면 힘의원 회낚연사쉰 인 ‘상 ~l _0_ 보-

파기하고 그 책임을 상대망에게 돌리려는 자세털 버리 l~ 하 J1! 잔 L) I 세 11~~ 

순비접족에 호응해 나올 것윤 촉구하는 바입니나. 

1990 닌 7 월 18 일 

대 한 띤 놔 :각 회 

남북-국회회답 순비심족 대..l'f.단 

수석대표 채 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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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고위굽회담(예비회담) 

•• 

가. 남북고위굽획담 예비획담 관련 쌍방 전동문 

( 1 ) 우리측 수석대표. 제 7 차 예비회담 호웅촉구 전통문 

O 일 시 : 1990. 3. 6'화) 15 : 04 -- 15: 21 

O 통화자 : (남) 이 명 수 

O 내 용 

{북} 정 영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귀하 

나는 대한민국 남북고위굽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남북i위납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 

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3 월 6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 백 남 준 귀하 

남북 쌍방은 지난번 남북고위굽회담 제 6 차 예비회담에서 제 7 차 예비회 

담을 3 월 7 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른바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연합성명」올 통해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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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을 앞세워 대화줍단을 임방식으도- 선언하었으 tlj • 이꼬 반 nl 인아 세 7 자 

예비회담은 쌍방이 합의한 예성된 난짜에 개최 Sj 이 핏하세 되었삼니다. 

나는 합의사항을 성산 δl 이행하시 ?&는 -(1 측의 이 와 iiF- 태노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남북간에는 책임있는 _li위당며자산에 시날이 해 fl 해야 *‘ ’‘ 111 0 ':! -'-UI 、 7

문제같이 있으며 어떤 ，L설이나 이유도 회딘을 , I 피 하단 I영 분 f)-i!- 똘l 
Þ

T一

는
 

없
 

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휴전선 시 하틸- 관통하는 궈 -칸-의 기 fi 낚 i} 용 밍친이 FJ: 

다시 반견됨으로써 평화와 통임을 따라는 -R-시러l 는 t J ; 1 

、.，_- ,-:r:- R- 서1 서 l 의 엔화애 

호인들에게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 .i!..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콘j리트 상댁쉰거 ι}는- 허 _，L 석 수상 

과 한미합동군사훈련중지 둥을 내세워 진행중인 남북대화될 숭 민 시 시 1 ~ 

있는 것은 더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설듀력을 시딜 수 없윤뿐반 아니야 -시 

측 스스로가 남북간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에 관 ?j 이 없니는 신-올 _tJ_ crl "1--

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 추세가 화해와 협력 을 ιl 향하 J~ 있는- 녕힘에서 {J .p-

족간에 이처럼 붉신파 적대감을 증폭시치는 행위는 역사의 i ‘- 。
’ i! 

시아하 

는 일로서 온겨레가 겹되 용납하시 않을 서입니다. 

나는 귀측이 하루빨리 남북간의 연안섣저|와 민갇의 삼래문제칠 대화쉰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로 선훤하기힐 t1t 라며 빠쉰 시인내에 남j4-lr위파회단 

제 7 차 예비회담의 개최에 성의칠 과언 삿을 촉 ，L 합니다. 

1990 년 3 월 β 인 

대
 

한 띤! 
L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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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납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 

(2) 북측 대표단장. 제 7 차 예비회담 개최 관련 조치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3. 9 (-금) 10 : 35 -- 11: 00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으로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년 3 월 9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리 성 호 

북남 고위납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귀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우리는 지난 제 6 차 회담때에 귀측이 

90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한 조건에서 3 월 7 일 회담에 나갈 

대하여 명백히 하였습니다. 

팀스피리트 

것이라는데 

우리는 또한 지난 2 월 8 일 북남회담 북측대표단들의 연합성명을 발표하 

여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반대하는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기간 귀측과 마주앉아 대화뜰 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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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도반적인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 섯볼 강력 õl 요十한 II~ 있습니나. 

귀측이 전실로 대화와 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마땅δ| 내화분위 /1 둡 악화 

시키 i 정세달 신장시치는 lf! 죄석인 댄스파리 !=_90 함흥남사연슴올 승시하t-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우리의 성당한 주-상파 팽화와 봉일관 u~ 라는 시레의 잉 

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끝권내 덴(피i!~!:_90 합능난사연 fi 

올 강행함으로써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촬아갔으며 -좋게 f! 씌 il R{ 

북남대화들을 일시에 중단상태에 볼아넣 i 우리의 세 7 차 여1 uI 회뒤이 여l 성 

대로 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귀측이 외세와 손잡고 대화상대방인 동속올 반대하여 흥-안단판 쏘아대센 

서 화해와 협력. 대화에 대하여 는
 

-
하
 

。
표
 

。
τ
-

섯븐 현실올 시반하 1'_ 자/1 양 

심마저 속이는 처사로서 온겨레와 세계의 면전에서 대선과 신장걱화. 대회 

중단 책임올 모변해 보려는 철면피한 행위랴Jl 밖에 턱리는 몹 수 ;나〈i 

니다. 

귀측은 지금 자유래왕파 전면개땅의 4l 윤 가로막는 판느fυI_E_ 저!맥-딛- 허 3-; 

고 북-남대화의 운명을 좌우하는 딘스피리 E 군사-?-얀l 올 검 사한 r’ !‘ } 판- 내 

렬대신 허황한 땅굴선을 갈고나와 I.l- 남관계쉰 디-잊- 약꾀사-， 1 仁-
’ -!j ’/ 

’ 나새 

고 있습니다. 

이갯온 팀스피랴_~~ 90 합동굽사띤 감뜸 웅: ιl 하 )1_ 핀 rlUll: 상 ll! 암- ‘il :.;-이 l 시 

렐데 대한 내외 ?l 넨틀의 한션간J17 요-난침- 외껴하 J'_ 대선파 rl 섭올 ’! 회 ).1 

치며 대화블 중단시킨 j페인에서 멧어나꾀하는 얀F 수에 꽉 -4 휘니다. 

귀측이 말하는 것처럼 깎만로 분겨l 선 낚학지역에 관-~ _=-1 감~ _E_ 상 1치이 있다변 

무엇때문에 우리가 낚겨수감it- 펀크리 E장1핵올 쩌 F r영화민쉬. JIi- 화테이깐. 

사끼 자화-닫윤 반아가시 뭇-하u-I ?l {1{ 단조:차 ~TI_ 내 오시 핏-휘 니 까 ? -r'l ‘카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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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정 당한 요구에 웅하지 봇하는 것 자체가 콘크리트장벽이 실재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측은 온져레와 세상사랍들을 더는 우동하지 말고 분열과 대결의 상징 

이고 민족의 수치인 콘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렬 용단올 내려야 할 것입 

니다. 

귀측이 전화통지문에서 들고나온 허황한 땅굴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 

은 위기가 조성될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내외의 여론을 딴데로 

돌리는 귀측의 상투적 수법의 재판으로서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는 자 

작극인 것입니다. 

땅굴설의 고의성과 최근 땅굴설을 들고나온 귀측의 진의도에 대해서는 

3 월 7 일부 우리의 인민무력부 대변인성명에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귀측이 실재하고 있는 콘크리트장벽은 없다고 하고 팀스피리트 굽사연숍 

을 정당화하며 모략적인 땅굴설까지 조작하면서 화해와 협력，통일올 가로 

막아 보려고 하고 있지만 90 년대에 기어이 통일을 성취하고야말 불타는 

열의와 확고한 의지에 념쳐있는 온민족이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마감단계에 이른 우리의 예비회담은 하루빨리 결속되어야 하며 북파 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본회담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합니다. 

나는 귀측이 이제라도 내외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대화· 

반통일적인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과 반공대결 소동올 당장 중지함으 

로써 우리의 제 7 차 예비회담이 빠른 시일안에 열릴수 있도록 웅당한 조 

치를 취활 것올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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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 J.!..위날성 ~1 굽사회답 예비회난 대 II 단 

단장 백 남 순 

1990 년 J 월 9 일 

(3) 우리측 수석대표. 제 7 차 예비회담일자 서l 의 fl 통갚-

。 일 시 : 1990. 4. 27 (남) 10 : 03 -.. 10: 2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김경일 

。 내 용 

초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줍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궈하 

나는 대한민국 남북고위굽회답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점에 따바 

다옴의 전화풍지문을 보내니 이률 귀측 남북i위납회담 예비회담 대 j{단 단 

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4 월 27 일 

대한적심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상화낙 

남북고위굽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 백 남 준 귀하 

화해와 협력울 지향하면서 납격 -81 변화하.il 있는 오늘의 놔제갱세는 룡 

일파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띤쪽의 소방옵 앞당기는데 유 

리한 국면올 열어주고 있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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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쌍방 당국은 세계적 조류와 민족적 여망에 부응하여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jl.위납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이북하려 

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쌍방은 작년이래 여섯차례에 걸친 예비휘담을 가진 걸과， 본휘담펴 

땅칭， 대표단 구성，회담개최 시기 및 장소 둥 많은 문제들에서 합의될 

이룹했으며 다만 의세표가 순서문제만 원반히 해결되면 곧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 나 지 난 3 월 7 일 개 최 키 로 합의 했 던 제 7 차 예 비 회 담이 귀 측의 일 

방적인 회담불참선언으로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고 지급까지 중단상태에 노
 
--

여있는 것은 참으로 유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0 년대를 맞이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망은 남북간에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하고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민족적 신뢰와 화 

해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푸는 것입니나. 

이근 납과 북을 가떨 섯없이 우리 민속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요구이며 이같은 민족적 여망을 외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북 쌍방은 어떤 이유로도 더이상 대화룹 중단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뜰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남북고위납회담이 광복 45 주년이 되는 그
 
口

년 8 월 15 일 이전에 반드시 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남북교위급회담 제 7 차 예비회담을 오는 5 월 22 일〔화 j 

오전 10 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에 

귀측의 균정적 호웅이 있가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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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 4 원 '27 δ! 

대 한 놔 • '"-

납-뇌:- _1 ~위 -tt회 낚 여l 비회낚 대 ii 단 

수석대표- -6一 한 <;>~ 

(4) 북측 대표단상. 제 7 치 예비회낚얀사 수후- 똥 A’- 관렌 시똥관l 

O 일 시 1990. 5.14 (원) 10 : 05 --- 10: 30 

。 통화자 : ('남) 이 l영 /、

T ()r~) 정 영 j ‘-
1 

。 내 용 

대한석섭사사 홍새 김 상 협 궈 δ} 

나는 북남 고위급 정치 • 난사회단픔 위한 예비회단 되-꽉-대 tt 단 Rl 삼 91 

요청에 따라 다음의 천화통시듀 -S- 보내니 이갈 본인에게 fl 니히이 -f- ’ l 

바랍니다. 

조선빈주주의인빈공회놔 삭 ;i 자회 승-앙우 1 ~î'l ~I 

위윈 상 rH 바 01 .J.. I 
o φ-

1990 \t 5 원 14 인 

북남 _1'_위날 성 -~I 긴~ .~~호| 낚 -S- 우| 힌 여1 I ’ l 회 \t 

낚측대 j{Rf 
-대

 

A --’ 
λ 후! ? 궈 δ} 

귀하의 4 월 27 일부 전화통시」，L{1-- 녀후 우-이의 회단션 _11 :_에 rH 해 김까· ?-

려설- 자아내시 않올 수 있게 사 l ’- 있숨니니. 

나는 -1 1 하가 선회통 ιl: ， r 어l 시 사선」’석시 않세 λ| 싸 ðr 상’ lηiII 3 월 7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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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최하기보 합의했던 제 7 차 예비회담이 예정대로 멀리지 봇한 색임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듯이 주장해 나선데 대하여 놀라움을 납할 수 없습 

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세계의 양심있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인정 

하고 있는 바와같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우리의 회담이 중단된 것은 전적 

으로 귀측이 시대착오적인 대결과 승공의 망상에 사로잡혀 미국과 함께 우 

리를 반대하는 극히 도반적인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 나선 

데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아끼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 

음에서 이미 지난 제 6 차 예비회담때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중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귀측에 요구하였으며 귀측의 능정적인 답변 

을 기대하면서 제 7 차 예비회담을 3 월 7 일에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귀측이 조금이라도 대화에 관심이 있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초보적인 의 

지라도 가지파 있다면 응당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제 7 차 

예비회담에 응해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제 6 차 예비회담이 있은지 1 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 

지도 해오지 않았으며 끝끝내 회담의 중단도 아랑곳 하지않고 합동군사 

연습을 본격적으로 강행하여 나섰습니다. 

외세와 합세하여 동족인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대규모 전쟁연 

습소동을 벌리는 것 자체가 대화를 부정하는 행위라는데 대하여 구태여 설 

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반성할 대신 오히 

려 그 누구의 책임을 운운해 나선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것파 같은 행 

위이며，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대화촬 재개하여도 성과촬 기대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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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오늘 우리에씨는 대회쉴 새시l 하는 ’j 이 L)、 I I I L~' 1 
U \~ ’ 이 01 • 

i 
’ 
i 

l l 
L 

} 0 
t f!아쉰-

통하여 실시노 문제닫 δH 'n 하얀1 \수 상 싼 후! 대와사^11 ，;;→ 사 ζl i1 간이 
, 

-~) 

요하..1~ 절실한 것입니다. 

7-1 닙 R1-- 겨레는 화해와 단함에 ，~L움이 되 ..1' 동-일의 λ1 “ .. 4 , -! ‘ F .;L‘ 1I~띤 δ}i -

더l 이바시하는 실s-있 L 대화응을- 한으도써 90 년대의 씨해인 :숭해이i 이댐’ ==,- .M ;:二

게 하나 나라의 평화뜰 파장하 l~ 펑화통-임을 촉깐하는데시 i L 셔 1.1 -2-, , ‘ ~ 
이 

룩할 것을 바라놔 있습니다. 

귀측은 이제 -온 빈족의 염원 J’} 기대에 역행하며 내회의 분 1시 /lt; δ-ιl 

게하i 대결을 JL춰하는 행위-갈- 하시 반。}야 ~} 섯 이 IIl • r i 심 o 쇠 

남사이의 정치·굳사석 대섣-상태갚 해소하-나 민족식 화해와 만 인 -갑 ]I--뇌 사 

려는 성실한 자세룹 가져야 힐 섯입니나. 

귀 측이 이 러 한 성 실 한 사세 힐- 꾀인다I간 우버 의 회 닌 윤 새 J !l δt ~ ~- l 1l 아 l! ’ 

런 이려움노 없을 것입니다. 

제 7 차 예비회담 날짜와 관띤하며사는 차후에 우-ιl ‘측.9， ~J~ 시 ~I 인사 L~ .. 1 ’-

인정되는 날짜뜰 가납석으로 H만리 -11 1 측에 봉사한 ;!?l 니다. 

북-낚 ~l~위 1i 성 ~I 관사회낚을 위힌 여I tl] 호 I \~ 

북측대표단 단상 HH 
/ 

!’ 

1990 \! 5 월 14 c: I 

(5) 북 측 대 -사- 단 장 • 낚 14-대 화 채 새 깐 깐i f! 뚱- f/ 

。 인 시 1990. 6.13 (수) 10:02 ........ 10:52 

。 통화사 : (남) 이 I딩 /‘, 
-r' (북) 성 영 J ‘ 

- 109-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과 북남 고위굽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 

문을 보내니 본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6 월 13 일 

북남 고위납 정치 • 군사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귀하 

지급 온 겨레는 중단된 북남대화가 하부빨리 재개되어 통일위업에 실절 

적으로 이바지하게 되기를 한결같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해내외 인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반영하여 엌-마전에 평양에서 진행된 최 

고인민회의 제 9 기 제 l 차 회의에서는 북남사이의 대화를 재개하며 밴--전시 

겁데 대한 회기적인 방침이 천명되었으벼 • 뒤 이어 지난 5 월 31 일에 북-남 

회담 북측대표단들은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대화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다같이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대 

화에 임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중단된 북남대화들을 시급히 재개하고 그 

것이 좋은 결설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할 용의를 표시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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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와감은 때도- 요-시에 궈측」븐 웅-당 션의도 대하 j~ -J성적인 ‘’ } 
웅을 보여야 할 것입니 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귀측 당국은 북남 쌓방의 대화노력이 션실한 이때 

에 오히려 동족사이의 대화를 회피하 j~ 통일올 열망하는 겨페에게 커다판 

실망올 
;ξ L

Tτ: 반대화 • 반통일 행위늪 자행까였습니다. 

최근 귀측 당국자가 우리의 내부문제를 밖으보 듬고다니며 그 L- -1 ‘ ! 

T -r -.' 

개혁과 개방에로 유도해 닫라느니 • 낚북정상회담과 UN 단독가입율 성사시치 

달라느니 하고 청탁. 구결하는 식으로 분띤없이 처신한 것븐 명백히 우-버 

들의 주체적인 통일노력파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며 쌓방이 합의한 조낙통일 3 대원칙 

에도 밝혀져 있는 바와같이 나라의 통일분제는 어디까서나 우-리 민족 내 

부문제로서 우리 빈속의 주체적인 힘으로. 자주적으로 품어나가야 합니다. 

귀측 당국자노 최근 시기에 와서 소낙동일의 원칙으로 [ 자주 」쉰- 내세 

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J~ 있숨-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합의한 조놔통-일의 원책노， 자선이 한 만.\:. q 

뒤집어 옆고 민족내부푼제틀 낚에게 의폭하여 어느 한작-P 호-까 간 1 1. 가갇f .1 ’ 

하는 것은 참으로 민족의 상래휠- 위태흡게 하쓴 사대힘l 위이 nj. -~측 사이 

의 대화를 안중에 두시않는 반민족석 분언행위바i 하지 않올 수 없 '1 

니다. 

우리는 귀당국의 이러한 처사찬 북남대화에 대한 난본석으보 산붓된 사 

세의 반현으로서 자립적인 대화 상대로서의 귀족 권능율 rk-(-￡ 훼손시 11 

는 것으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더욱이 귀측 당국자가 청탁하였다고 하는 둔제의 내용듬- .f.- 어느 것이나 

통임분제 해견에 백해무-약한 시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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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슴 개방·개혁문세에 대하여 말한나면 」섯는- 우리와 아부런 상관 

도 없습니나. 

우리는 이띠 쏘래선에 필요한 사회개혁을 성과석으도 • .:...1섯노 ;설저 δl 수 

행하고 우리 사회들 개방하였으며 • 지듭노 우리식대로 사회들 계속 개소하 

며 완성해 나가Jl.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시납 누구나 스스보 선택하i 일떠 세운 이 가상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커다란 민속적 냥지와 자부심에 넘쳐 있습니다. 

현시기 개방과 개혁을 실시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다듭아닌 남소 

선입니다. 

귀 냥국은 말보는 북남 사이의 자유래광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고 하면 

서노 실지보는 분단의 「콘놔리트장벽 」을 」대보 두고 우리와의 대화와 접 

촉을 바라는 단체·인사들의 북행짚을 가로막고 있으며 지어는 낡은 대결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그들을 마구 체포·투옥하며 처행하는 

것노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노 불구하.i!.. 귀 당국이 그 누구를 개혁과 개방에보 유 

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보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장단에 는
 

-
주
 

-
숨
 

섯이 체실화되어 다븐 사람들도 그렇게 하리 qJl 

생각하는 귀측 당국의 망상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보 밖에 되지 않습; 

니다. 

~측 당국자는 이번 외국 방문기간에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줄 것까지 요 

청하였는네. 그것은 二L 누구의 권고가 없어서 실면되지 옷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최고위납회담은 우리측이 밥기하고 추진시켜온 것 

이며 지다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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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는 최...l'위납이 l사나 풍-임닫세쉰- 전-이나갈 수 있 !ι꽉 J 신괄 뻔닌l 

성숙시치는데 있는 섯입니다. 

지남과 같이 일망이 분열주의삭 입집에서 lJl-앙 • 내 산 성 페 윤 서| 끽 ‘츄 -TL õ\ •• 

는
 

조깐에서는 최 .i~위날회닦이 마띤된 수 있 .1 ' • 센사 l 이이 r)~ 한l 엔 나 jl→ 

하더라노 가지에서 언이 선 섯 이 렌 아쉬’- 이 .~ -. 。! JL 
11).. 급 ;! 입 Lj 다. 

최」l위납회담이 연-련 수 있노록 서로 ~二랙함 대선에 오 01 려 낚대 l잉 이 

성실한 제의뜰 외면하 _J ~ • 띤에다 대고 그삿올 첫나하찬 이 <j- ?l 선 호 .:f-l _1 ’ 

위날회담을 마련하려는 자세라..1 '. 쉰- 수- 암1.0_띠 통-연관-제갚 민!폭- 주-쳐| 삭 선 

힘으로 품어나가려는 입장이라고 한 수 임슈니다. 

귀측이 실지로 최고위납회닦을 하는데 판선이 있다변 . L 신쓸 산현시시 

달라고 남을 찾아다니며 구렬할 갓이 아니라 나파안의 농족올 붉 :ξ 인 

.il 회담에 장애로 되는 반공·대결정책파 빈족분연 영-+화성객부터 H! 허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갓은 귀 당낙자가 UN 시입닫세칠- 이시 서시 

고 다니는 것입니다. 

UN 단독가입이나 UN 돔시가입이 현 분?l 상태칠 힘법화허 l 1 ~상 화하0.1 

두개 조선을 I깐틀기 위한 것임은 누구에게나 1{3배합니다. 

귀측노 알」l 있는 바와같이 최급 우리는 북파 난이 통임이선에 UN 어| 

둡어가려 한다면 제각기 뜰-어갈 삿이 아니파 나야의 품-인위압에 이 츄거l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공농으보 듭어갈데 대한 입싱올 맑。 l 였으띠 우리의 

이 새로운 ‘관기는 지낱 내외 인낀늘속-에서 서다반 _a~’'. /1 J깅L 
。 II a 불러 인 o 시 _1 ~ 

있습니다. 

바로 이런때에 귀측의 당낙자시 UN 가입뷰-제쉰- 틸~ .-1'. 다넌삿윈- 뉘|칸의 통 

연의사탈 의문시하는데 강--?-한 끈거같 시이주 .1 '- 있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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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든 점으로 보아 귀측 당낙자의 행위가 재개뜰 앞눈 북남대화와 나 

라의 평화통일 전망에 어두운 그댐자들 던지.il. 있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유갑을 표시 하면서 , 귀 당국이 어 느때 에 가서 나 오늘의 사대주의 병에서 벗 

어나Jl 자주통일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겠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jjL할 수 없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귀측 대표단들이 우선 조성된 사태 

에 대한 자기의 명백한 태도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진실로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 아니면 두개 조선을 위 

한 분열대화를 바라는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 민족문제를 자주 

적으로 풀어나갈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동족사이의 대결을 초장하면서 계 

속 사대주의 길로 나가려는 것인지 이 근본문제를 명백히 함이 없이는 참 

으로 결실있는 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회-의 재개룹 앞두고 귀 대표단들은 자기의 입장과 태도를 명백히 밝 

힘으로써 

우리는 

대화에 대한 성의룰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귀 대표단들의 태도를 지켜 볼 것입니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백 남 준 

1990 년 6 월 13 일 

(6) 북측 대표단장. 제 7 차 예비회담 재개 제의 전통문 

O 일 시 : 19900 6.20 (수) 10 : 00 ,...., 10: 19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정영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겸 상 협 귀하 

- 114-



나는 북남 국회의원뜯의 판문점 상뽕 묵一측대표 l관 단상피 4곽낚 _1 ~위납 싱 

치·굽사회담 예비휘담 북-측대 l{ 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옵의 선화통지닫 

을 보내니 본인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가 tJ~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낀쉰화국 석십자회 숭-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6 월 20 연 

북남 JJ..위날 정치 • 굽사회 담 예비 회담 

남측 수석대표 송 한 호 귀하 

반세기 가까운 민족분열의 역사를 닫정내고 조놔올 통일하는- 것끈 4Ii-에 

도 낚에도 다같이 미둘수 없는 지상의 과제로 나서 」1 있숨니다. 

그런데 귀측이 최근 이러한 절박한 현실올 외면하고 구태의띤하게 듀-개 

조선정책을 계속 추구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나라의 봉일에 역행하는 뺑 

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딴스러운 힐이파 하지 않올수 없감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6 월 13 일 북남회담 북측대표단들의 션 화뚱-시 F-올 풍-

하여 소국통알의 암긴에 새로운 엮중힌 장애룹 조성하~ :- -，1 1 측 딛j←국~}의 햇 

위에 갚은 우려릅 .H_병하면서 대화와 통언분-제에 대한 귀측의 ':-.1. 효!.. Ql ^}-_Q• 

\ _ 1.__ 11 () 도l 

명 백 ô-1 밝힌 것을 요구한 ll~ 있슈니 다. 

그러나 천화통지문을 보낸지 l 주연되는- 오늘까지 귀측유 넘간할만힌 회 

답조차 보내지 않으면서 도리어 억측파 궤변으보 대화의 lIι기연기니 서
 

O 

의니 하고 우리측을 견고 든데 대하여 간은 유감율 표시하는 t1~입니다. 

우리는 귀측의 사대주의적이며 분연주의적인 lJ! 센족 행위가 북파 낚의 대 

화와 나라의 통인위엽에 <?J 증-한 장애요인으로 뇌 J~ 있는한 안 o 꾀 }I;-
-r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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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측에 반성을 촉구하며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것올 명백허 하는 바입 

니다. 

북과 남4 대화룹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대화에 대한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대화에 장애로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 

니다. 

궈측은 이미 우리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또다시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될 공격하는 「팀스피리트 90 J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한 두번만 더 마주 앉으면 본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우리의 

예비점촉들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습니다. 

온겨레는 지금도 귀측의 이와 같은 행동에 실망을 굽치 못하면서 북남 

사이의 대화가 재개되고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제반문제들 

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물론 온 겨레의 이 절실한 염원과 기대에 맞게 우리와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자세를 갖추지 봇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 

결할 옳은 입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귀측의 근본입장과 자세에 아직은 문제 

가 있지만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 문제를 시굽히 해결하 

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귀측에 의해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습 

니다. 

이로부터 이
 
꺼
 

오는 6월 æ일 (복}에 북남고위굽 정치 ·군사회담을 위한 

제 7 차 예비회담을 가질 것과 이어 7월 12일 (목j 에 북-남 국회의원들의 제 11 

차 판문점 상봉올 가질 것을 귀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용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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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J~위날 성지 • 남시회담 예비회남 

북측대lf.단 단장 백 남 、

1990 년 6 월 20 일 

(7) 우리측 수식대표. 제 7 차 예비회단 새최연사 -T -싱새의 

O 일 시 1990. 6.25 냄) 10 : 05 -- 10: 15 

O 통화자 : (납) 이 명 수 (북) 정 영 

O 내 용 

카‘ 
T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석 ~'l 자회 증앙위원회 

위원장 때리 이 성 호 궈하 

선품갚 

나는 대한민국 남북샤위날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식대표의 요청에 따랴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둡 궈측· 남북-J~위날회낚 에비회단 대표-단 단 

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6 월 25 연 

대한적십자사 총재 십 상 협 

초선민주주의인민공화낙 

남북...li위날회담 예비회담 대 3f 단 

단장 백 남 판 귀하 

남북고위납회담 제 7 차 예비회담을 오는 6 월 28 일에 개최하 _1 ~자하는 6 

월 20 일자 귀하의 전화통지분올 반았감니다. 

나는 귀측이 납년초이래 즙--단상태에 등여있던 남북-대화의 재개에 @정-해 

- 117-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우리측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당한 외교활동을 

귀측이 대화와 연관시키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상외교활동으로 말하면 이는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적환 

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 

이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을 이유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회담 대표단은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적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따라 남북고위굽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측 사정으로 제 7 차 예비회담을 오는 7월 3 일 펠꾀 오전 10시 판 

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뜰 기대합니다. 

1990 년 6 월 25 일 

대 한 민 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8) 북측 대표단장， 제 7 차 예비회담 개최일자 동의 전통문 

O 일 시 : 1990 .. 6 0 26 (화) 10: 02 ,...." 1 0: 06 

。 통화자 (1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검 상 협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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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북남고위급 정치 • 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챔에 띠 

라 다읍의 전화통지문율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탄하여 수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숭앙위원회 

위원장 대랴 이 성 호 

1990 년 6 월 26 일 

북남.iL위급 정치 • 군사회담 예비회낚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귀하 

나는 북남고위납 정치 ·군사회담 제 7 차 예비회탐을 위해 오는 7 월 3 인 

에 우리측 대표단이 판문점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굽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백 남 순 

1990 년 6 월 26 일 

(9) 우리측 수석대표. 대표피체 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6.29 (남) 10:04 -- 10: 10 

O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이 명 선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놔 석심자회 중앙위윈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궈하 

나는 대한민국 남북고위날회담 예비회답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챙에 띠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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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남북고위굽회담 예비회담 대 표단 

단장에 게 전 달하여 주기 바랍니 다. 

1990 년 6 월 29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 백 남 준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우리측 대표단의 염홍철 대표와 김삼훈 

대표가 다음과 같이 교체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대 표: 최 선 의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대 표: 신 성 오 〔외무부 국장) 

1990 년 6 월 29 일 

대 한 민 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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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남북고위달획답 판련 쌀발 젠톨톨 

(1) 대한민국 국무총리 , 제 l 차 남북고위급회 담 관련 통신 • 항공 실무접 

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8. 7 따-) 1 0: 07 -- 1 0: 16 

。 통화자 : (1남) 이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올 보내니 이 

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8 월 7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귀하 

나는 지난 7 월 12 일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실무대표접촉에서 합의 

된 바에 따라 제 l 차 남북고위급회담 진행파 관련한 통신 및 항공기술 

실무문체를 협의하기 위하여 통신기술실무자 3 명과 항공기술실무자 3 명룹 

1990 년 8 월 8 일 오전 10: 00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 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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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측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 

... 
1990 년 8 월 7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2) 북한 정무원총리 ,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임명통보 

및 통신 • 항공 실무접촉 연기요청 전통문 

O 일 시 1990. 8. 7 (:훼 16: 23 -., 16: 33 

O 통화자 : (냄 김 광 호 {북)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 

문을 보내녀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8 월 7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지난 7 월 26 일에 있은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실무대표들의 섭촉에서는 쌍방대표단의 책임 연락원 명단을 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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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북낚뇌위파회담 북-측대 li단 책인연 F’ i 왼 o 파 최농’-춘 

동지를 임명하였음을 알리는 u~입니다. 

귀하의 전화통지문에서 언 ii한 꺼，，-l- uJ. o 。 싣 II1-자 1-1 객-센저l 쉰 ‘’ l 삿-하여 세 l 사 

북남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심무적 문제툴관 책인연럭원 명단을 _111_환하 다 -S-

그뜰이 필요한 실무자뜰을 동행하고 적절한 닫에 서보 까나 혐의하여 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궈측에서 책임연꽉원 명단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년짜익 이 

유도 없이 섣무자갈이 내일 반나자고 한 거 _0_ 
/、 L_ 관례에 없는 무리힌 인이 

고 성설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는
 

미
 넉 

。T 쌍방 책임연딱-원을 비봇한 실무-자뜰의 접촉올 디간 날짜쉰 성히 

여 가질 것을 희망합니다. 

주一선민주주의 인빈 공화국 

정부원총리 연 형 
--

1990 년 8 월 7 Q) 

(3) 대한민국 국무총-피， 남꼭고위납회넙 낚측 rH 3f.덴 객 엮 어 υ! {’! 인 l 성 묶- },’-

및 통신 • 항공 섣푸집촉 재제의 전통문-

O 임 시 1990. 8. 8 (수-) lfi:31 '" lfi: 3H 

O 통화자 ~ (냄 김 기 。} 0 (북) 이 인 호 

O 내 용 

죠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서선자회 중앙위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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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활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8 월 8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귀하 

귀하의 8 월 7 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의 연락업무를 김용환책임연락관이 수 

햇하게 될 것임을 알리는 바입녀다. 

나는 쌍방 책임연락관 인솔하에 통신관계자 각 3 명과 항공관계자 각 

3 명이 참가하는 실무접촉을 1990 년 8 월 10 일(금) 오전 10 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녀다. 

1990 년 8 월 8 일 

대
 끼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4)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통신 • 항공 실무접촉 재연기 통보 전통푼 

。 엘 시 1990. 8. 9 (:목) 16: 33 -- 1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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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화자 : 땀) 유 종 렬 (북)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석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꺼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뷰측대표단 책임연박원의 요쟁에 따라 다깐-으 I ~l 화 

통지문을 보내니 북남고위납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박판에게 이쉰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8 월 9 일 

북남고위굽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선생 

나는 귀측 전화통지문에서 언굽한 통신관계률 비꽂한 세부문제쉰 협의하 

기 위한 실무자섞촉과 관련하여 8 월 15 일 후애 적합한 날짜쉰- 성하여 

통지할 것임올 알리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굽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훈 

1990 년 8 월 9 일 

(5)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꽉판 접촉 제의 전통분 

O 일 시 1990. H.21 법) 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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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지 : (납) 이 명 수 (북)정영수 

O 내 용 
• •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8 월 21 일 

북-남고위 급회 담 남측대 표단 

책임연락원 김 용 환 선생 

나는 서울에서 열리게 될 북남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뜰을 협 

의하기 위하여 8 월 23 일(목)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서 쌍방 책임연락원들의 ;섭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 년 8 월 21 일 

(6 )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제 l 차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통신 ·항공 실 

무접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8.21 따) 1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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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회자: (남) 이 

O 내 용 

며 
。

카‘ 
끼- (북) 정 영 /‘ ,-

조선민주주익인빈공화국 {!↑l 자회 증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궈하 

나는 남북Jl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엮연럭관의 요쟁에 띠랴 q 낀-91 ~l 찌 

통지문-을 보내니 이룹 남북-고위납회담 북-객-대표단 책임연락원에가l f| 단헤이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8 월 21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씌-고위날회담 북측대 jf 단 

책임연락원 최 1_’ -'"-0 -,,_- 꺼하 

궈히의 8 월 21 일자 천화통지문을 받았감니다. 

나는 제 l 차 남북고위급회 담과 관련하며 푼-선 111 
-^ 헝쉰 t ’! 시l ?! !!l 딛 세 3: 

협의하기 위하여 통신판계자 3 명과 힘-삼깐셔l 자 3 1성을 내능하-나 ”씬 ~:~ 

일 (목) 오후 3 시 판문전 증덕j 낙감독위우l 회 ~191 산에 나감 4! 입 l I 니. 

1990 년 8 월 21 얀 

남뷰 _-l~위 it회 담 납-칸 [•} ji R} 

책임연락관 김 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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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북측대표단 책임연박관， 우선 쌍방 책임연박관 접촉 서l 의 전통문 

O 일 시 1990. g. 22 (수) 15:03 "" 15: 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석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분을 보내니 이틀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8 월 22 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원 김 용 환 선생 

나는 선생의 8 월 21 일부 전화통지문에 유의하변서 복남고위 급회담과 관 

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선 쌍방 책임연락원들 사이의 

점촉을 8 월 23 일 (목)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희망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 년 8 월 22 일 

- 128-



(8) 낚측대표단 책임연락판， 장망 잭임연막판 섭촉 농의 전통닫 

Q 면 사 1990. H. 22 (수 1 f): 1 () '"'- Hj: 21 

O 통화자 : (남) 이 명 /'
T 댐t) 이 명 선 

O 내 용 

조선빈준-F의인빈공화국 ι! 십자회 숭잉위 jfl 꾀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꺼하 

나는 남북고위납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바 다 G 익 ”이 

통지운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날회담 북측대표단 책임떤딱원애게 사단하01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8 월 22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 급회담 북꽉-대표단 

책 임 연 락원 최 봉- 춘 궈 하 

귀하의 8 월 22 일자 전화통지문을 반았습니다. 

나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1990 년 8 월 23 연 (꽉) 오후 3 시 tI니，난l -& 

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심에 나갈 것입니다. 

19J0 년 8 원 22 <?I 

남북고위납회답 낚측대표단 

책 인연 빅 판 ~l 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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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측대표단 책엮연락관， 북측대표단 체류일정 협의 관련 쌍방 책임 

연박관 섞촉 제의 전통문 

G 임 시 1990. 8.25 (퇴 10 : 51 ,...., 11: 00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댐j 유 철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룹 남북고위납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8 월 25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나는 오는 8 월 28 엘t (화) 오전 10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심에 

서 쌍방 책임연락관 심촉괄 가칠 것을 제의합니다. 

동 접촉에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l 차 남북고위납회담에 참가하는 귀측 

대표단의 체류일정을 협의하며， 지난 8 월 23 일 책임연락관 접촉에서 귀 

측이 제기한 요청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단할 것입니다. 

1990 년 8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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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씌- "-1 ~위급회담 낚측대표단 

책입이라판 /1 
1 I 용- 환 .‘· 

(10) 북측대표단 책임연박판， 짱 l상 책임면악깐 fiτ학 농으l 

O 연 시 19~. 8.27 (월) 10:03 -- 10:07 

O 통화자 : (남) 이 명 /
T (뭔 정 영 ~ 

I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납회담 북측대표단 책임띤박원의 요청에 
, 

리
 

띠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전닫하여 주가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민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운l 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8 월 27 일 

북낚J!..위납호l 낚 낚팍대 Jt 민 

책인연약원 김 용- 환 선생 

나는 선생의 요청에 따라 1990 년 8 원 a 얀 메) S'_-~l 10 시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싣에 나김 끼! 임 q 다. 

북낚고위납회단 객-‘카-대표덴 

책 t"f1 연 ~우! 최 」상 ;7 

I 엣)() 년 ” 우l z7 oJ 

- /3 1-

선 동- f,r 

l1 건-의 사회 

l 
! 

,‘ 
,‘ 

--
t 

l 
‘ 시

↑
 
‘ ‘

一



(lU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제 l 차 남북고위굽회담 참가 수행기자 변농 

사항 통보 전통문 

O 일 시 : 1990. 9. 1 (퇴 11 : 12 '""-' 11: 20 

O 통화자 : (냄 유 종 렬 (북)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9 월 1 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원 김 용 환 선생 

나는 제 l 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해 서울에 나가는 우리측 대표단을 수 

행하게 될 기자단 성원중에서 서동범 기자가 사정에 의하여 나가지 못하 

게 되며 아울러 이번 우리측 기자단에 총련의 조선신보사 기자들인 강두 

환， 문광우， 엄정온이 새로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 년 9 월 l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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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측대표단 책임연막판， 북측수행끼자 변농사항 깐련 선통-닫-

Q 일 시 1990 년 9 월 l 한 판) } ‘1: O:i ,....., }.1: } 0 

O 통화자 : (냄 이 명 /‘ 
I 

서
 。

‘ ---“ 
h ‘ 영 ~-r 

Q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낙 〈 l 십사회 승:앙위원호l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궈하 

나는 남북고위납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막판의 요청에 따라 다유의 션화 

통지눈을 보내녀 이활 남북고위납회담 룩측대표단 책임연악윈에게 fl 탄하여 

주기 바랍니다. 

1930 년 9 월 I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굽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귀측이 9 월 l 연 추가로 통보한 수행기자 3 떤의 사친이 춰부된 맨덴 

을 9 월 3 일 댈) 오후 3 시 판문점 풍립국감팍위원회 회의심에서 판 fC-fl 

상설연락사무소 연락관간의 섞촉을 통해 우리쪽에 낚겨주 /1 tJ~단니다. 

l 댔0 년 9 원 l 인 

난 14-고위 갑회 담 낚측대 표 단 

책 <i l 연 락관 ,{} 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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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제 2 차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쌍방 책임연락 

관 접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10. 5 (:금) 14 : 04 '" 14: 1 0 

。 통화자 : 땀)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굽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0 월 5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나는 1990 년 10 월 16 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 2 차 남북고위급회 

담에 찬가하는 우리측 대표단의 체류엘정을 포함한 섣무문제 등을 혐의하 

기 위하여 오는 10 월 8 일 (월) 오전 10 시 판문점 귀측지역 『통일각』 

에서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1990 년 10 월 5 일 

남북고위닙회답 낚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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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북-측대표단 책임연략판， 장l상 책인연약관 심촉인자 수성세 9j 선통분 

O 일 시 1990. 10. 6 (.퇴 10 :여 ,...,... 10:0 서 1 ‘ • 

O 통화자 : (남) 이 명 ιl‘ 
끼一 {북)정영수 

o 내 용 

대한작십자사 총재 감 상 협 꺼하 

나는 북남고위납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과원의 요칭에 띠야 니건 으 l 서회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쉬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0 월 6 일 

북닌‘고위갑회단 남측-대1l딘 

책인연박관 김 용 환 귀하 

10 월 5 연부- 귀하의 젠화통-^1 분읍 받았감니다. 

니는 사정으보 오는 10 월 9 일 법) 오션 10 시 판싣 깎 우-피걱시역 
C C! 
u 

i / ‘ 

일각』에서 쌍방 책임연락원의 섞촉올 가선 삿음 수정제의휘니디. 

귀하의 긍정석인 호응-이 있 -71 쉰- 시대한니다. 

북-남」l위 1f 호l 덤 l.! ‘카-대 JE 민 

책인연만워 최 뽕一 ;한 

1990 년 10 원 6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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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O 일 시 1990.10. 8 (월) 10: 25 ,...., 10: 30 

O 통화자 : 땀) 박 환 수 (북) 이 명 선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0 월 8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귀하의 10 월 6 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쌍방 책임연락관접촉을 10 월 9 일에 갖자 

는 귀하의 수정제의에 동의합니다. 

1990 년 10 월 8 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검 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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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한빈국 국부총리， 서13 차 남 1Ii-JL위파호l 단 시l 최인사 회 ?l 낀통암-

O 일 시 1990.1 1. 1 (목) 15:03 -- 15: 10 

O 통화자 : I (남) 이 명 수 (북) 김 명 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숭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궈하 

나는 남북고위납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 표인 깅영 훈 놔부총피의 요챙 

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찰 낚북.i!..위납회담 꺼 κ걱 rH 1f_단 

단장인 연형묵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1 월 l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정무원총리 면 현 북 귀하 

남북고위급회단 쌍방대표단은 지난낸 평양에서 새최된 셰 2 자 낚lι 

회담에서 제 3 차 남북-고위납회담올 1990 년 12 월 1 1 언쥐’-터 1 ，1 인까시 3 

박 4 일간 서울에서 잦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감니다. 

나는 쌍방이 잠정합의한 이 날짜가 석갤하다고 생샤하며 따라서 1990 년 

12 월 11 일부터 12 월 14 일 사이에 제 3 차 단씌-J~위납회단이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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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990 년 

대 한 

국무총리 

11 월 1 일 

민 국 

강 영 훈 

(17) 북한 정무원총리， 제 3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전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11.12 볍) 15 : 22 '- 1 5 : 40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웹 이 광 철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답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동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녀 본인에게 전달하 

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1 월 12 일 

북남고위납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측이 지난 11 웰 l 일부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제 3 차 jIF낚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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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회담을 오는 12 월 1 1 일부터 14 인까지 사이에 가침데 때한 우리의 

제의에 동의륜 표시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센니디. 

제 2 차회담이 있은 이후 끈 2 개권낀애 l길바시l 노l 仁 서I 3 시 회낚에서갚 

쌍방의 제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에 /1 초 δ1-여 갚세갚의에서 산진 끼인 선선 

올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민어 의선시 ?상습q 다. 

나는 이 기회에 다가오는 저13 차 회단의 λ 1 -•• \ .. ’ 
。 ‘ 1 i E 위히이 A상 l상 대 11 갚 91 

예벼회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성하며시 예tJ l 회낚-닫 .9_ ~~- 11 원 !ti 

일 (금) 오전 10 시 판문점 우리측 지약의 『 똥힐 z~ ,,1 에서 시 사 ul 01 ’ 1 011 ~:-

북남고위급회답 대표 2 명과 책인연락원， 그 밖에 수원 2 변묘 석사시 서구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붐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인 젤차문세흰 토-의 하가 우 1 한 l 4샤 ttl 차1 () 1 
(') () "1 tI 

연락원 접촉을 오는 11 월 13 일(화) 오후 3 시 판눈점 우미걱 지역의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디. 

귀측의 긍정적인 호웅이 있기촬 가대합니다. 

14- 납」1위 납회 단 )ii- 측-대 표년 

단장 인 헛 τ.，-

1990 년 11 원 12 이 

(18) 남측대표단 객인연락관， 땅빙 채?!연 P’!펀 심 τ한 능 ~1 
’ 
-’ 

--‘ 
r
c
ι
 

-l 
、

! 

O 일 시 1990. 11. 13 함~) 10: 30 '"'"' 10: 35 

O 통화자 : 엄) 이 명 
/、

I (l~-) 01 명 선 

O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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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1 월 13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최 봉 춘 귀하 

나는 귀측의 11 월 12 일자 전화통지문과 관련하여 귀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 월 13 일 (화) 오후 3 시 판문점 귀측지역 『통일각』에 나갈 것 

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0 년 11 월 13 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패)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제 3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 

표접촉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 11. 1 6 (금) 10: 07 ,...., 10: 12 

。 통화자 : (남) 김 기 웅 (북} 이 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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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석십자회 숭앙뉘우l 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꺼하 

나는 남북고위납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넥판의 요쟁에 따바 다음-91 선화 

통지문올 보내니 이룹 남북-고위날회담 씌-측대표딘 객인인 l’ f 원에세 신단히이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1 월 16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나는 오는 11 월 17 일 l퇴 오전 10 시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에서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올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귀하의 긍정적 호웅을 기대합니다. 

1990 년 11 월 16 일 

남북고위납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21)) 북측대표단 책임연락판， 쌍방 책임연락판 칩촉 동의 전통갚 

。 일 시 1 990.. 1 1. 1 6 (-금) 15: 03 -- 15: 07 

。 통화자 : (1남) 김 기 웅 (북) 이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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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 용 

대한적십자λ} 총재 김 상 협 궈하 

나는 북남고위납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릎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1 월 16 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귀하 

나는 오는 1 1 월 1 7 일 (퇴 오전 10 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

에서 쌍방 책임연락원 접촉을 가칠 데 대한 귀측의 제의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 년 11 월 16 일 

(21) 대한민국 국무총리 , 제 3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플 위한 싣무대표접 

촉 참가 대표명단 통보 전통문 

Q 일 시 1990.11 .20 따) 1 0: 03 -- 1 0: 1 0 

-142-



。 통화자 : (냄 김 기 。f 

。 {북) 김 영 /'
T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줍앙위원회 

위워장 대리 λ{ 
。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납회담 우피측 대표단 수사대표인 ’ l 0.1.φ 
。 。 ‘ - 파 -!11- 양버 의 요성 

어l 따라 다음의 낀화통지문을 ]/내니 。 l 쉰 남북고위급회단 뉘l 측 대 jtRj 

단장인 연형욱 정무원 총-과에게 선탄하여 주 /1 Ur 단니다. 

1990 년 11 월 20 일 

대힌쇠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띄인빈공화국 

정부원종리 연 헛 묵- 귀하 

나는 1990 년 11 월 21 일부터 개최되는 제 3 차 남묵 _1 ~위냐회낚 lr lll . 

위한 섣무대표섭촉에 낀가한 우리꽉 대표 I성단올- 다음-괴 간이 얀 lr1T ←이 j 니니. 

o 이 병 용 (남북-고위급회낚 대표) 

O 임 동 원 (남북고위납회닦 대표) 

O 겁 용 훤 ( 낚씌- _'17_ 위 냐회 낚 책?! 연 락{’~ ) 

1990 년 11 원 20 인 

대
 

한 
---

-
r l 

7 

파
 

-;; 부충간l 시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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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무원총리 , 제 3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블 위한 실무대표접촉 

찬기- 대표명단 통보 전통문 

O 일 시 1 990. 11. 20 (화) 10:10--10:15 

O 통화자 : (냄 김 기 웅 (웹 김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 

을 보내니 이를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1 월 20 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강 영 훈 귀하 

나는 제 3 차 북남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에 우리측 대표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의 백남준， 최우진 대표들과 최봉춘 책임연팍원이 

수원 2 명과 함께 나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연 형 묵 

1990 년 11 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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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납측대표단 객 인 연 ι! {’L 새 :3 ~t \~꽉 _l~쉬 t I ψl Ll! ~ll -ì i- 인 성 및 ?!-부 

표심촉 관련 μ~l 샤 
。 。 객 임 연 L’! {’l 사 :깐 서]01 f! li f깐 

O 연 시 1990. 1~. :3 (월) 11 : {)J '""'-' 1 4: 1 0 

O 통화자 : (남) 이 tt~ 
。

J ‘ 
-1 (북) 이 」’l

。 ” 
O 내 용 

조선띤주주의인띤공화국 ’1 삽사회 -&잉위원회 

위원집 대리 이 상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인연약판의 요성에 
‘ 

바
 

따
 

다 -S-?l f1 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뜰 낚꼭고위납회단 북측대표단 책임연약 t’f 에세 rl 난 òt 이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2 월 ‘ 3 연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씌-측대표단 

책임연꽉관 최 뽕 춘- 귀하 

나는 오는 12 월 11 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 3 사 난씌 j쉬까회 \t 익 

체류힐정괴 섣무대표선촉 문-저l 살 혐의하가 위하이 앙‘상 객 인 ?! 아 간 ; l -츄 요 

1990 년 12 월 5 일(수)오전 10 시 판}잔Ff! 궈-간 λ! 이 U’ 잣 ? ! 사 .:: 011 시 

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1990 년 1~ 원 3 연 

단 lIi- 4l 위 간 회 단 낚 객시 {f R ! 

i9 익! ?1 L ’! t ’! ;! -g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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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대표단 책임연략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 
O 일 시 1990. 12. 4 (:화) 10:05--10:10 

O 동-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책임연락관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2 월 4 일 

북-남고위급회 담 남측대표단 

책언연락관 김 용 환 귀하 

나는 제 3 차 북-남고위굽회 담을 위한 제 4 차 실무대표집촉 푼제를 비봇하 

여 제 3 차 꽉남고위납회담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쌍방 책임연락원 접촉플 

위해 오는 12 월 5 일 (수) 오전 10 시 펜문점 우리측지역 『통일각』에 나 

갈 것염을 얄리는 비-입니다. 

분-낚고위 굽회 단 북-측대 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 년 12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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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엔가일문제 관련 남북한 싫무대표접촉 판련 썽방 전톰문 

( 1 ) 닌끽-l l! Jf 만 새인연약관， 유엔가인 μ 제 {’l 니'-1 μ~ I11 
0 。 써 잉 I~l 아 {’t 1l-안- 세 

의 전통-문-

0 일 시 1990. ~. 1 2 l수j ()~:쩌 ---- 09: 45 

。 묶-화지 안꺼 이 명 ~ 

T (북) 강 덕 스
 
ι
 

o 내 용 

매하석십가샤 총-새 긴 상 협 --l l 허 

나
 

북닌그[위납회담 l ’ ι -1,- -- 1- ll! 임 언 펴 원의 요쟁에 따라 
0 
-

-U 
-U 」

f
rL 

fl 꾀 ‘ι 시 :,t 

음 보내니 북낚고위급회담 눠측- xl! 임얀!약원에게 주{담해 -1- 11 tq 쉬 l I 니. 

:f;선민수수의인 η! 삼화국 적십 "J， 1 회 즙「낭워씬 흥l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9 월 12 인 

북난 」lt 위 -lf 회 낚 객 딩J <=:-j q원 

{! 홈 화 • 1 섹 

q 는 제 l 치 묵-낚」 l 위 -lf 회 담 합익에 라
 

띠
 

11.1 , 01 L ,.;I .1 
',- -, i 1 ’ T 1 1 ’ ~t -, 1 

” 0 -’ 
l l 

d ” ” 
니
 

-

대객묶-세릅- 협의하기보 한 것.i'l 관렌후! ?l JlII ?i i} 3,’ 서l ÷: .'r :_η| 사 l -. i .,-1 o. j 

오쓴 9 월 13 인 (목) g-천 )()시 파분섞 과 i투 ;..'.1 역 9 J -'，ç 인시 j 에서 .. ~ 0101 
[J , 

락원 섞촉을 가진 것판 셰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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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고위납회담 북측 책임연박원 

최 봉- -z.‘ 
-l’. 

1990 년 9 월 12 일 

(2)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O 일 시 1990. 9. 12 (:수) 14:36 ~ 14:43 

。 통화자 (냄 이 명 수 (북) 이 명 선 

O 내 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풍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9 월 12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나는 제 l 차 닫북고위급회담에서 귀측의 단일의석하의 유엔공동가입 주장 

에 대해 설명을 둡기로 한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관련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9 월 13 힐(목) 오천 10 시 판문점 귀측지역 「통-얼각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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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0 년 9 월 1~ 인 

\r 북-나우I.L삼l 닌 낚 1. 다1 .H.단 

ιli 임연약관 쇠 용 환 

(3) 북한 정무원총과， 유엔가입운세 판떤 세 l 사 낚 L:- 석 l fl -I!! 내 lf. 11 안 

제의 전동-푼 

0 일 시 

0 홍-화지 

o 내 용-

1990. 9. 14 (남) 

(남) 이 명 까‘ 
끼一 

대한적십자사 총재 

11 : 37 ---- 11: .15 

(북) 김 3 일 

{! 상 협 -1 1 하 

나는 북남고위굽회담 대표단 우리측- 단상?l ;f 선 민 -「 「 의 인 lJl -앙 회 샤 ß.I ‘ ’ 
('j -, 

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늄-지문판 맨-니}니 y4- 낚 L~ 위 if 회낚 l H Jf.단 

귀폭 수석대표에게 전달하여 -;--71 1I~단니다 

소선민주-F의인넨승’-화놔 석십시회 -J; 앙위윈 ~I 

위원장 대리 이 

1990 년 9 월 

Aì 
o 

11 인 

.~. 

북남고위납회담 남측 수석대요 

강 영 훈 -홍김l -1 1 히 

나는 제 l 치 씌-난 jr위 납회 낚에시 l상 I잉 이 ~191 하데 띠 바 lJ N 에 시니 ηI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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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가입하는 푼제룹 협의하기 위한 북낚대표 접촉을 9 월 18 연 (화) 

오전 10 시 판분점 중련국겁-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지기찰 희망합니다. 

이 접촉에 우리측에서는 대표 l 명과 수원 2 명이 나감 것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플 취하여 주기 바랍니다. 

소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1990 년 9 월 14 일 

(4) 대한민국 국무총리 , 제 I 차 남북한 설무대표접촉 동의 전똥문 

O 일 시 1990. 9. 14 (금) 15:17---- 15:25 

O 동-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죠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정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낚북고위굽회딛-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 표인 강영훈 국무총리의 요청 

에 따라 다음의 전화동지분을 보내니 이릅 남북고위급회담 귀측 대표단 탄 

장인 연형묵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9 월 14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 150-



쇼선민주-주의 ?l 빈공화국 

정누원총리 연 6:1 
n 

” 
1 , 궈야 

귀 하의 9 월 14 일자 전화동-지 문블 반았감니 나. 

서울에서 열렸던 제 l 차 남북고위다회념에시 협의한 비어| 띠이 귀속의 던 

일의석하의 유엔공동가입 -「 장에 대한 션영윤 감 ;1 위해 우난l ‘각 t H _iE 

명과 수행원 2 명이 9 월 18 일(화) 오낀 10 시 판} 분 선 승 나 i 악 ; ! ]I;- :사 i~ ~l 

의섣에 나갈 갯입니다 

1990 년 9 월 14 일 

깨
 케
 

송l 
1 
-

I ‘ I 
」「

국무-총리 강 영 훈 

(5) 북측대표단 책임연박관， 제 3 시 

인연박판 접촉 제의 천동-문 

낚북-하 션무대표 11 촉 걱’~~’'-1 μ‘1- 111 
끼 。

111 

O 일 시 1990. 10. 2~ (복) 10:11 ,......, 10:16 

0 행-화사 (낸 김 。3 (북一) 김 농 혐 

。 내 용 

내 한적십 자사 총~H 끼、 l 
n 협 !I 시 

나는 북낚고위날회딘 다lj{ 단 t I i_ 
-커 ll! 인 ?1 아워 :>j 요 잉어| I니 l파 니 김- 9j 

화동-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선단해 F시가 II~ 단니다. 

二f; 선민 -F 「 Pl 인빈-상화놔 적십자 줍앙위위회 

위원장 대괴 이 ^~ 。 호 

1 ~’90 덴 10 원 2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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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고위급회담 낚측대표단 

책 임 연 락원 김 용 환 선 생 귀 하 

나는 유엔대책문제플 협의하기 위한 북남고위급회담 쌍방대표 섞촉 날짜 

릅 확정하기 위해 오는 1990 년 10 월 27 일(토) 오전 10 시 판문점 북측-

지역의 「 통일각 |에서 쌍방 책임연락원 접쪽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 년 10 월 25 일 

(6)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전봉문 

O 일 사 1990. 10. 26 (금) 1 0 : 06 ,..., 1 0 : 13 

O 통화자 (남) 석 명 학 (북) 김 명 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 l À:l 
。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블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략관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0 월 26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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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L1-l[ 위 -tt 회 념 

책임연약관 

나단 낚북고부| 납회 낚 다11E단 A싸 l 니 
。()

10 월 27 띤딴j 오션 

라는 바입니다. 

l() 시 iíl .!，’.~! ,: \’ 11 

북-간 III lE만 

초l 녕- .... 
-‘ 

< l! 익! ?1 Llt 까 

-1 1 . J; ， 시아 

1990 년 10 월 26 연 

-,1\ 0\ 

ti ft ;1 껏 ! 1 

i ’‘1, 얀 • 1 0
11 

낚북」l위납회 닦 낚측다'.H. li' 

책인연-락관 il 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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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남북 당국 •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가.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제 I 차 대남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 1 ) 북한 정무원총리 , 제 l 차 대 남편지 전달 관련 선-푸섭 족 제의 전동푼 

。 일 시 1990. 1. 9 함니 15 :03 ,......, 1 5: 09 

O 통화자 ('냄 최 상 철 (북) 김 경 일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종재 김 상 협 귀하 

1 , 
, ”,“ 
“ 

i
내
V
‘
 *L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 정무-원총랴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봉지 

푼윤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탑니다. 

쏘-선민수-F의인빈공화놔 적십지회 중앙위원회 

‘'1 위 원 장 -까i‘- 성 펼 ‘J 

‘ 
‘· 

1990 년 l 월 9 일 

대한빈국 놔부총리 강 여 
。 후 궈히-

l 월 9 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정부와 각 정당 대표틀의 

연합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합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연성주석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선 -γ: 국 

풍언을- 위한 새갚감- 구국l상얀을 섣헨하는데서 나시는 선첸적 대객은 토 91 

-154-



하Jl 낚 J:선 당놔과 샤 식 lJ 수뇌 仁-에 J l] 센 내 -. 판| λl 쉰→ 'lI l 11 δl 있 j ’ i 니 나. 

나는 연 협 회 의 이 위 임 에 띠 라 이 민 시 룹 궈 걱 익 놔」’l ’! 센 lJ ; 뇌 3--

에게 선달허시 위 o~이 2 명의 띤박원결- 판운 선 -5- 시 쳐 시 -5: 에 
’ -니

 
J 

l , ‘ 내
 

’ 

합니다. 

나는 이와 관련하 ?l 무선 il4간처l 관 !1~ 약 하/) fr| δl 이 9 .. ~ l 씌 l2ql (jf) 

.2_ ~l 10 시 판문점 승떼-낙김판위원회 회의 ~'l 어|서 i서 !!J :‘!]!’ 사:. ol fi f , :] ’! 

칠 것을 제의합니다 

귀하의 긍성석인 호-응이 있기섣-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 ?l 민공회-낙 

정무원총리 연 영 
U 

一
『

1990 년 l 월 9 인 

(2 ) 내 한낀 국 놔부- 충버 , 세 1 ::z) lH 낚낀 Xl fi -; 관깐.1 -< I '‘Ii {,r 

O 왼 시 1990. 1. 11 (복) 1 5 : 05 --- 15: 1 ~3 

O 동-화자 (궤 이 명 
까~ -, e~니 김 굉 fi 

U 니l 용-

=r; 선 1‘1] ← f- 수 91 c;] 빈 i[회 -낙 서 심 시 호| 3 -,.l 우 11) 1.~1 

위워장 성 면-

나는 대 한민 국 iflIι 충-과 의 요쟁에 
’ ’ t 
l 

--
띠
 

t-+ 윈- 91 지 화깎-xl f1? 3 1)1 내 Ll 이 

도프 
「1 
귀감 정무원총리에게 션단히여 ;, /] 111 패니니. 

1990 년 l 원 ” 인 
rll 전 l 서 • J 7.1 사 훗·재 {J l샤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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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빈千;주의인빈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귀하 

나는 궈화의 l 월 9 일자 전화봉지푼을 받았습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 같이 쌍방 당국간어|는 그동안 판문점을 농-해 면지둡 

주고 받은 것이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이잔은 좋은 관례는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따 

라 펀지전달푼제뜰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섣무 접촉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 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의 편지를 전달받기 위하여 1990 년 l 월 13 

일(퇴 오전 10 시 2 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설에 파 

견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응한 소치가 있기뜰 바랍니다. 

1990 년 l 월 1 1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3) 북한 정무원총리， 제 l 차 대남면지 전달 관련 문
 

-
갚
 

0 전
 

O 일 시 1990. 1. 12 땀) 16 :이 ........, 16: 14 

O 통화자 ('남) 최 상 철 (북)김광철 

O 내 용 

대한적섭지-사 총재 검 상 협 귀하 

나븐 소선민수주의인빈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유의 전화풍~^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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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을 보내니 본인에세 전년하al ，~-시 1I~낚니니 

소 •! 멘 -F-r 9| 얀| !Jl iL 과 i 삭 ~ril ;,] 폐 -3; ‘?‘~/ : ‘ì' 1~1 

위원상 
. 
‘ ‘ -

^l 
。

.11 1 

1990 년 l 월 12 인 

대 한딘l 낙 놔 IIL총~ 상 영 젠- -시 이 

나는 지난 l 월 9 일 소선빈주;-;;으|인딘 1 ，하화느냐 성 )1l- 와 시 상 lJ 내표는의 

연합회의어|서 채택한 펀지쉰 궈측으| 협상 대상사딘-애씨 ι111 fl 단 δ fJ] 

하여 2 명의 연락원을 서움에 파견하겠다는 진화까지분 -5- -시 δ~0l\;1] _1니년 1 '1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연락원을 서울에 멘-내여 -+]칸 LJ놔파 ~I ， I 
。<) 수뇨-l3i o|| 

게 펀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견 우리의 새 jIf 분 '11-낙 {~I 인 91 승 lH 성 o _'r~， 
-

-
-

나 하루빨리 민족분열의 장벼이 허붉이지고 북파 난사이여l , 1 0 , ’ 。
-'1 ìí _'r. ‘ r - lH 씌 

과 전면 개방이 설현되기촬 1I~라는 g , 겨레의 연빙에 ‘’ I ，~--이 때
 

시 - f 

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측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I 단단의 까여l 쉰- 내세우껴 ~l 7- t.' 191 

성의있는 제의를 거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 없 {E 인이 It’ 유 ;!(이 ‘’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측이 지납까지의 관례 룹 」1L?l jL l.F 파 \ I 사 0] Ol] ?l 시 3:• 

’ ---’’ .‘ 
‘‘,‘ 나

r
 

l ',1 

。

주Ll 1 。- 판문점 지역에 낙한시 치 ~~ ~lt 하 -j’'J、 η ‘ [ H 끼 /、 ]lH 91 l } - i r l” 
도프 

\ , r1 '‘ 

식에서 벗어나지 봇하 태도로 l샤어| 단리는 ~I- A ‘ 없 fi니다 
‘ - i~ 

사섣상 북낚 사이의 사유내왕파 선떤 새 l잉 fvF 서l 사 인싱에 펀-야 l "}J ‘ - 때 1 

에 면막원뜰이 협상 녕사자둡에세 1，7 1 시 i ~_ 선단 δ~ ~ ~' .~~ ，{~ ~~ 허용 ιl 시 ?싫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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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북과 난사이에 대견상태는- 언제기-도 풀리지 봇할 것이며 북낚관계는 

힌 낀감-lli 선진하지 봇할 것 입 니 다. 

이번에 귀측은 부당한 이유뜰 들어 우리의 제의를 거부함으호-써 내왕이 

요 개방이요 하는 것이 빈말일 뿐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 

다는 것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의 연락원들이 서울에 나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 

정에서 부득이 판문점에서 면지될 전달하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l 월 13 

일 오전 10 시 2 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섣에 내 보 

낼 것입니다. 

소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혀 
。

n } 
「

1990 년 l 월 12 일 

나.제 l 차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 1 ) 대한민국 국무총리 , 제 l 차 대북서힌- 전달 관련 전풍문 

O 얼 시 1990.1.30 (훼 15: 03 '"'-' 1 5: 06 

O 핑-화자 I (넘) 최 상 철 

。 내 용-

(북) 강 덕 순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A‘ 
~一
1_ 성 펼 귀하 

나논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천에 따라 다음- 91 천화뚱-지문판 _1.' 내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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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성 커 원 -홍감 l 에 셰 션 탄 δ} 이 「 사 끼 11\ 뀌 니 다 

... 
1990 \ 1 힌 :w 인 

대한식심사사 총재 삭 ~ 

f; 선 !‘11 주 fLPl ?llJ| 암펴 -I~ 

정 무-원 총리 연 댐 낫 ，r 1 하 

나는 궈히-어|게 ~~니{ L: 나의 셔’ 하 L-}-‘욕f fl 달하 /1 폐하이 l 엣J() 1, I :!'(-j l ‘ ’ l L_ } ’ ‘ 

(펀 오전 10 시 2 명의 ?1 감 i 관결- 피부-지 승냐 I -;'L 신꼭위￥l 회 ~l ~l ~.l 이 l 1.1 
\..: ‘ - 1 ’ 

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웅한 조치가 있 /1 찰 t나탑니다 

lY90 년 l 월 :~O 언 

대
 

한 
‘ 
l , -

-
-

r l 놔 

국무총리 장 η1 
0 

휴-

(2 ) 북한 정 부원총닌1 , 세 l 지 다l 되-서 히 {’{ 한l 
! ’ --! 

’ 
’ 

’ , ‘ ‘ ’ 

O 일 시 1990. 1. ] I (쉬 I ~: ():~ '"'-' l~): Ofì 

n 풍-회사(낚) 최 상 첸 
-/ 

! 꾀
 

I 
I 
l , , ‘ ‘ 」’ l

u ~ 

O 내 용 

내후l 적 • l 사/、 l 까지| {) 싱 협 꺼 δ} 

니 4 :- r; 선 밴 -f -r;P| ?! l!’l 싱와「샤 성 -l!I 원 -t-- 닌 191 ~l 섞 어1 uf 이 q -~ 01 ~I ~q ‘’, '1 

1 "J 。,T_- -; ’ 
-’ 

L 내
 

l 
I 

--
전-?l 이l 세 fl H! δlo! ;느 /1 l ’| 깨 l 1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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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까

.;...>-

'- 성 펼 

1990 년 l 월 31 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하의 펀지를 넘겨받기 위하여 1990 년 2 월 l 일 10 시 2 명의 

띤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혀 
。 묵

 

1990 년 l 월 31 일 

다.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획의 제의 제 2 차 대남편지 관련 쌍방 

전똘문 

(1 ) 북한 정무원총리， 제 2 차 대남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O 일 시 1990. 2. 14 (수) 10 : 20 --- 1 0 : 25 

。 통화자 ("냄 이 명 수 (북)김경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송f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 

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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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상 ’、_. -
‘ - 성 띤 

1990 년 2 원 l ‘1 인 

다} 하던!놔 :샤무종‘난 l 상 영 감-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펀지쉰- 선탄하기 위히야 l 엇’()년 2 월 15 인 (복-) 

오후 3 시 2 명의 연댁원을 판문섞 증꾀국 감핀-위원회 회 9lfl 애 내 내
·
 

l 
‘,‘ 
-

것입니다. 

궈측에서 상응한 조치가 있기블 희망합니다. 

;f:선 빈 -F;F 으 1 ~ l 낀 -삼화놔 

정무원총리 떤 혀
 

O 묵
 

. 

1990 년 2 월 14 일 

(2;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2 차 대난펜지 선수 관련 낀낳-문-

O 일 시 1990. 2. 15 (목-) 10:03--10:06 

O 통화자 (님} 이 명 /'--
기一 (북)검경왼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곰화국 적십자회 중약위워회 

위원장 깐 성 띤 꺼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으。l 서 화 까-xl IJ- 9 ’- _t.’_LH 니 이 n - l~~ O~ I\'_ .. ! 

E「I즈-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천달하여 -F시기 바팎니다. 

1990 년 2 월 15 이 . -
대 후|작 ~I 사사 -홍재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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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혀 
。 욱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2 월 15 일(목) 오후 3 시 2 명의 

연락관을 판푼점 줍립국 김-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90 년 2 월 15 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라.제 2 차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 1 )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2 차 대북서한 전달 관련 전통문 

O 일 시 1990. 3. 2 (금) 10:11""'10:15 

O 통화자 (냄 이 명 수 (북) 김 경 일 

O 내 용 

조선덴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귀하 

나는 대 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동-지문을 보내니 이 

플 귀쭉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히-여 슈시기 tl~ 랍니다. 

1990 년 3 월 2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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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션 lJ I F 「 Pl ? l l1! l -싱 파 -I~ 

쟁 jI[ 우1 총:닌l ?1 산! 김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음 션 닫 δ~ /1 워하여 19~O 년 3 원 3 <?J . --
l토J 오전 10 시 2 명의 연박관펀- ~I~/- 시 승민놔깐석-위우l 회 회의 ~J 어l 봐 L，~ 

\. \"-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궈하의 상웅한 f;λl 샤 있시간- l사얀니 q 

1990 년 3 월 2 인 

대
 

한 나
 이
 
‘ I 

]
피
 

국무총리 강 영 -후 

(2) 북한 정 무원 총리 , 제 2 차 I꺼 북서 힌 선 수 ~'t련 션 묶-4vF 

O 일 시 1990. 3. 2 (납) 1 5: () 1 ---- 1 5: 05 

。 흥화자 (남) 이 명 까‘ (뭔 강 영 호 

。 내 용 

tlj 히 시 십 시 시 앞 

우리 는 소선 덴 「-;-의 ?| !1!l 상화놔 식 -!Il ?l-t 닌 1 :-1 세
 기 

4 

시
 

O 
O 
u 

’ l 

‘ 
-‘ 

l
」

--J ’ 
r 
! 

-

지문을 μ-내니 이런~ -{j칸 놔 JI[츄리에세 f-l R} δ}이 :-- /] l ’|만 LI 나. 

1990 κ ‘ -y./ 2 인 

-f 선 I?l F F Pl ? l 빈 공 화 τIi- 서 심 사 회 중 약 위 yl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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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 

한 미
」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학의 서한을 접수학기 위하여 1990 년 3 월 3 일품) 오전 10 시 

2 명의 연박원을 펀·문점 숭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1990 년 3 월 2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마.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제 3 차 대남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 1 ) 북한 정무원총리， 제 3 차 대남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O 일 시 1990. 3. 22 (목) 1 0 : 00 -.. 1 0: 06 

O 통화차 (남) 이 명 수 {북)정영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 

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소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3 월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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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센 ljl 놔 -각 l1’강리 사 (11 3F- -,J l δ! 

L} ; F -쇼선 민 -F ;:으| ?l1J| δ」화놔 , 1 I ’ 
ι-:i - 1. - 3 lJ lll 싼 양i ‘-’( 아 ~) \ 씨

 끼
 

-‘ 1 ’ , 
1 

‘ -’ 
} ,L ’ -- ’ --- 현 

의회에서 채택한 낚--f=션 의 l3 -냐 」’} ,.( 1 l I 
() (-) 

γ뇌 낀-에 서| 내
 

:;l 시 

귀하에가l 선단하기 위하여 1990 년 3 원 23 인 h~) g. 후 3 시 L 1 낀 9\ 띤따 

원을 펜갚선 -숭띤 놔 f! 1if 위 우1 회 호 1 0 1 선어l Ll\ 

J ” 
” ’ ’ 

, ‘ i 
I 
‘ - ;! 잉 L 1 1 I 

구{측에서 λ f- -9- i)~ 
。 。 ‘ : ;f:λl 쉰 추.~ Õ~ -;- /1 t I ~ 낚 L\ l\ 

;f:선 빈 -F-f二의 인 낀 -i[ 호}놔 

정무원총리 연 형 
LI 

-.,,-

1990 년 3 월 22 인 

(2)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3 자 다{낚떤시 핀}얀l 
’ ’ , ‘ -‘ ; 

j 
l ” ‘ 
‘ , ‘ ‘ 

0 일 시 1990. 3. 23 (-i쇠 10 : 05 '"'" 1 0 : 09 

O 통화자 (남) 이 명 
ι-r 

… 
히
 

강 션 

O 내 용 

;f: 선 띤 -슈 -f: 으| 인 IJl 쉰화놔 서 심 사 효 ï승 「상니’ I ~l ~l 

위원정 떼리 이 λl o φ -,1\ δ} 

나는 대한 lJl 국 놔무총리의 요청에 띠바 니?，-Pl fl 화 k 시딘_~. 1 ， 1 내니 O! 

플 궈측 정무-워종리에게 f! 얀하여 -r-- 시기 l사반니나 

1990 년 3 월 23 임 

내 한서십자사 6-;.<H {) 싱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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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선 l,r l-{'Îc91 ~llil-상!;."i 1 냐 석 무 

?! 
r , -」니

 η
 

-서 야 

나는- 귀하의 서한윤 선수야기 위 of-01 3 우! 23?!L괴 오후~ 3 시 2 명의 

연박관블 판문-점 증린국 f! 복위윈호! 폐기↑l 에 1,1 t,1J ι! 인니디. 

1990 년 :{ 윈 L3 ~I 

III 펜 llIl τlt -If 부승바 싱- 잉 r{-

바.제 3 차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 1 ) 대한띤국 f낙무총리 , 제 3 차 대북서한 전달 추후풍보 관련 전봉-문 

O 연 시 1990. 3. 27 (혜 15: 02 ---., 15: 06 

O 봉화자 l냄 석 명 학 (꼭)강종수 

O 내 용 

소선 1Jl-r- 「;E!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흐 귀하 

나는 대한낀국 국프I’-총괴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핑-지문윤 보내니 이 

콸 귀측 전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3 월 27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싱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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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낀1-F f:Pl ?l 띤 공화국 전 무원 총리 

연 61 
('1 

11 
- 1

1
4 귀하 

나는 귀츄의 지난 3 월 2:i 인자 펀지와 판련하며 우-\늬걷F_ 입상-닫 

는 서한검- 수안내에 궈각어 1꺼-낼 갓 ~l 올 알 i낙 c 띤니다. 

1990 년 3 월 27 일 

다} 힌 민 국 국무춤~ 상 여 o 후-

(2 ) 대한민국 국무종:리， 제 3 차 대씌서히 천단 관련 

O 임 시 1990. 4. 4 (쉬 

O 동-화지 (남) 이 명 

。 내 용 

/‘ 

T 

1 5 : 02 "-' 1 5 : 06 

(북) 긴 광 철 

서 lt lJ
,_ ‘」 ‘ 

조선빈수수의?!밴-앙화국 석십자회 승잉위윈호l 

위워 장 디|리 01 ;..-1 
o _?i 귀하 

나는 대한빈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띠 파 다검<)1 전화관-7-1 분간 

달 궈측 정무원총리에게 션담하Ctj -~:.시가 씨단니다. 

1990 년 4 월 4 익 

대한적십자사 총재 ~J 상 협 

f: 선 민 -f: ‘ f- 9| 얀 l pl 공화국 

정무워총리 연 핵 묵- 꺼하 

나단- 귀하에게 보내한 나의 서히음 서단하시 위하여 19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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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g 후 2 시 2 1영의 연락판을- 펜운선 숭펙놔감픽위우l 회 회의선에 ~-년! 

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응-힌 조:치가 있기탈 i사단니다. 

1990 년 4 월 4 일 

대
 

õl 
'-- ll 국

 

국무총리 강 잉i 훈 

(3) 북한 정무원총리， 제 3 차 대북서힌- 접수 관련 선봉문 

O 일 시 1990. 4. 4 (수) 17: 40 ,....., 17: 44 

O 통화자 (냄 이 종 렬 (북) 김 광 철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정무원 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똥-

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二기 바랍니다. 

조선민수수의인띤공화국 적십자회 줌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4 월 4 일 

대
 

” 한 

강 

민 국
 

국무총리 。j
。 훈 귀하 

4 월 6 일끈- 띤족선풍-의 명절인 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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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lLT 。「 。-i l , ‘ l 상 ò]"",' 있/] 때분에 -f l 하 I} 111 1. 11 ~ :- 판 l xl ii--, 、 : o Tí r=-' _'r-

..(-1 .::‘ 하/] 위히| 4 원 7 딩~ Cti_) 9_~1 )0 시 .l;!j -~T’- 식 -&띤 -과 ;! }I, ]시 ;’ 1.01 ?l9l ?l ìi -, “- r 

어| 2 명의 연 Ll! 윈윤 lH 센 1:101 _9 안띤니다 ~、 l J t ~ 

죠:선민수수의인민견L화놔 

정부원총리 연 혀 
。

’ ---

1990 년 4 월 4 ql 

사.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획의 소집블 위한 싫무칩촉 처|의 관련 

쌍방 전콩문 

( 1 ) 북한 정무원총리 , 대남편지 전달 관련 선풍-분 

O 일 시 1990. 7. 21 (띄 10: 05 '"'-' 10: II 

O 똥-화자 (냄 유 종 렬 (북) 정 영 A ‘ 
T 

0 내 용 

대한석십자사 총재 {l 싱 협 -시 하 

나는 소선민-「주-의인띤공화국 정무-원총바의 요청에 띠
 

rt 김. ?] 션 화 1(~. 7-] 

문윤 !rJ_나{니 궈측 국무총리에게 이닫 성확<5] 첸닫히여 「시 tlr 헤니다. 

1990 년 7 월 21 인 

조-선민주’二주의인 I낀공화놔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1 
o -←~ 

- 169-



대
 

한 나
이
 

--
-

국
 

국}과총리 7J 
、」 영 건r 

-;-r一‘ - 귀하 

나는 조선민수주의인빈공화국 정부·정당들의 위임에 따라 귀하에게 보내 

는 편지와 함께 남소선의 대통령·민주자유당 총재 노태우，평화민주당 김 

대중 총재 , 민주당 이기텍 총재뜰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 

년 7 월 23 일(월)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 명의 연 

략원을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혀 
。

口} 
「

1990 년 7 월 21 일 

(2) 대한민국 국무총리， 대남편지 접수 관련 전똥문 

O 일 시 1990. 7. 23 댈) 10: 이 '"'-' 10:05 

O 통화자 (남) 김 기 -웅 (북)정영수 

o 내 용 

조선덴주주의인민공회-놔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띤국 국누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플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1990 년 7 월 23 얼 

대한적십지사 총-새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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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멘 -F-; 의 9l1 ‘]1.하펴놔 섣부위흥리 

?1 섬 I J 
• l ,- 구| δ| 

나는 궈하의 서한을 십수하기 위하여 7 펠 23 일냄) 오후 :i )、 l 2 1성 의 

연락판을 판문점 궁쉽놔십픽-위원회 쇠익션에 보낸 성입니다. 

1990 년 7 원 ~J 인 

대
 

송L 
-] 

1 

I 
그
 
L 
1 

국무홍리 강 σ1 
。 -후 

(3) 북한 정무원종리， 낚북- 당국·정녕 수뇌 if 협상회의 관던1 ?l 무 11.학; 

촉구 전통문 

o 일 시 1990. 7. 25 (수-) 1 5 : 32 ""' 1 5 : 4 5 

O 홍화자 (남) 이 명 /,- (웨 이 t-'1 
。 신 

。 내 용 

대힌적십시사 총재 ^lo 협 궈 δ| 

나는 죠:선민-슈수으I C; I 빈공화국 정부워 종-리와 l!니 ’! 각 1 H 휘 j lI: -τ ‘; I tJ '/ I 운 l 

회 위워장의 요청에 띠라 다검-의 전회 섣-지 문결- _1/내 LI 뉘 1 -• :I; )!’ 총-파 에 거! 

전담학여 주기닫- 희망한니다 

조선띤子주;의인빈-강화놔 적십자회 숭앙위원회 

위원장 대과 성 _?J-

1990 년 7 원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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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에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 귀하 

나는 7 월 23 일 귀하에게 「콘크리트장벽 」을 해체하고 북남사이의 자 

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설현하는 문제를 보괄적으로 협의할 북과 남의 최고 

위급이 참가하는 각 정 당 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을 위한 절무접촉을 7 

월 27 일 오전 10 시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는 

「콘크리트장벽」을 제거하고 북남 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협의하면서 귀측이 제기한 「흰크리트장벽」공동조사 문 

제를 포함하여 북납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는 문제를 폭넓게 협의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회의야말로 북과 남의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의 의 

사콸 울륭히 반영할 수 있고，모든 것을 전민족적 요구에 부합되게 실질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있는 협상마당으로 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협상회의를 미-련하기 위한 설무접촉이 이루어지면 귀측이 제 

기하는 여러 갈래의 실무접촉들을 구태여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면서 이미 제의한 바 대로 귀측에서 7 월 27 일의 실무접촉에 4 명의 대 

표를 내보내 줄 것을 희망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1990 년 7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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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정무원총리 , 남북 당국 • 정 당 수뇌날 협상회의 관련 섣무접촉 

호웅 촉구 전통문 

。 일 시 1990. 8. 1 ，토) 

O 통화자 (냄 이 명 수 

O 내 용 

II : 40 --- 1 2: 1 5 

(북)정영수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 õt 

나는 초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랴 다음의 선화동:- ^1 

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F 기 tI~단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줌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4 일 

호 

1990 년 8 월 

대 

국무총리 

한 

강 

민 

하
 

국
 

귀
 

영 훈 

귀하의 7 월 30 일부 통지문올 받았습니다. 

귀화는 통지문에서 북남사이의 래왕과 피휴가 선현되지 붓하고 있는 재 

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김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망이 섣현되지 봇하고 있는 것은 천 

적으로 귀측의 불성섣한 태도에 기인하.i!.. 있습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감이 경애하는 감연성 주석께서는 옴해 선년사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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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빈 호191 새 q /] 서1 1 ~ ],;,] ~ì] (>1] 사 δ1 ~、! 이 사 사 ?l 시 ;성 떤 선 어l 시 분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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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l IlI1-F- 「-으 I (~l 빈 -i[펴-τIf 

성 )l1- 원 강~ 떤 

1990 년 ” 월 
δl 

4 인 

l.J 
-.'ï 

아.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통일원장관 앞 [콤크리트 장벽」 

관련 전통문 

O 일 시 1990. 2. 19 (월) 1 5: 06 '""-' 1 5 : 30 

。 통화자 (남) 김 광 호 (북)김경일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끼bF 협 귀슴| 

나는 조국평화봉일위원회 서기국장의 요청에 따랴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 

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2 월 19 인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4= 
\. . 

λ-j 
0 

대한민국 동-일원 장판 

펀-

이 홍L L 
끼 귀하 

낚리 안 i꾀진 u~와깐이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갤r 해 

신년사에서 온겨레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헤아리시어 꾼사분계선 남측-지 

역에 쌓아놓은 쉰크리 E 작벽윤 허-불고 북과 낚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 개 

i앙플 선현-한데 대한 회 71 적인 I성-얀을 친명히-시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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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lt! 의 유무쉰 사심 회 ?lb}-11 j;- ?!씬유 소직히자는 갓입니다. 

낸띤히-여서는 t잉 학 끼 시 J ’} 능 한 '1 갚 이용하여 청년학생뜰과 농민갈로부터 창 

느l리 L: 싱- 1 니윤 번셔 i ‘’‘ t 
았거l 하면- τ씁윤 것입니다. 

이와 관련허-띠 우-υl ; ; 오;; 2 원 26 일 {월) 귀 측 의 대학생들과 농민들을 

각각 100 명 정노싹 번서 ifl- 1.-:1_ ~ ..，:으 
\: ~ t!... '0 근 거쳐 우리측에 보내 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측도 감은 시기에 내학생칠과 농-민찰을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이 청년학생뜰과 농민둡윤 보내주면 우리는 二l프드:.. .Q. 
E코 E즈 동포애의 정으로 

띠뜻이 맞이히-고 모든 편의와 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궈꽉- 딩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설지로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콩크리 트 정-벽 이 없다면 귀측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어떠 

힌 이유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탑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쇼국평화똥-일위원펴 서기국 

지
。
 

국
 

안 병 -ι’
π-

1990 년 2 월 19 일 

자.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통일원장관 앞 남북대화 관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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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n 
-

’ 
I 

---! ” ” ” ” 
’ ’ 
L 

l 
! 
’ ! , / 

-! I 니
 

i , 
! 

안이 이식 아무런 산 fl 긴- 시 λ19 λl 삿 δI , 1 '- 있 η ul (1 1; -1-; 닌 1 /1 ',1 LH ? 

^-I\ ~I 례 으l 회 담펀 xl ;;- 우이어l 시l ?ll싱 반 /1 서 L I -, -_.1 ι - (μ “i 니 니 

나는 우리의 새_t:.~.운 i찌 회 굉-?! 시l 얀어l 내히 뉘 l ‘: 흥 ι1 91 l.l Al 사 히 4l L-l 
，-~ ι. '. -,: 1 1 

에 깊 P-- 유갑파 O 얀} • ! J f.시 δ}변시 , L 후 91 !l 시하 III 회 3÷ 111 이 { l!l j] 이l 
-'-' 등 F l.J ,'- l:' , \ ~ 

시 전화봉-지문건 궈 δ}에 시l l ’ III ~ :- 1'1 ~J 니 다 ,- _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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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
L
 

。T 궈측- 총리의 회낚-펜시가 우리의 저l 안어l 대한 적절한 대담 

이 되지 봇한 cl 는데 대하CLl ^l 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선민수수의인빈공화국 성부 • 정 당대표 연합회의 」이룹으보 펀 성종한 제 

의에 대하여 귀는수 총리가 누구의 위임이나 누구와의 합의도 0-’ nl 
IIJ、 -1 혼자 

나서서 펀지플 보내온 것도 격에 맞지 。L5} 〕l二一 것이지만 우리측 「 정부 • 정 

당대표 연합회의 」의 명의보 된 펜;zl 둡에 대한 회답을 그때마다 수선언도 

바로 가리지 옷하고 우리꽉- 총리 앞으로 보내온 저/、 으 '- 상식 밖의 처사가 

아넌. 까‘ 없습니다. .-
우리측의 제안이 처음-부터 북낚 당국사이의 푼제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은 귀측도 잘 알것입니다. 

그텀에도 불구하고 궈측 총리가 거둡 우리펴 총리에게 회답펀지를 보내 

온 것은 우리가 제의한 문제플 딴 방향으호 끌고가려는 고의적인 처사임 

을 땅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귀측 총리가 보내온 펀지들의 내용-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측의 편지에 

대한 성설한 대답으로 되지 않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펀지플 동-해서 대화와 동-일문제에 임하는 귀측 당국의 개틴할만한 자 

세를 보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엄연한 현섣을 왜팍·날조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망을 비 1상· 

중상하며 말과 행동이 서로 다룬 귀측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 

급 귀측의 도덕성과 양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 

다. 

엄연히 존재하는 {판크리드장벽」을 있지도 않는 것이며 허구적인 것이 

라고 억지플 싼는 것이나， 꾼사전문가가 아니라도 ]1--구나 식볍-할 수 있유 

에도 불구하고 그것간- 이l 선차빙어용- 서선꽃이라.iL 변 I영 하 4? 끼이나， 더 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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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민 δl 상 시 o 쇠!- - L ;! R- 서 -ll’ { ? j! 01 ι1 '1 < 、 ll ’ 상 해 시1 )、 1-시 -, 삿 이 라 .1'. "1 λl 

띄~! 하 L. 끼/、} 긴 . :l~ 성 o lIl 슨} .1' 종 ιlJI!- 사 1-' -11 () I 시 ’ j -~:- -61 t il -'1 이 ul t! ~I L_ --1 0 i2 ).,..A, \_ ’ , 1' . o ,'_ "\ ~ 

lJ] -!-.. 9.- 우-핑-δI-L’- 아 ;1 의 앙심 111 시 J ol ‘ - 서 센 ìil ‘?l 아|J| 입니니 ~ 1 _ l J I _ 

- 1 i..!. I \ 

만일 궈 -f-ol 딴 δi 는내파 만 ~L 닙 l 프싱 ltl J 이 lIl」‘서 llll .:.' "l\ L '.1 .~. 11" ~Î ,.:. • 까、 •. ! 

객판적으보 화인하기 위 한 강농-f사에 응-δ} 시 -”; i| { - ιl -? υ 1.'ι 시 ; -"'. 서 δl 

이해할 수 없윤니다. 

서l 상 사람틀이 [ 깐<-L 펴 트상 Ul J 이 산재하J.~ 있다{:- 시 o 
’、 i ’ 이 III o 

‘ 

있고， 더욱-이 최난 」극제소사단에 악하이 { 낀 . L ι1 ~ :. 상 1 t! j ? l 섣 셔1 ! 1 \l' 1111 ;, I o ν| 

확인된 /낭태에서 」f: 차 장백의 존재둡 j!익 | δIl’ l 41 끼1_0 . 01 μl λ! , 0. 
/、\. - I -, ,\ 서사이 l니 

헛된 시도에 불과한 갯입니다. 

귀폭은 말보I간 래왕-파 개 l잉 걷- 환영 한다 ~L). 한 서 0] 이 LI 야 l 낀 .- L ι1 !_:. 성 

벽」의 존재를 숨직히 인정하고 그것감 서l 사 한 용.9] 쉰 표 I딩 힘 P-jIr써 fl 성 

한 개방의지， 통일의지를 보여주이야 힘니다 

앞으로 귀측이 「펀크리트강백 j 에 내한 하쏟조사할 세속 회펴하」( },??! 

의 자n 벼 -.으 E 허불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단 cj ~~. 적시히 -1. --, 1.: \_ 

하지 。LδjEEL 
l、

없게 s=l 것입 LI 다 -T , J 

’ -

똘째로， 이직도 냉전시내의 rll 결관념애 사 L~ 끼 l 강! 。 I ‘ -1 1 ‘ 1- ~)t 
."J". 1 1 μ、 -, • 

태도를 .!i . .J!. 1 。- 二i!-l τ 1-r 뉘 l ‘간의 t l ELIIl iL 굉?! P| 시에 lil δ}이 ι 10 1 -;:'!-'l-'ö \'~ ‘ r 

r λ| 쉰 .~I 

.，L 테 이 ?! ?} 

-? 이 사시 

않을 까

T 없습니다. 

완화와 룹일의 새 놔면판 연어 놓아야 한 시대삭 R성깐 91 얀! 하.1'. 70 

년대에 시작된 튀스피리 E 합돕놔사연 -Ci 윤 .9 .. ~;. \ ~에 와 ).-1 !1:_ 10 핀- 상행하면 

사 정세릅 끊임없이 긴징시가 J 성숙되이/}{」 니|화쉰- -&단상태에 깐 01 l t 
A 

---
것도 활사 81. 0-1 명-굽사 7! 이~~ 낭 lj- 시 ?l r; 사- f 끼 -^1 꾸 I다네이 ~tJ.1:.[" -(1 

윌~ jL의적으로 식화시키lL- 까낀-91 밴 III 화 • lJl 앙 인 사서l ;? . L -'r'. ~! .0 '1’ 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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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 회 6"1 수 잉j ?-l꾀 까-! il ?! 1,:- ()!η
l) 1 ! 

I J!.랴는 _9. 겨레의 ig- 당하 -1-f 틴깐 

반이-야 힘니디-

우퍼 의 l;-인지 땅석 연 oJl 쇠석 시1 9 1 에 선 생l 연 frJi-로 대 담해 나서 고 , 「 flf -• 

리 E 상 ltj J-일- 서l 시 δj. 시 { 느 l- Jl rll δIi 서 -: ? 명쉰시-간과- 간--?- 1I .~}.I-O •’ 
τ-1- 二r 도선해 

나서 仁· 궈 -수 91 ---
-4 
l 

’ t l、 |λl I/] ~)I ^1 연한 얘|위보 밖에 단펴는 평가한 
/‘ 

없감니다. 

사태가 이외-간이 텐디-변 우리 는 사-선상 하나의 Iτ ('-1 -^~ 
_J - -, -, 기준에서 민;쥬의 

;상래운멍판 서보 민의한 수 없 /11 도 l 
i-!.. 젓이며 나라의 핑-말문제꽉 협의·해 

결하여야 Õ l- 우리갚~서 이보다 더 깐 닙l 극은 없을 것입니다. 

세찌1jIE ， 북-낚회덤-에 대한l 귀측의 독선적인 태도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 

리에서 이란하는 것이며 핑-인의 주처1 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임니다. 

우리는 녕국사-이의 대회에 응-LJ-한 의의찰 부여하고 있으며 그것플 배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꽁일문제는 션 그! 집권자단 사이에 한한 분제가 아니라 전민족-적 

?l 문제이미 이 분제 9.] 성과적인 해갤플 위하여서는 lJ 국과 각당 • 각파 • 

각지|각츄이 다 석주적으jl!- 친-여하여야 하며 , 그관의 의사가 충분히 고여되 

jL 수정-되어야 합니다 

구1.주이 협상회의 l잉사걷- 111 펀선석이라고 하는 것간 아무려하 근거도 C셔 
tiλ、

()며， 그:L -:，!간 다띤- 상-연다l 화에서 다갚- 사·람달-을- 배저l 하고 똥-연논의륜 표느 ^-l -, n 

하간l 는 독-선석 사고 l샌사의 ↑}붉일 뿐입니다. 

우리측븐 정치협상회의 테 듀리 안에서 ’상 l상 최고위급의 상봉도 한 /’-

있다는 -섯블 이미 첸명하 바 있감니다. 

이 런 조 끼 에 서 귀 -갇 이 정 치 협 샌 회 의 9] 상 신1- r;-]l샤 -깐 디1 ),1 시 서 면 서 어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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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 lÌ Ö"l- ’‘ 01 -.1 이 1 회 L:} _() 61 ’ - 「” l l ’ 히 끼 O "'1 ~! 성 협앙회 I 1 -‘ .‘ ’ - A)、 1 '_ , 
! ’ 1 I 11' 1 1_1 

‘ ’“ 

H \J 이니과 ^l 사회 cl 까 셔l j1: ~iJ 1 ’l 사 , \ 이’ 1 1 ~ -- ’ 1 _0_ 센 Gl-; {r ;!이랴 1 !- ()O~ltJ 

’ ’ 11' 、 .. ! ... 
‘사어! 단-과 l니- l、

없감니다. J'- ‘ . ’ -

구 1- ‘;--0) -;; 싱- 8~ 까 7l f; 니l 화의 제 개 {，r- 세 에 대 하01 만 하나 l” η
 ‘ 

’
L 뉘 1 --',- 9~ 

태노여하어l 탄여 있얀 문제임니디 

기 판 lH 화 쉰- 새 기l 하여 노 _L~~()) ll- 시 러) 0 1] 시! 선 l앙 건 , ‘ 
-, ',1 () 1

1’ 셔

L
 

! 

」l 

대화의 재 개 감! }; C! Pr 아무-렌 91 111 ~ι 값 감니 다. 

구 1 -갇 0) 깐l 선 _0 __ '-J.~_ 대 회 와 묶-인문제에 꿇으 ~I ;상파 끼셔l 쉰→ 
’ -

-, ‘ 
! ’ 

? ! ?ll } 

면 증단뚜l 대 회-쉰- 재개 δ|4; fC- 서1 -~ c| 11I 렌 이 난1-2 }C 없-익 ;! ?! 니 l 1 

÷놔 i석 회-진-띤 위 원 회 서 기 놔 

시
O
 

국
 

안 Itl 
。

J ‘ -. 
1990 년 5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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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족대교뷰 및 범민속대회 

가. 7.20 r 민족대교류 선언 」 관련 쌍방 전통문 

( 1 ) 대한민국 국무총리 , 민족대괴듀 실현절차협의 관련 쌍방 당국간 실 

무접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7. 20 (급) 11:01---11:21 

。 통화자 : ('남) 유 종 렬 원) 김 경 일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뜰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7 월 20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정무원총리 떤 형 묵 귀하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1990 년 7 월 20 일， 해방 45 주년을 맞는 올해 8 

월 15 일을 전후한 5 일간을 I 민족대피듀의 기간」으보 선포하는 내용의 

특별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특딴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는 8 월 13 일부터 닷새동 

- 184-



안 펀 갚점 을 풍-s_ 과 연 어 등 jl- 놔-힌 동-‘i-_ -~~-같 서l 센 닙 L 01 만이낀여 」단이 

원하는 남쪽-의 어느 지역노 시 유 !I~ol l 니 l!’ 하 ’ 낀 oi ; - 사띤 누 _， L μt ~:.. 
。，'.' Or_1'. ~ . 

날 ~- 있게하는 동시에 /}능한 1I..' ~19j ‘ ’| nj 니 다 
‘ r -' -、 ; \-.: - I ~.! <] 1 ! /、 t 

또한 우리는 이 시간승 우리 ~L빈 JILlL 랴 -~- 서 1 ~Iηt 01 rj .~ ’ '.1 니 품- 611 4 닌 í' l lA \ ~ ~_ t J '-!.. 

• 

북’하 1 →욕 ~ 닙。L J lL,I- -δ i! ! 
/- 있노복- 조치반 샀이띠 우리 ! } 

L i f-() 싱 아 오 J )ll- 시 동-T l 1 ，，~ \. '-1 

표의 신변안전파 무사귀환을 보상히는 시 서 l ’ l -ll’-γ ‘ 놔 t '1 
/、 l ’ i..! 。‘， 01"\ - T . L- L_ 

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소치갈- 취할 깃을 기대압니다. 

_9. 팡복-절의 낀족~뉘-가 λ~!~ λ.-1 0 '-! 01 루-이 ̂ 1 띤 씨 I11 _(기 ,-. )、 l 사 L δ1 ~‘} 
i! 

。 o -, ~ __ L 。 。 ‘ - I • t 1. ’ 1 

I二

민족명절을 전후!~- i Jl H--~!.. 성례화한 
까1 

있윤 섯 이 nl 이 ‘ ;- \I} t • (), ’ \t 
"0 "1 (l _ ._"1. 

북의 온겨레가 언제나 자유i이 오。↓ 커 ~l ’ δ 1L:i 
-'- 。 1 \ "/1 _\)_ 얀이 니 ν! 

J 01 -r λ)，. '-: L ’ G ’ - A아、 

E。프 것입니다. 

이것은 개밥과 iJl듀 • 협력의 t상향 0 ，님. 나가 .ii 있仁 서!셰석 J_ ' ~ , ~ -, r -4; 에서 

남북간에보 자유왕래의 길이 프이가플 고대하x 。 1 ‘ -N ‘ -\.._- ;F- 서 레 으l 간심- bl c,j 
I J 

권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절과 대걸로 점철되어온 남북-관계쉰- 화해와 _11니.휘‘’ j _， L_{~~~. 바 

꾸는 획기적 선기둡 마련힘으혀써 핑화동(권 ; II,J ~ _{:상에 _-L 시l 시 01 낀 ;! 딩 l 

4 디. 

귀측의 최고당국자도 Â] 년 l 월 l 일 난 1과힌 사회이 씬 선 시1 I 싱 .i-' l 1.1 _?. : .. • 
I I " 

내들 제의한 바 있슴니다. 

」러므보 우펴는 우리꽉01 선표하 「 낀 ~얀다1 .11 ~ .녀 이 rH 해 시 시 ‘• 01 아 • III-

건 조건없이 기꺼이 깐성한 섯이라_IL 생사합니다. 

나는 이번 8 월 15 띤을 선후한 f 민족대피듀 」 쉰→ 선덴 δ}J1 위한 섣사 

문제뜰 협의하끼 위히여 
j 
J 
1 
• 

, ‘ ‘ 
”‘ 

니
 ‘ 

----
7 원 30 인 ( 월 ) 오전 10 시 판젠 ~'I 강 

fl÷Ir;갑독위원회 회의산에시 꺼상 l싱 딩놔간의 ?!II’-십측 -S /}산 삿쉰 세의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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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션무대표는 차관-냐을 수석대표보 하여 3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 

을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90 년 7 월 20 일 

매
 매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2) 대한민국 국뚜총리 , 남북 군사 • 법무 당국자 실무접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7.24 (돼 10 : 04 ""' 1 0 : 32 

O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동 해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지-회 중앙위원회 

위원정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뜰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선도1-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7 월 24 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묶 귀하 

나仁- 지난 7 월 20 일， 시화통지닫감 통해 귀하에게 민족대.ll~ 쉬- 실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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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혐의하/] 위하여 쌍 l앙 당국긴애 ~ ~ -;’ 1.나 관 수사 llllf.' ，’ 뇌 ;E ?l )Iι ~j 촉-딘 

오는 7 월 30 일 판갚-점 에시 가진 ;! 딛，{11 의 하 !’} 잇J jJl‘ 니 다. 

그러나 귀측은 감은날 오후 { 조국평회통일위원회 」 녕 I”간 -’l.81l 시
 너 

J 
L 

트장벽 」 철거 륜 비룻-하여 국가보안법 철 펴1 ， I 서 .15 낀 1J ! 퍼，'.l l1 회 」 새 최 
。

。--a-

남북왕래의 전제조간으쿄 내세웠-감니다. 

귀하도 알다시피~농안 난꽉간에는 정 l싱 ιl- - ~L 01 
。-←1 - 1 선 if1 ?l fl il’ 상시 아1 니I1L 

수행원，기자 둥
 

회낚대표단이 여딘 l 차례에 김쳐 서 _ll~_ .9_.1 '. 지난 

1985 년에 갚 이산가족 J.~향빙분단이 시 펀- ~，’ JJ 앙을- 왕깨 δ}띤사 δ<) 。

• ’ ‘ 、 , ~ 닝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귀측이 니l 세 우<11. 있는 선 서l--r; 간 단이 
0 

-샤
L
 

‘--,,‘,‘ L 
l ι} 쥐- 씌 간H 와 

전면개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仁 시 _0_ 
/、 ,.!. ~I 강 δ11 

ιF_ ’ . , .. 1 ‘ 인 ;i 니 

다. 

우리는 귀측이 주장하고 있는 천제조낀쉰이 부一닦히-다」 1 ?! 쇠 까지 ” _l 니! 

에도 불구하 Jl 민족대 IJ~뷰가 선현되어야 하다-는 관 7'f 레의 여 l상에 -’，It1 사 I 1 

위하여 귀측이 제기한 ζ， ~느~ J!l 
/、 .. , ’ 판떤된 분져l ii- 간- ’l 시 Jl_ 

--
-

! l 
! ! 

’
L '.:) ltl 

~) 0 
「-

---‘ ) ’L 

해당기관 대표뭔이 깐나 협의하 1] 꾀- 하였감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7 원 2:~ '?! 오선 9λl 3]!’-싱{’}이 
) 

-
( 
‘ 

/ 

1 

--”---,‘ ’ 
까해 

남북-군사당국자 선무삽촉과 낚]수밴 -III- 당국사 人.!}. /. ’ -후: _9-
Ll 

?-{ -- 7 써 2ï 이 오 

전 10 시. 판문전에서 샤각 가산 것-딜 궈측-에 시 1 9 1 히 ll! ?J-;，;니다. 

이같은 상황에시 귀-각은 7 원 2:~ 인 ??- -?파간이 1，’니1-? ?1ιl;;- -(r 셰 

r .l ;걷~ rl1 , i! 
é .. =, - L-f1 .1ι ìí 설현섣차 협 ?1-;; 위 추l 션 무 ~j 객- 제 익 이1 lH óll J、 1 .~:. ~ 1 (":1 1‘11 .,L \:_ 입 

이 일방적으호- t:: l,..:, L • 껴 1 t:l-
。.， 0 () 

^ 1 .r} , /, 1 :후:._0 . . ~ ., 1 j ’‘! 위 후1 [H lE 단 -익- 판! -1” 선 0 1] l l1 .1/ 니l :? 니 

」r 통보해 왔습니 디 

낚석-간의 I，~ 유싹래 외 새 !” :,l l1} { -- 꺼 인 」’} -r~단깐 
-/ 

1 

} ’ νlltl 
() ‘1 

년 IfJ!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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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결해야 한다는 갓은 당연한 이지이떠 귀측이 당낙·정낭수뇌날 협상 

회의쉰 주상하는 갓은 자유왕래와 개방눈제둡 정치적 복적에 이용해 보겠 

다는 생각에서 비봇된 것으보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삽촉에서는 귀뜩이 수장하는 「펀콰리트장벽」갚동조사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의 대전차장애꼴파 땅굴에 대한 곰동소사눈제들 협의 

하며，공동초사둡 위해 귀 측은 우리 측- 지 역 어느 공이는지 와서 조사하고 

또한 우리는 귀측지역갈 자유로이 또사활동 할 수 있도록 상호 보장하여 

야 할 것입니다.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삽촉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각기 3 명의 군사요원이 

참가하며，판문점 중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는 것이 τ활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에서는 남북법무당국자회답의 순비절차문제를 

협의히며， 남북법무당국자회담이 열리면 우리의 국가보안법 및 낙L속자 문제 

와 귀측의 안전관계 형사법과 사상범눈제 등 남북피류섣-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문제들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Z.f71 3 명의 법무실무자 

가 참가하며 , r 통일 각 」 이 나 「평화의 집」중 귀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가 

질 }‘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나는 우리의 이러한 xt」j 극 -호，느 제의김-이 우리 정부가 l겹민족대회 개최에 대 

한 ::l:.용적이고 적극적인 。님1 x dL E 。 u l-종l i:!l 'C 것과 함께 민족대J.J.!.듀 실현과 관련 

하여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갈 전향적으로 수용한 조치호서 궈측이 거부하 

거나 기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휩-니다. 

이같은 접촉뜰은 8 월 15 일을 전후한 민족대피류의 절차협의둡 위한 쌍 

방당국간 설무접촉과 함께 낚 14-li[ 뉘와 통연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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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산시。11 사 나늠 궈속이 7 월 ;7 (간 
l 
! -

-‘ 
, . -

-
-I ,L 사 lJ τlt 이 산 l!! 섬 

촉파 법무 삽 촉-에 -cf정 석 ()노 오-;해 나오 ,] 쉰- , ] 대 011 '1 이 ;순 L' 1 ’ ~J :m Qj 
“-

의 띤족대 Æ뉘 산떤설 까혐의갚 우 l 하 l시o l 。ll II - ,L 가 "-1 ’ l f -11 !!-의사l 니 ‘U " '-, -1: ~ ~ ; J \- ul ’ • 

/-Q l 금 。 촉구하는 바입니다. 

lVYO 년 7 월 ~;J 당l 

대
 

하
L
 

” 
·
」

~ 

낙 JI!- 홍-ι| 상 。 l
o 1 ’ 

(3) 대한빈낙 국무총i늬， 낀족대 _11'_ 쉬- 실현설자 혐의판단i L' ~ _, L '1 ι\ ’ '1 _.f 
。- -, " ‘ ’ u - 1 

호응- 재촉구 전통문 

O 일 시 1990. 7.26 (복) 14::33 ~ 14 : 45 

O 통화자 (남) 이 명 /-‘ 
기- (북) 강 ^l- ‘:fo u 。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쉰화국 삭섭 사회 숭앙위 (쉰회 

위원장 대리 이 /、|
o 오 뉘 l 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간약 간화통 ιl:，!-간 1 ， 1니|니 이 

를 귀측 정무원총펴에게 산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닌 7 월 26 일 

대한석십자사 홍깨 ~l 냥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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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정무워총리 연 형 확 귀하 

나는 지난 7 월 20 일 궈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민족대..UL뷰 실 

현절차뜰 협의하기 위한 장냉당국간 실무대표접촉을 오는 7 월 30 일 판문 

점에서 가질 것끌 제의힌 바 있습니다. 

납분간의 자유왕래와 개방문제는 귀측이 주장하는 당국 • 정당 협상회의가 

아니라 당연히 」 책임괴 권능을 가진 쌍방 당국간에 협의·해결해야 하 

며，이같은 우리측 입장은 이미 명백히 닙L숨1 
1:!1 L 바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난 7 월 24 일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귀측이 

남북왕래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비록 부당한 것이가는 

하나 상호주의에 따라 이 문제뜯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남북꾼사 

당국자 실무접촉과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을 7 월 27 일 각각 판문점에 

서 /}질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은 귀측이 동의한디면 언제라도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접촉과 남북법 

무당국자 실무접촉을 열어 쌍방의 대진차장애물-과 땅굴에 대힌 공동조사 문 

저l 와 남북..UL뉘듭 측진하기 위화 법적 • 제도적 개선문제쉰- 논의힐 것임을 다 

시한번 분멍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나는 귀측이 제가한 자유왕래의 전제조건들을 남북간에 협의덴 의사가 

있 다면 당국 • 정 당 협 상회 의 주장을 되 풀이 할 것 이 아니 라 우리 측의 정 

당한 제의에 호응하는 태노찰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민족대교류 제의에 호응함으로써 우리 

측이 제의한 7 월 30 인의 민족-대피뷰 실현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쌓방당국 

간 섣부섭촉에 동의해 나펀- 것갈 기 ii- 촉구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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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측-의 급징적인 호응-갈 ，]대합니다. 

1990 넌 7 ￥ ~ti '‘시 

[/1 한 파 
l 
L 

l 

낙 ]I!- 강-버 상 영 f-

(4) 대한민국 I긴 족대 _11 ~귀 실떤설치 협의판띤 l、 11 ’ I _ f
• ~ - I 1 J ’ 오- ú 국무총리， 

재측~l 전풍갚-

O 연 시 1990. 7.30 댐) 15: 07 -- 15 : 35 

。 통화자 : (남) 이 명 (북) 정 영 까‘ 
끼一 

/'
T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갚화낙 시 ti 사회 증앙위원회 

위원상 대리 이 성 호 궈히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라
 

띠
 

나검-01 선 화똥-지 -:, l -:1-

륜- 귀측 정무원 총ì2 j 에게 깐탄하여 주 71 ’}란니다. 

1990 년 7 윈 ]0 인 

다l 힌 /삭 ;i xl λ] -t- 새 11 
11 J사 ~I 

조선낀주주 01 인 lJ! 쉰회 τ냐 

정무원총과 혀 
o 궈까 연 

1 I 
-1.

1
-

노태우- 대동-넨까l 시仁 깐해 H.l S 냉 샤젤실- rl 후- ?l 5 얀! 간-깐-

사 간 0_ :t’)、 1 _ '-/ δ}{ :- 니l 용- ~I i} ?! ;i l l I }. Ij !,i! l ,’!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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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세계가 냉선체세의 대결을 송식하고 새도운 화해의 집서둡 이루 

는 판 변혁속에서 남북이 화해와 민족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과 
þ • 

감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충정에서 비붓된 조치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는 지난 7 월 20 일 「민족대교듀 」둡 실현하기 위한 절 

차문제들 협의하기 위해 7 월 30 일 판문점에서 쌍망 당국간의 실무섭촉 

을 가질 것을 귀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난 7 월 24 일에도 남북꾼사당국자 실무접촉과 법무당국자 

실무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민족대피류 」 실현절차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에 동의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귀하에게 보냈 

습니다. 

뿐 만 아니 라 지 난 7 월 25 일 과 26 일에 도 각각 귀 하에 게 보내 는 전 화 

통지문을 통해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재삼 촉구하였습니다. 

::L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지급까지도 이같은 우리의 거듭된 제의에 아 

무런 성의있는 대답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동표들간의 왕래와 교류는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고 서로간에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점에 

서 ,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없이 「민족대교류」가 실현되기를 바 

라면서，귀측이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획기적인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러저러한 전제조건을 내거는가 하면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에서 자유왕래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이의 실현을 어 

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그러한 태도가 부당한 것이기는 하나 「민족대교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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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바라는 온겨레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궈츄이 세시한 성같파 판 

련된 눈제뜰을 협의한 수 있다는 선향삭 입싱길- 씬센 바 있쉰니다. 

45 년간 지속되어온 웬닌파 대선의 상황-간에시 온겨버l 시 겪이온 -Ì~풍과 

불행을 생각할 때 「 만족대 .:n~듀 」 늠 이새 」 이띠한 밍쉐-파 이유 _'r난L 

이상 미둘 수 없는 절박한 과처l 입니다. 

남북 쌍방당국은 J 칫조치로 팡복 45 주닌윤 '1 해 닌 l，:-하 농-안 -r .. r!. 나 

어디에서든 자유합게 반날 수 있도복 책임파 의]!’-쉰- 다힘 _o __ ~써 온사러l 에 

게 희망과 기쁨을 숲 수 있노복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 민족대JJl뷰 」의 실현갚 위한 션사분 

제 협의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거갑 촉뉘하늠 tI~ 입니다. 

특히 「민족대피류」가 시작될 8 월 13 일까지 열마남지 않은 시간적 촉 

박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J. 6 일선까지는 최소한의 조치외 순비까 u~ 한i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8 월 7 일까지 귀측의 성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
 녁
 

。T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 민 족대 .11~퓨 」 가 이 번 으 

로 끝나지 않Jl. 앞으보 추석 • 섣 날 • 한식 Ji- l닌 족:.1 싱 쉴 갈 신 후- ~~_ .1 1~ 쉬-쉰- 성 

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록 남북의 동놔-가 언제 라도 자유왕래 깐 수 있노복 시l 

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0 년 7 월 30 임 

대
 

한 국
 

국무총리 강 잉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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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측 , 「 o1 -느 성 u 녁!” -1lg- 쟁 조선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편지 전달 관 

떤 전봉분-
• 

O 일 시 1990. 8. 1 (수) 16: 00 -- 16 : 05 

O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위원회 여연구 위 

원장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 년 8 월 

2 일 오후 3 시 2 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 

보내니 귀측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8 월 l 일 

(6) 우리측， I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편지 접수 

거부 전통문 

O 연 시 : 1990. 8. 2 (-펌 10 : 02'"'" 10 : 05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곰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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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늠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주 i래?~ 하꺼나 성~]석 ~I:- 씬l -q- 야기시낀 소 - ‘ -

지가 。λA| X 1-一- 펀지룹 .ÍL~환하지 OL용L 1 L: I 」-Tl11二- 。 ill i x。’ F !i- -o-l1 입 상에 I다 υ 궈측이 -. ←下

8 월 2 일 오후 3 시， 판눈점에서 우 i늬측에 선탄하겠나仁 Ji xl-” u 수 õl. ̂ ] i . 1-I -

않을 것임을 알리는 1사 압니다. 

1990 년 8 월 2 일 

대한석십자사 총재 ~I 상 협 

(7) 북한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징， 방북 _，L끼사 위단만 

파견통보 전통문 

( 90.H. “ l 싱 L i ’• 111 ) 

대
 

한 민 국
 

대통링 노 태 우 귀하 

세 상에 알려 진 바와 같이 임 수경 석 l상투쟁 」각선 위 원 회 단 엮 -;τ 상 ~r 셋 이 

판문점을 거쳐 둡아간지 l 휠-이 되는 8.15 어| 즈음-하여 • 야 사 」l[ 도소이l 

수감되어 있는 」 직접 방문하여 위꾀하 /lj!- 하고 7-] \ ~. ~ <?! L 외 

련한 편지를 귀하에게 보나}려고 하였슈니디. 

」러나 귀측 실무자닫은 우리의 펜지단- 귀하에게 fl 단 δ~ ~. 이-깐- 시부휘 

으보써 우리는 부-듀이 펜 Xl f3 tl ~ .~τ n i.! 
。 ψ ___ J_ 11 ' 내 7-] ?셔 P • ‘J! ?} 5l 있 -;ill L}. 

나는 온겨레가 북남관계의 개선파 민족 λ! 화 δ11 쉰 션산 δ 니닌~ .1 '- 있는 ulj 

에 편지조차 받아가지 않는 듀J. 폐한 인이 낀생한데 대히여 l!H-? 유;!쓰;띤 

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수경 학생설- 위 1，’사 L녁仁 깃 E ? l i」 · 「 P l 시 
-’ L I 

l 
I 

! 지
 

1 
’ / - 우-υ| 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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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통적인 미풍양속으노 보나 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입수겸 학생은 선대협의 jbι식 대 lf츠감 평 양축전 에 참가하여 강화국 . . 
삭계각증 인민듭과 세계각국 인넨갚호부터 민족의 장한 딸，봉일의 

사량을 받았습니다. 

L!.. 너 L 닙 
~-1:~ I 

"'~7 ，...、 1 

늦;上ζ .x. 

여대학생의 몸으보 평양 체뷰가간 통일위업에 콰게 기여하피 돌아간 임 

수경 학생에 대해 우리인민뜰은 진심으로 찬양해 마지않는 동시에 그의 신 

상읍- 우려하여 지난 l 년 동안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습니 

다. 

특히 최근 옥중에서 심한 근육통과 만성위염을 앓고 있는 임수경 학생 

이 서울구치소로부터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되어 더 큰 정신 육체적 고통 

을 겪고 있는 현설은 우리인민들과 청년학생의 마음을 더욱 피홉히고 있 

으며 위푼단을 보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게하-il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7.20 특별발표에서 8.13 ;-.., 8.17 까지 남조선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며，이 기간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날수 있게 하겠다고 한 조. 

건에서 우리의 임수경 위문단 파견 제의률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간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귀당국이 우리 위문단 파견제의를 더 이상 가로막지 않으 

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8 월 14 일 우리 위문단이 예정대로 남측지역을 방 

문하기 위하여 오전 9 시 판문점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 조처가 있기들 기대합니다.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장 여 연 구 

1990 년 8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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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북한 싱무-원종버 - ，L속사 위문민 선 i컨안산 jι3 요싱 산농{，F 

o 일 시 1990. 8. Î 돼 16 : 0:> ""' lf) : 낀 

。 봉화자 : (남) 김 」당 호 댐，-) 싱 잉 Þ-r 

니 내 용 

대한적십사시 홍새 , I 
L-J 닝 '{j -il 01 

나는 조-션민수주의인빈-하화-놔 정 부-원홍퍼 으 l 요싱에 
1 
t 
l 

, ‘ L U II \: εl 선 :lff- 시 

운을 보내니 -，1 1 측 국무총리에가l 이쉰 싱확히 fl 단 디\01 u~ 쉬 LlrL 

조선민주주의인낀쉰화놔 식 쇠 사회 -&앙위 뭔호l 

위원장 대리 이 λl 
Q 」효 

1990 년 8 월 7 일 

대
 

한 j귀
 

국무총리 강 영 ]하- 궈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임수경 서 t상투쟁 ;r;{‘ 1 위 낀 호l ~1 ‘끼 싱 C- ι’화피- 사낀 

부 전체 인민둡의 간절한 의사들 반영하여 f: 국통얀윤 위 δfl ~-! (강감 l싱분 

하고 돌아간 후 꽉증에서 -,7 7- 김-
-'-一 _1.一 도1 겪」나 있는 인수강 학생과 {Ir• Tr 힌 Al.!.’-

l' ’ 

운익환 목사들 오는 H .15 쉰- 겨l 사 Jι 。~ ~간 φ! 
” “ ” 
이
 

r L rH 하 세의 " L I 。
1 J 、 년| ι! 

와 전화통지운을 귀측에 보내펴_l.~ 하였감니다. 

우리는 임수경 석방누쟁소선위원회 위원장의 이 서 1r~1 ~_ ‘H 악가 순수한 

인 도주의 와 동쏘애 적 요7LjII-j11- 터 전-낀 한 갓 이 11 I‘ r!_ -1 1 ‘수이 이 에 싱 5"> 1 있 )11 대 

하리 라..il. 기대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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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7 월 20 일 「득별발표」와 I 3 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8.15 들 

전후한 5 일동안 남조선만이라도 일방적으펴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원하는 사 ... 

람은 누구둔지 납조선의 어느지역이나 방문하여 아무나 만날 수 있게 하 

겠다고 한 귀측 당국으로서는 위운단의 서울방문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 

유와 구실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우리의 편지와 전화통지문을 받는 것조차 거 

부한데 대하여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귀 당국이 제기한 「민족대괴뷰」와 「자유왕래」가 진실이라면 이 

제라도 임수경 위푼단의 납측지역 방문을 보장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측 임수경 석방투쟁조선위원회는 이미 오는 14 일 기자단플 포함한 

우}분단을 판문점을 통해 남측지역에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귀 당국은 「민족대피류」기간 남조선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변 

안전과 편의보장 푸사귀환을 보장하겠다고 공인한 바 있는 조건에서 그대 

로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입수경 석방투쟁초선위원회 위문단 일행의 남측지역 체듀기 

간 그뜰의 신변안전과 편의보장에 대하여 아무 조건없이 담보하리라고 믿 

으면서 공식절차대로 우리측- 위문단 일행에 대한 신변안전 담보소치룹 속 

히 취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1990 년 8 월 7 일 

-/98-



(9) 대 한민국 국무총리.민쪽대피듀 /1 {l ~‘F ll~ll 
。 一1 선정시 명 1간 전달 판 

련 전통문 

。 일 시 : 1990 , 8 , 8 (수) 10: O~ ""' 1 0 : 페 

O 통화자 : (냄 김 기 。3 (북) 정 영 
까

기一 

。 내 용 

소선민주주의인민곰화국 서심사회 승앙위 fil 흐1 

위원장 대리 이 λ ’ 。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선회청-시긴갚 ~J~ 니l 니 이 

를 귀측 정푸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쉽니다. 

1990 년 8 원 H qJ 

대한적심자사 총재 김 상 혐 

조선민주주의인민!상화국 

정무원총리 연 덩 IlF 귀하 

우리가 1- 민 족 다1 _11' 듀 」 삼 저l 의 한 "1:1 ζ’ c.; I ) I ’ ‘ {. "-J 
/、 '-- ‘ . 

-• 
‘ ‘ { ’ --i - ’). _ f _ , ! 

이 .!~'- c-l 
'-'_ L:. 45 년만에 상봉의 기밝L을 

‘‘ 
-나

 
, L 농 ~! 91 J', 묶， J ’l :.t 행 -S ~ 

• 

·’ 
li -

-’L 

나마 해소히-는 게 /1 갈 따렌 jt자 사七 네 :!닌、， rνl 있、‘니니. 

「민족대il!-듀」쉰- 통해 납 j，i 상‘l’ 갚낀어l 상호선되외 이해 , I 즙 fl 뇌 _1 " 

-! 
‘ 

1 

족적 유대가 이어진다면 7 션 만 -?--기 페 이 소 I iJ r끼 띤 호 l 외 l딩 화핑-띤 E 센강 

앞당겨젤 갓입니다. 

나는 귀측노 난 -lI! 간 01 자유왕래쉰- 서l 의해 놓 _1 ,_ 있{;- 까 -l1 [ 넨 족-대 Jl~쉬 」

=--.1 
r 一

,,! 신현 ò~는데 아 ]1--R’] 싱 'l] ’} 임다 l' 생 샤 δ1，밴시 _ L 
’ --‘ ---세

이
 

! ’ .‘ 
--냐

”
’
 

-’( 

· 협 ~) 1 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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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쌍방 당국간 실샤십촉갚 시-질 섯을 거갑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화해외- 민팍의 똥-합-읍 이하기 위해서는 남북 동y:..들간의 자유왕 

래는 더이상 뒤노 미흰- 수 없으며 이제는 쌍방 당국이 필요한 초치블 과 

감히 실천해 나까야 관 때입니다. 

우리측은 8 월 4 일자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 

족대피L듀」기간숭 귀측지역 방눈뜰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8 월 4 일부터 8 

일까지 방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는 접수되는 방북 신청자뜰의 명단을 귀측에 전달하기 위 

하여 8 월 9 일 오후 3 시와 8 월 10 일 오후 3 시 두차례에 걸쳐 각각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우리측 연락관 2 명을 내 보낼 것입니 

다. 

나는 우리측 인원들의 병단을 귀측에 전달하는 것과 함께 귀측도 우리 

측 지역의 방문을 희망히·는 귀측 인원들의 명단을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 

다. 

나는 「민족대교류」기간중에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귀측 인원들에 대 

해서 필요한 편의제공과 무사귀환 및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귀측도 귀 

측지역을 방문하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인원들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 ~ 7 ...1 。
걷-:，.‘ 뜯:! 

나는 귀하의 8 월 7 일자 전화통지문에서 「민족대교류」기간중인 8 월 

14 일에 귀측의 인원을 우리측 지역에 보내겠다고 한데 대해 환영의 뭇 

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민족대교류」기간이 8 월 13 일부터 8 월 17 일까지이므로 귀뜩인 

원의 방문기간은 8 월 14 일부터 8 월 17 일까지 3 박 4 일이 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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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빈족패..ll~단 」사 낀-측이 회 õH 외 lS- 힘이 < ./.-Ioll /1 띠 6} ’ l 위해사 

L 
U 으

 긍
 

딛
 

l 납
 

왕래하는 모든 인원늪은- 최소힌 앙대 l상의 안내와 설사삼-
.1 - -ì.'_- -6-

• 
하는 입장에 서야 한 섯입니다. 

따라서 우리측 지역을- 방-분-하는- 궈‘τ 인원--'이 우리측- 지역에 외시 산 

정법을 위반한 재소자둡 면회하겠다는 -,11 _0 ^ ~- 「 빈 파 대 11'_ 쉬- J 끼 ’ l {If 취 시 어l 이 

긋날 뿐만 아니라 남북관시l 개선어l 아 IrL띤 i느‘꾀 이 되 ιl (‘d 0 1 I ,-' 0 I .:' J _0 
l 꺼 _' ' __ 'L ~ I "1' "'-_ 

주장은 스스노 철회해야 6~ 
:, c_ 갓입니다. 

은
 

리
 

。T 그뜰이 채소자갚의 가족이나 변호인갚 l사나 -L_- ;l ε-- ]11-l 싱 사 Lr _l~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남복 쌍방간의 편지나 신화통Xl LFE- SiJl:- 판사1 9 1 헌산과 

관행에 따라 상호존중의 원착에 입각하여 내용과 각에 빗거l _\'_ Jι’}야 δl 

다는 점을 다시 한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990 년 8 월 8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1이 북한 정무원총리， 방북 신청자 명단 십수 가쥐’- ^ 1 _Ii-__ t-}
\:.. ü \...._ 

O 일 시 1990. 8. 9 (:복) 11: 32 ""' 11 : 52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성 영 /
끼一 

O 내 용 

대 한적 심 사시 -용 ~Jl {1 삭 협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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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선민주주의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 

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8 월 9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하가 8 월 8 일부 전화통지문에서 이른바 「방문자명단 교환」이 

라는 것을 제의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귀측은 나라가 분열되어 45 년만에 처음으 

프 열리는 북과 납 • 재미동-쏘- 대표들의 범민족대회를 각방으로 방해하면서 

우리측 준비위원회 대표들이 서울 예비접촉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 

였을 뿐 아니라 전민련 대표들이 평양 예비접촉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총 

칼로 자로막는 무례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귀하는 우리의 임수경 위문단블 받아뜰일 것처럼 하면서도 「재 

소자」와는 면회할 수 없고 그의 가족과 변호인들이나 만날 수 있을 것 

이라고 함으로써 사섣상 임수경 위문단을 파견한 데 대한 우리의 제의뜰 

거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임수경 위문단 파견제의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통일의 사 

절뜰을 위로하려는 동쏘애의 견지에서 보나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발 

전시켜 나가려는 민족적 염원의 견지에서 보나 너무도 응당한 것입니다. 

~L것은 특히 귀뜩 당국샤의 7 월 20 이 { 특별발표 」와 J r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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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원하는 사담은 난j:선 91 어디에도 lυ ,1,'. "Ó ! 
u ,’ , ~ 수 있J.~ 뉴:.. ~TL 와~느 낀 난 수 

있다고 한데 비추어 보아도 결코 궈걱이 f fJ 서 」와 j 처l 제」에 저촉되지 
••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rL U뉴
 

!1!} 날 ~- 없J.~ -1-' 1- 、 ; ll! 단 ’- 있 

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8.15 에 X 으히→ -- ..... ,. 5 인농인의 「 낀 족-대 JI'_ 귀， .J 요 • I 사 

유래왕」이요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며， 북낚 시이에 」 이띤 이1%i]ι 허 

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선표한 것 _0_ 5... 됨니다. 

귀측이 그 무슨 「명단교환 」에 대해 세의한 삿 E- 빈민픽-대회이 시l 최삼 

반대하고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망을 반대히늠 시 ! 1 의 신 ltl.\I,,:; 

리우고 여론을 우봉하며 기만하는 것으보 밖에 되지 않-;，니다. 

범민족대회를 발기한 전민련 대표뜰이 평양에 갚어오는 ι! 노 /} 뇨'- \.!l ..1', 서 

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15 명의 방북신청도 거 부-하uj 우-이의 。 l ι /서 
I I -1 。

위문단 파견제의마저 반대해 나선 귀측이 이른바 「 땅북선정 」검 E- 섯이니 

돌리고 「 방문자 멍단 교환」이나 제의한다피 하여 -i;l 쉰 J 수사 _1 ~ 낀산 

한 것으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귀측이 이저l 라도 친선 jIL 괴낚시이의 ;j -치， ~’} 
) 

-
( -‘ 

--r 
r 

t ”
”
”
니
 

, ,‘ 하 

는
 

려
 

입장에서 우리측 ~J 수경 위분단이 낚:r; 선어l 니시 0! ’ - ’| lí Î 。 회센 」’} 1 J 
、 l

익환목사， 문규현신부펀 사집 면회 하.J~ 
。 δl 
ï I _'L ’ 

-". I1-]

κ
 

--} 
/ 
L 서 1시 띤 , rl 

대협 대표뜰이 빔민족대회에 삼 71 후! 까::. 01 1_: -'.~， .!’ λl 야 o '.’ ï- ).):1'. -' " l)' i . 1 . I 
δl 바 δ} rrl 

! 
-

‘ ‘ ’ 
’ -

---

사이의 래싹을 가~막」r 있는 「 국가꾀-안법 」 긴 씬 J Ij 깐 I Ljl ,r l ./1 δI :? 1 111 .',’ 
o ‘’ 

자명단 교환」제의듭 즉시 jl럭힐 용의가 있디 t- 삿검 I싱 ”‘! 히 1I }~1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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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선빈-「 -r 의인띤공화국 

정누원총리 연 -행 팍 

1990 년 8 원 9 일 

(ll) 대한민놔 국무총리， 방북 신청자 명단 전닫판런 연락관 파견 새통 

보 전통분 

o 일 시 : 1990. 8. 9 (목) 16: 55 --- 17 : 35 

O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를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8 월 9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팍 귀하 

나는 8 월 8 일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귀측이 민족대.ll!..류 실 

현절차 협의룹 위한 쌍방 당국간 섣무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의 화해와 띤족통합을 이북하기 위해서갚 이제라도 쌍방 당국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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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갈을 파삽히 산산해 나 /t 이 ~，'l 11 () I ,‘ J 
/、 t J i!. .’ ι 1"> 1 l) _ 1 • ‘ 1 

} , 1 
、LJ -l-i 니 l l. 

이에 따라 나눈 !긴속대 μ[ 쉬 )1 간승 납 ‘4- 시 Q 1 -S l 시 센 δ } -L -- ‘긴 원 : ! P | I 성 인 

•• 
을 8 월 9 일파 8 월 10 잎 ]I- 자폐 이| 끼 서 11 ，흰 r냐 '1 ，。

/‘ , ! 시 l 이 q;lll1 ! ;l 입 

니다. 

또한 동 기간승 우一버 측- 지 역 갈- I Jl _1.'_ ιL..' 
o L', '"'1 L 

궈 6 , 인 JI! : i 。!! L•l δ}’ 넨 Ji- 한 S , 

E 
E 편의둡 저l 공하 .i~ 신변안전보상과 -l11 사궈 환쉰- 약 -:, o} 닷j 긴 l 니 • -/1-:-노 0] Ü ì] 

λl ‘도L 동~ -?-;ï:] 츠극L 
。 o L ~ι ‘’ E 

취해 ι'
τL，-

‘-
으
 

E 거
〈
 

요청한 바
 

있갑니다. 

::J...럼에도 불구하j~ 궈하가 오늪- 보내전 산화냥-사 {!1 이 l 시 ! ’ ll.';1 " 。 ‘ 1 산 서l -fL ; l 

을 앞세워 방문신청자 명단 피환자체 u} 서 시부-힌 ;!E ul{ 우 유;!스닌 l 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ul 궈측-의 사유왕t’ H 와 '11 빙 -F 상~， 1 깐 l tl jiJ 이 (11 

해 근본적인 이E-으
~ \!- 2. 갖지 。~ 0_ 

t;혼 도츠 수 섬습니다. 

은
 

리
 

。T 우리의 실정법을 위딴한 사꾀늄을- 냐 1 {간하썼다{;→ 궈 - ~'- ~I 0] ι \I~ 

「위문단」에 대해서 까지도 민족대피쉬-의 성선에 /l -f;δ}이 이 삼 4 ’} 십 δl J 

용하였으며 이촬이 재소자늘의 가족이니- 변호인갚갚 
lrl 

-

l」1 

-’
F’ -

I 
1 

I ’- 01 1 .: 
κ’ ~r_'-I 61 용-

하겠다는 입징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늪이 재소자섣 삭십 면회하겠다뇨 '1 g- ι /‘ ! ? 
/.~ d ________ 1 ”호l 해야 ?! L} -l!-

요구한 것은 」것이 7.20 틱-별 받 요 의 기 쉰- 정 신 에 l셔 시 [ ;4 -견一 ?lj 아 니 바 닌 

북관계 개선에 아JI1- 띤 도움-이 됨 수 없시 때운입니다. 

「범띤족대회 」에 대해 만힌다띤 우-υ! 측이 cxj 이사띠|에 선셔 이미 밝힌 바 

와같이 동
 

대회는 ~l I싱 싱 4 ’} 싱겨어l 
L 
L 생 사 /1 뇌이야 놔 l; ’ 석-tl 년셔l 

나 특정 인사들만이 아민 각계 각충악 !1!l 족싱 원 낀 이 관 l잉사시! ;;이 ‘, ~仁 J‘- -'‘
긴 「

한 모임이 되어야 하다 L 점을 거듭 상f해 
1 -: \_ ut 입 니 다. ;':- '--í"L- - 1- '---

「법민족대회」가 띤족석 선뢰와 이 해.: ~- 즙낀 시 ~l-II- \t -' ’ 파기l 새 •]J.’} b 
d -., \:~ t;-

일에 드.묶-이 되는 õl 이으l ft;Xl 걱 바 rll 사 ^l l' I ‘ 다 ‘ 一 ?-바 이 임 상 에 ; :- iR 
‘ - \_ 1'"!. l 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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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정부가 지난 7 월 23 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길의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간의 피류룰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국 

가보안법 문제와 귀측의 안전관계 형사법 문제들 함께 협의하기 위하여 남 

북 법무당국자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음을 밝혔던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4 천만 우리 국민은 민족대교류가 실현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신청기간에 귀측지역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6 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70 ~ó의 인원이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입니다. 

분단 45 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어떠 한 명분과 구실로도 더이상 이들의 

재회와 남북왕래블 가로막을 수 없으며 이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남북 쌍방 당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떤족대괴류 기간중 귀측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우 

리측 인원틀의 전체 명딘을 귀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8 월 10 일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설에 연락관 2 명을 내 보낼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측도 우리측 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귀측 인원들의 명단을 전 

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990 년 8 월 9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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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시기국장， 빙분- 신정자 병년 섭수 판련 

전통문 • 

。 일 시 1990. 8.10 땀) 11: 15 ~ 11 : 29 

O 통화자 : (남) 이 명 까‘ 
기- (북)김철호 

O 내 용 

대한석십자사 옹새 심 상 협 궈하 

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낙 안l성수낙상의 요청에 띠파 다감-의 선화 

통지문을 귀측 통일원 장관에게 보내니 이쉴- 정확히 전달하여 u~ 쉽 

니다. 

소선민주-주의인민곰화놔 적십자호1 -승앙위원회 

위원장 다}바 이 ^~ 。 호 

1990 띤 8 원 lCJ s> J 

대
 

Õ~ 
L 

피
 

, 

동일원상관 홍 싱 실 귀 δ1-

나는 위임에 91 하여 ” ￥'-) 9 인 -l!’- -9-μJ _:i_ η1 (까l jIr 
l ‘- I ’ ‘」 ’ -1;-ι1 0 1 rl 호 I-~I~ ιl t!’ 이 l 시 

지적된 몇가지 원착식 요→규외 판단1 힌 -?-ι1 ~-’ l 3• 싱 쉰- Lf시 lf :J{ δ1 J~Jl 인 

니다. 

북과 남사이에 분딘의 상펴길 허-딛 _1'_ 시유래앙4’} 선떤개 l상결- 산혐히 L← 삿 

은 통일에로 가七- 김에시 민시 뭘-이야 ?! iF{IF f간제입니다. 

이 줍대한 문제둡 가-^l ~ ~I-- {노 이세는 I긴팍갈 우봉하가나 여한- -잔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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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갚 세상 사람닫은 .ll!.듀와 래왕문제들 가지고 귀 당국이 어제 한 말 

과 오늘 하는 행동이 다르며 귀측 고위당국자가 하는 말과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호 다른 자가당착의 모순점에 깊은 의혹과 우려를 급치 봇 

하고 있습니다. 

이노부터 우리는 귀측 국무총리에게 보낸 우리 정무원총리의 9 일부 전 

화통지문에서 몇가지 중요한 원칙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 귀측이 최소한 이 

요구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귀측이 진실로 래왕을 바라고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우 

리측 「위문단 」이 예정대로 남측지역을 방문하고 임수경학생과 문익환목사， 

문규현신부를 면회할 수 있게 하고 「전민련 J t r 전대협 」대표들이 r 8.15 

범만족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며，귀측 자체도 인정 

하고 있는 북남래왕과 교류의 차단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으로써 진 

짜 래왕과 류
 

교
 

하려는 진실성을 표시한다면 귀측의 제의를 즉시 고려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측의 태도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안 병 수 

1990 년 8 월 10 일 

(1 ~ 대한민국 국무총리， 특정단체 소속 방북자 명단 전달 및 신변안전 

보장각서 접수 관련 당국간 연락관접촉 제의 전통문 

。 연 시 : 1990. 8.13 뽑) 09: 20 ~ 09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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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자 : (남) 이 명 /
T (복)성영수 

O 내 용 

초선민주주의인민쉰화놔 식쇠사회 승 C상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싱 후 궈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시갚-올 보내니 이 

를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담니다. 

1990 년 8 월 13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1 
t J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행 픽- 귀하 

우리 정부는 8 월 12 일 오후 3 시 -놔토통일원 장판의 대씌-싱 I딩꼴 풍-해 

특정단체 소속 인원들의 방북을 위한 l상송제의칠- 한 바 있갑니다. 

우리측은 그간 귀측이 선별적으로 초청의사갈 밝혀놓 ~l ~ 있仁 센주 Jl~ 상의 

구현사제단과 전민련 등 단체에 소속된 인원길 증 8 휠 13 일부터 17 QI 

사이의 민족대교류기간에 귀측 지역 방문을 신청한 사반쉰-에 대해시 t- i상 

북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이들의 명단과 방-낫-신청-갈 힌 취새시사 선원의 명 

단을 귀측에 전달하고 귀측으로부터 이갈-에 대한 신변안선보상각서쉰- 십수 

하기 위해 쌍방 당국간에 연락관 섭촉을 가질 깃을 제의하였슴니다. 

우리는 동 연략관접촉을 8 월 13 인 오후 3 시 판운선 중폐낙신-꽉위맨-

회 회의실에서 갖기륜 희망하며 2 명의 연락판을 내보낸 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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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뜰 취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우리측 지 

역 방문을 희망하는 귀측 인원들의 명단을 함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대 한 

8 월 

민 

13 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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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 범민족대획 」 판련 뱉방 전룡문 

( 1 ) 북측，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명의 [전띤련 」앞 핀 ;.<1 전달 판띤 

전통문 

O 일 시 : 1990 . 3 . 28 (:수) 10: 02 ~ 10 : 07 

。 통화자 : (냄 이 명 수 (북) 김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히 

나는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납조선의 선놔민족민주운 

동연합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3 월 29 일 (꽉) 오후 3 시 판갚 

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 명의 연락원을 파낀하니 궈측에서 이에 상 

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1990 년 3 월 28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심자회 증잉위 원호l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2) 우리측，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병의 면 -^l 십수 /ll!’- 산통一갚 

。 일 시 1990. 3.29 (-목) 10: 0 1 ~ 10 : 07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북) 김 팡 철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띤강화낙 적십자회 웅;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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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3 월 28 일자 전화통지눈을 받았습니다. 

나는 1989 년 4 월 24 일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운을 통해 남북직통전 

화가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검 소 

지가 있는 펀지나 전화통지문의 전달에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 

을 명백히 밝힌 바 있읍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나는 귀측이 3 월 29 일에 

보내겠다파 한 편지콜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바 입니다. 

1990 년 3 월 29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3)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r 전민련 」앞 편지전달 관련 「 전민 

련 」인원 파견 요청 전통문 

O 일 시 : 1990. 7.23 댈) 16: 00 "-' 16 : 08 

O 통화자 : (냄 김 광 호 (뭔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 

지문을 보내니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7 월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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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낙민족띤-쥬운동연합 앞 

나는 오는 7 월 26 일 서울-에서 연버 -L- lf! 민속셰이 if-ljl-딛 위 선 셔1 2 

차 예비회의에 북측 대표단이 삼가 하L- 센 'l]외 {’} 띤 후l 띤 ιl 삼 선 놔 낀 직: IJl 

주운동연합에 시접 전달하기 위하여 lYYO 년 7 월 ~，1 일 따) 오후 3 시 펜 

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섣에 범빈족대회 사측 푼 11]위윈회 싱 Y! 

내보낼 것입니다. 

나는 귀단체에서 우리의 펀지릎 받이가기 위 하여 신임 상~잔 ιl 잔후l 

의 인원을 파견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범민족대회 북측푼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 년 7 월 23 일 

') 1 인 -q 
u c 

2 멍 

(4) 우리측， í 전민련 J 잎 떤지 1 접수관련 적십자 연약판 ~~ (l 풍 _1/ 선동 -:!F 

O 일 시 1990. 7.24 법) 10:32---10:35 

O 통화자 : (남) 이 명 /-
T (묵) 김 동 해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심 사회 증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상 -효 궈하 

귀하도 잠 알고 있다시피 ~L동안 남북-간의 -믿는 연팍업무 L 갱방 석십 

자사가 담당 • 수행해 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나는 귀팍~91 r 꺾낀폭대회 」준비위원회사 우 ιI -독 | 선낀넨 」잎() __ '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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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오는 편지를 접수히·기 위하여 2 명의 적십자 연락관을 7 월 24 일 힘)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보낼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귀측 「범민족대회」준비위원회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1990 년 7 월 24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5) 법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위원장， 국무총리 잎 편지전달 관련 전통문 

O 일 시 : 1990. 7.24 빼 10 : 36 ,..., 10 : 42 

O 통화자: ("냄이 명 수 (북)김 동해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들 귀측 국무총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7 월 24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오는 7 월 26 일 서울에서 열리는 「 범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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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예비회의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푼제와 판련한 편지둡 귀하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990 년 7 월 25 일 (수) 오전 10 시 판문선 중립국감독위 

원회 회의실에 「범민족대회 」 북측 준비위원회 2 명의 성원을 보낼 것입니 

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니다. 

「 범민족대회 」 북측 준비위 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 년 7 월 24 일 

(6) 북측， r 전민련 」 앞 편지전달 관련 「 전민띤 」 인원파견 재촉구 선동감If-

O 일 시 : 1990. 7.24 따-) 14: 1 3 ,..,., 14 : 20 

。 통화자 : 뼈 유 종 렬 (북) 김 경 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귀하의 7 월 24 일부 전화통지문블 반고 심망올 납한 수 없감니다. 

이번에 í 8.15 범민족대회 」 북측준비위원회에서 궈꽉의 「 선민련 」에 펀지쉰-

보내려 한 것은 이 대회를 직접 발가하고 추진시키 jl 있는 당사자쉰이i:\ 

는 점으로 보나 대회날짜가 촉박한 점 능을 j~려하여 관 때 니무노 녕 

연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제 3 자가 개입할 성객의 분제가 아언 것입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에는 「전덴련」을 비돗한 귀팍」 단쳐1 닫에 잉. 

내는 우리의 편지를 받아 전달하는 것조차 거부해 오던 귀 적십자사가 오 

늘-에 와서는 「전민련」을 대선하여 판문-점에 나와 펀지될- 반겠다고. 하仁 

- 215-



데 대하여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해내외 동쏘둡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 i 있는 

「범민족얘회」를 훼방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미 우리가 통지한 대로 오 

늘 오후 3 시 「전민련」대표가 판문점에서 우리의 펀지를 접수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7 월 24 일 

(7) 우리측，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명의 국무총리 앞 펀지접수 

관련 전통문 

O 일 사 : 1990. 7.24 ，화) 15: 22 ,...., 15 : 2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동 해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정부당국의 요청에 따라 귀측 「범민족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명 

의의 면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 년 7 월 25 일 (쉬 오전 10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 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입니다. 

접수한 편지는 정부당국에 전달할 것입니다. 

1990 년 7 월 24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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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 r 선민띤 」잎 1시민속대회 예 UJ 회납 북 

측대표단 명단 통보 선통운 

O 일 시 1990. 7.25 (수) 11: 00 '"'- 1 1 : 2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댐) 이 명 선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읍의 선 화뚱- ^J 문-을 

보내니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이칠 정확히 신탄하여 추CJJ 삼 li t- 만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 자회 줍잉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7 월 25 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앞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24 일 우리는 「 전민런 」이 추진하피 있는 

민족대회 」 제 2 차 예비회의에 우리 대표단의 참가눈제와 깐변한 띤 -^J 뜰 귀 

단체에 전달하기 위하여 2 명의 연락원을 판문점에 파간하였감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남조선 당국이 이에 간섭함 0 ，낱써 귀단체의 인약왼 

은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부듀볼 귀단체에 파내는 펜지찬 1I ~j 

전달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 다. 

우리는 「범민족대회 」들 잎두고 진행되는 제 2 차 예비회의의 셋견음-부터 

남조선 당국의 방해에 부닥치놔 있으나.궈딘체와 힘을 휘쳐 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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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통일축제로 된 「냄민족대회」를 성공시키려는 의지를 조굽도 굽 

힐 수 없으며 • 이 깊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 
.. . 

우리는 이미 분열주의 세력의 거듭되는 도전과 훼방을 이겨내면서 오늘 

의 만남을 만들어 내고 내일의 「범민족대회 」소집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법민족대회」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온 -
즉
 

북
 

l 

준비위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회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 

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제 2 차 예비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심하고 대 

표단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제 2 차 예비회의에 참가할 「범민족대회 」 북측준비위원회 대표단을 5 명으 

로 구성하고 이에 취재기자들 10 명 동행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측 대표단의 r딩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전 금 철(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 .손 종 철(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3 . 초 상 호(법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4 • 김 동 국(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5 • 강 지 영(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우리측 대표단은 제 2 차 예비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7 월 26 일 오전 

9 시에 판문점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단이 서울에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귀단체 대표들이 판문점 

에 나와 마중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와 「전민련」의 첫만남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는 그 무엇으로서도 

꺾을- 수 없으며 통일에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대행진은 그 어떤 세력 

도 막끌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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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들 표합니다. 

범민족대회 춘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 년 7 월 25 일 

(9) 대한민국 국무총리， 범민족대회 예비회넙 삼가 북측대표 신띤안선 R 

장 및 판운점통과 관련 연락판 섭촉셰익 선홍운 

O 일 시 : 1990. 7.25 (쉬 15 : 03 '- 15 : ~5 

。 통화자 : (남) 이 명 A ‘ 
T (북)이명선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상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띠과 디음 의 전화풍-zl t，’-긴 μ 니!니 이 

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가 바람니다. 

1990 년 7 월 25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낀 iL회놔 

정무원총리 연 형 북 궈하 

나는 오늘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샌-내온 7 괜 24 인자 민 

지른- 받았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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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에서는 7 월 26 일 서울에서 있을 예정인 범민족대회 준비뜰 위 

한 저1 2 차 예비회의에 파견하는 5 명의 실무대표들이 임무수행후 무사히 귀 

환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과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귀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난 7 월 20 일의 민족대교 

류 제의의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 월 23 일 기자회견을 갖고 

귀측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제기한 자유왕래의 전제조건들에 대 

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쌍방의 해당당국간에 협의·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í 8.15 범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귀측 실무대표들이 예비회 의 

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에 대한 우 

리 정부당국의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우리 정부되 방침에 따라 귀측 실무대표들이 임무수행을 마 

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거듭 확약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누누히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이에 따른 신 

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의하 

여 그 실현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간에 이러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않은 상황에서 상 

대측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측 당국을 통해 상대측 당국 

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며，이것은 그동안 남북간의 관행 

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는 귀측 인원 15 명이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 오는데 따른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7 월 26 일 오전 7 시 30 분 판운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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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우리측 연락관 2 멍을 나l 보낼- 싱입니다. 

쌍방 연락관 섭촉에서 우리측 지역으i 넘어오i -+1 간- 인원의 사진이 씹 

부된 명단을 우리측에 넘겨 주어야 할 갓입니다. 

나는 이번 법민족대회에는 특정단체나 특-정인사늘-반이 。}년 각껴14증의 민 

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야 하며 남북상호간 비 t상하거나 사斗하지 I감 

고 상호신뢰와 이해블 증진하여 납북一관끼1 개선과 통일에 ~느응·이 되는 l심 

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나는 귀하가 이같은 우리측의 입장파 방침을 귀측 해당순비위원회에 상 

확히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r 8.15 범민족대회 」의 원만한 개최둡 뒷받침하지 위해시노 

귀측이 7 월 30 일의 민족대교류 실현절차 협의들 위한 쌍빙 당낙간 신 

무접촉에 동의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0 년 7 월 25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1이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법민족대회 예비회담 산샤 수행기자 

신변안전보장 요청 전통문 

。 일 시 1990. 7 , 25 (수) 1 5 : 45 ~ 15 : 50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북) 이 명 선 

。 내 용 

대한적섭자사 총재 긴 상 협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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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와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 

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7 월 25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 」 준비를 위한 제 2 차 예비접촉에 참가하기 위해 남조 

선에 나가는 우리측 대표단의 신변안전 담보를 비롯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하여 줄 것골 요청하여 귀하에게 이미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와 「전민련 J • 해외측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범민족대회 」의 성 

공적 개최문제를 협의하게 될 역사적인 회 합에 우리측 대표들이 참가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귀측에서 이미 이 회의참가를 위해 서울에 가는 우리측 대표 5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조건에서 대표단과 동행할 기자 10 명에 대해서 

도 신변안전을 담보하여 ~ 7 -.1 。
걷r ι>.!i흐 희망하는 바 입니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 년 7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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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 정무원총리， 범민족대회 예비회념 관련 쌍방 연락판 접촉 수 

락 전통문 

。 일 시 : 1990.7.25 (수) 18 : 00 '- 18 : 05 

。 통화자 ('냄 이 명 수 (북) 김 명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선회봉-

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7 월 25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7 월 26 일 서울에서 열리는 { 법 밴 쪽-대 회 자12 차 예 uj iJ 촉에 

가하기 위하여 우리측 대표단이 서울에 기는 갓과 관련한 섣부갤차갚 lr 

의하기 위하여 7 월 26 일 오전 7 시 30 분에 2 명의 연야원올 핀l 문섞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죠선민주주의인민돔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1990 년 7 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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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씨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범민족대회 예비회담(평양) 참가 I전 

민련 」대표 신변안전 보장 관련 전통문 

O 일 시 1990. 8. 1 (수) 15:00--15:12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법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읍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8 월 I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범민족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족분단 45 년만에 처음으로 「범민족대회 」가 열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통일운동 역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범민족대회 」를 성공시키는 것과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충 인민들의 확 

고한 의지입니다. 

귀 당국의 계속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범민족대회」와 그에 앞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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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제 3 차 예비집촉에 참가한 의 ^l 쉰 붙히 .i~ 있는 「전낀l 련」대와-늪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데는 사설상 아무띤 상이I~느 없.-l-~ 꽉사한 절자쉰- 시 

칠 껏.도 없습니다. 

「전민련」대표들이 판운전을 통과하이 우리측 지역에 갚어오띤 「민낀쪽 

대회 」 북측준비위원회가 주인이 되이 」늪을 따맞이 빚이하.iL 안내할 갓 

이며. 우리 당국은 그들의 신변안신-을 책임지 _1 ~ 보상힐 섯입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평양에서 열리는 제 3 차 예비십촉에 삼 Jr하는 [신민 

련」대표들을 위하여 8 월 6 일 아침 8 시 판분점 중렴국김꽉위원회 회의 

실에서 우리측 당국의 신변안전담보각서들 귀측에 넘겨주게 될 갓 ~J 올 통 

지하는 바 입니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 년 8 월 I 일 

(13) 대한민국 국무총리， 법민족대회 예비회담(평양)판련 zt 겨l 각증 대표 

신변안전보장 요청 전통문 

。 일 시 1990. 8. 4 ，퇴 11 : 05 ,...., 11 : 30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빈국 국무총리의 요챙에 따라 다검-의 선화통-시갚갈 과니1 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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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8 월 4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귀하 

귀하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7.20 특별발표는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통합 

을 이루기 위해 오는 8 월 13 일부터 닷새동안 남북간에 민족대교류를 실 

시하고 이 바탕위에서 남북의 동포가 자유왕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 

자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왕래와 교류-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적 유 

대를 다시 잇는 유일한 수단이며 풍-일을 위해 ‘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 

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7.20 특별발표의 정신을 살려 이들 성사 

시키려는 일념에서， 귀측이 자유왕래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전제조건뜰에 대 

해서까지 상호주의 원칙에서 협의·해결해 나가며.아울러 비록 「법민족대 

회」가 민족대교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 

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지난 7 월 26 일 서울 예비회의에 참가하려는 

귀측 대표들의 서울방문을 허용하였고 그들의 체류기간중 신변안전 보장과 

편의제공 요청을 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 대표단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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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책임올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끔내 되할아간 데 대하여 우리는 심히 유 

감스띤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 범민족대회 」채· 그 이룹에 걸맛게 특정단체와 개인반이 아넌 각 

계각충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대회로 되이야 하떠 • 어느 일 

방을 비방하거나 자극하지 말..i!.. 상호이해들 승진하여 납북판겨l 기l 선과 통 

일에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심을 누차 강조힌 바 있 j‘r 니다. 

8.15 í 범민족대회 」가 명실공히 민족화합 차원의 모임이 되끼 위해서는 

참가를 희망하는 각계각충의 대표들이 광 t션위하게 삼가하여 준비작업설- 추 

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귀측이 8.6 평양 예비회의 참가운제와 판띤히여 뜩정난체 

대표들에 대해서만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상하는 깃은 

옳지 않다고 생 각합니 다. 

나는 귀측이 「범민족대회」의 성사뜰 진심으보 바싼다면 동 예비회의에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측 모든 단체의 인사들과 취재기자에 대해시도 마땅 

히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백한 태도표시가 있어야 할 갓임을 감f 히 

는 바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민족대피듀 가간중 북한빙문을 희망히는 우리꽉- 인원-쉰 

에 대한 신청을 8 월 4 일부터 8 일까지 칩수키￡ 하였음을 궈꽉에 암리 

면서， 귀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칠· 취하는 동시에 빈측대끄l뷰 산현현차 협 

의를 위한 실무접촉에 귀측이 소속히 호응-해 나울 것올 /1 대하는 바입니 

다. 

끝으갚 나는 7 월 25 일자 귀하에게 보낸 산화통-지운에서 밝힌 l까와 깐 

이 남북관계의 현싣과 관행 t) 로 보아 서선을 주」I 반{:- 상대와 I딩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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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내용과 격에 맞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 

고자 합니다. 

1990 년 8 월 4 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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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체육획담 

가. 제 11 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구성 • 힘가 판련 생방 젠륭몸 

(1) 남북체육회닦 북폭 대표단상 9 시호|낚시 시 시l 기 3 개 시~l] .1:간 

수락 촉키L 션통분 

。 일 시 1990. 2. 12 댐) 16: 01 -- 16: 14 

。 통화자 : (남) 최 상 첼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석십자사 총재 김 상 혐 궈하 

나는 북남체육회담 복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랴 다간의 서화통지분-올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수가 바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증앙위원회 

위원장 ’~-L_ 성 

1990 년 2 월 12 일 

펼 

북남체육회담 남객-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귀 하 

귀하도 아는 바와깐이 지난 세 9 차 회담에서 우리측-뷰 제 11 자 아시아경 

기대회에 유일팀으로L 춤·전하는데사 나서는 3 샤지 왼시서 문제뜰 -3- 뉘!걱-에 

제기한 바 있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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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기한 3 가지 원칙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하나 온 겨레와 체육 

인들이 비·라는 유인팀플 성사시키기 위한 숭고한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 

으로서 극히 초보적이고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귀측이 진실로 유일팀 구성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측이 제기한 3 가지 요 

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그 어떤 이유와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귀측은 말로만 유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측이 제기한 원 

칙적 문제들을 받아둡이는 것으로써 유일팀 구성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제 9 차 회담이 끝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의 결 

렬을 서둘러 선포하였을 뿐 아니라 귀측 흙럼펴위원회 위원장도 그 다음 

날에 발표한 성명에서 회담결렬을 공개적 R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일팀을 바라는 온 겨레와 체육인-뜸의 기대에 정면으로 도전하 

는 매우 투-당한 처사입니디. 

유일팀 구성은 반뜨시 실현되어야 하며 복과 남은 저111 차 아시아경기대 

회에 싼E시 유일팀으로 펀전하여야 합니다. 

이제 과
 

μ
 

L 
1 낚시-이에 유일팀이 성사되는가 성사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폭의 태도여하에 딛-려있습니다. 

우라측이 제 9 차 회담에서 제기한 3 가지 원칙적 요구에 대한 태도는 유 

일틴 구성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귀측이 ...2... 0 1 E~ ’ , r2 P 구성에 주-담이라도 관심이 었다면 개별팀으로서의 출전을 

추구하는 부당한 입장을 버리고 하루빨리 유일팀으로 출전하려는 입장으로 

헐-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어떤 형태로든 하루빨리 우리측이 제기한 3 가지 원책적 

요구륜 받아될-?1 다는 엮 장을 I성백히 ll!- 히고 제 10 차 회닦에 나오기뜸 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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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측의 태도블 주시할 섯엽니다. 

1990 년 2 월 12 일 

북-난처l 육회닦 북측대표단 

단장 김 혀 
。 진 

(2) 남북체좌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r 전제조끼 」

행보장방안 수락 촉구 선통푼 

O 일 시 1990.2.14 ( 수 ) 10: 05 '" 1 0 : 1 7 

O 통화자 : (1냄 이 명 수 (북)김경일 

O 내 용 

철회 r11 
7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십자회 좁앙위윈회 

위원장 까‘ _.-
‘ -

λl 
。 펀 귀하 

한의사한 이 

나는 낚북체육회닦 우리측- 대표던 수석대표의 요청에 띠바 다유의 F! 회 

통지문을 보내니 이블 낚씌-째육-회단 --1]측 대표단 깐장에게 서단하이 -f/l 

바람니다. 

1990 년 2 월 

대한자심자사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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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묵-치l 육회낚 씌-측대표단 

단장 김 형 진 궈하 

나는 지난 제 9 차 회담에서 쌍방간에 단일텀 곰동추진기구를 발족시키기 

로 의견일치를 본 2 월 15 일 이전에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해 줍 것을 귀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궈측이 제 1 1 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에 실천의지가 

있다면 합의사항 이행보장에 호응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성의를 보이기 보다는 2 

월 12 일부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측 대표단과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그간의 회 

담 진행결과와 관련하여 우리측 입장을 내외에 밝힌 사실까지 부당하게 시 

비하였습니다. 

귀측이 내세운 이른바 3 개 요구조건에 대해서 딸한다면 귀측은 제 11 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 

리측 선수단외 동 대회참가를 빙L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담을 이용해 왔 

으며，그같은 기도익 

대측에 전가하려하고 

실현이 

。 1 .Q.. (") 1 
까、).. -0 -1 

어렵게 되자 회담을 파탄시키고 그 책임을 상 

이미 세상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측에게 부당한 요구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남북체육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전철을 되풀이하는 행위로써 마땅히 자 

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귀측이 부당한 요구조건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측이 제시 

한 합의사헝- 이행보장방안에 동의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단일팀 추진일정에 시-설상 여유가 없으므로 늦어노 오는 2 월 20 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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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합의사항 이행_1.，J_장방안에 대하여 궈측의 -。L정석인 태노요시가 있이야 

할 것입니다. 

1990 년 2 월 14 연 

낚책-체육회뒤 낚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3) 남북체육회담 북측 대표단장， r- 3 개 전저1 조선 」수꽉 재촉구 전통문 

O 일 시 1990.2. 19 (월 ) 10: 05 ,..., 10 : 25 

O 통화자 ('냄 유 종 렬 (북) 김 경 일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유일팀 구성을 위힌- 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 

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수시시 바합니 

다. 

1990 년 2 월 19 일 

조선민주주의언빈공화국 석심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편 

북남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사 궈하 

귀하도 아는 바와갇이 우리는 서안 9 차 본회담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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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전대되서개의 턴 o 로 가지 않고 유일팀으로 

침가한다는 χ1 -릇 
/、 L 쌍방이 확인 하il 내외에 선또한더l 대한 문제， 

귀측이 회담 외적문제이거니- 곰동위원회에서 ι의하기보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 유일텀 구성을 지면시킨 사실을 시인하」l 부칙을 완전히 철회할데 대 

한 문제，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별개의 팀으로 가겠다고 한 귀측의 책임적인 

체육관계자둡의 발언을 취소할데 대한 문제 프σ
 

3 가지 요구를 제기하였습 

니다. 

우리 측은 또한 지난 2 월 12 일부 전화통지문에서 귀측이 하루빨리 우리 

의 요구룹 받아들이고 제 10 차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 떻게 히-나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을 구원하며 온겨레가 바라고 

모든 체육인플이 원하는 유일팀을 성공시켜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별개 

템으로가 아니라 유일팀으-로 출전하려는 우려의 진지한 떤원으로부터 출발 

한 매우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2 월 14 일부 회탑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성근하 

게 받아둡일 대신 오히 려 회 담원- 결렬시컨 으
 끈 

이
 口

채
 「

모면해 보려고 어리석 

게 시도하였습니다. 

궈측의 이러한 행동이야 말로 유언팀의 덴생윌 고대하고 있는 온겨레와 

EI든 자1 육인틀의 지 향과 엮워에 대한 용넙-할 수 없는 우롱이며 대화 상 

이
L
 

H 
。

래
 케
 

우-1괴에 대한 잔윤 수 없는 ]라꽉 01 아년 수 없습니다. 

~ll 측이 저111 차 아세아경기대회뜰- 범죄적인 두개조선 목적에 이용하려는 

다l 죄L 부터 회담에 나와서 열관하게 문제토의에 성실성을 보이지 않고 지 

연전술에 매어 댄-폈으며 기본문제 토의가 끔난 회담 마바지에 와서는 당 

).] 5=_ 않간- 부착이 i과는 갓까지 둡고나와 회닦펀 고의저으로 견렬 위기에 볼 

-234-



아 넣었다는 섯은 이미 세상에 너무도 잔 얄려친 시쉰입니다. 

회담 전파정에서 취한 귀측의 그뒷뚜! 입 장 과 태 ~L 까 이 nl 뇨화와 뇨 -q
ln 

으로 상세히 기독되어 있는 조건에서 궈측건- 이띤 _，L선 」’} llt1-l 딩 .o __ ... ~.).1 S--낀 

족 앞에서 유일템 구성을 파탄지경에 밀어 넣 F-- 책인간 젤.다l 꾀- 띤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플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귀측R로서는 할일이 있다면 다만 단국의 듀-개 -F선 -?:사 낀!]강에 

가담하여 처l 육회닫을 J.!..의적으로 지연시키파 유일팀의 션~ 쉰 7} 닌하게 샤
”1 

-
-

-

I二

τr 책임과 쇠과에 대해 j순석 히 시인하고 온겨레 앞에 시 Jl δi ; ;- 끼l tl tI () 1 
、t:1

니다. 

우리는- 귀측이 이제는 강색하게 안중에도 없는 유연딘에 다l 해 씬새 -f3÷ 

부리기보다 차라리 별개팀으로 가려하다는 것올 솔직하게 만해야 한 끼이 

라고 간주합니다. 

아울러 귀측의 분열주-의적 입장으보 말미암이 제 11 치 이새이 상기대회애 

북과 남이 유일팀 o 로가 아니랴， 별개의 텀 o 츠감 참가하케 펀때 二L _ ... ~.죄l 터 !!! 

생할 후과에 대해서도 궈측이 전적 o 로 책임지 게 ￥l 것이닌i;:-더 l 디lδ} 이 l ” 
백히 반혀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뚜한 .:r l 측-이 사레의 연워윤 저버리고 1.니개 ~) 1 
n ’ L , ‘ 

---, / / 
l 
’ , . ‘ , 씨

 께
 

1 

맺개탑 딴다고 하며도 ~L 신 。 l IJI 촉-사 에 g-섞판 나 , 1 ‘ - !l! 이| 되시 1- ι ‘ I 

ol*1 。 것이라는 선도- 이 기회에 지사해 
r: ,_ 

lq 임 니나. ;:-1 기- \._-‘.-

우리는 귀측이 이재파도 삼 시 숙~jL 하 .1'. 우-이 의 ol I! ι1 51.. ,L 01] -딩 해 L} ?-
Î! ‘ ! 

갓 -P，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 

궈측의 태도룹- 주시한 /! 。 l 니 디 
!、 ! 

- 235-



북남새 육회 담 북-측대표단 

단정- 11 u 
혀 
。 진 

1990 년 2 월 19 일 

(4 ) 범민족대회 씌-측준비위 위원장 , 북경아시아경기대회 공동응원단 쑤성 

판련 실무접촉- 저l 의 편지전달 예고 전통둔-

O 일 시 1990.9.11 (화) 16:10"'16:15 

통화자 (남) 이 명 수 (북) 강 덕 순 

O 내 용 

대한적십자λ}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 」꽉측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 

내니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에 전달해 주지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9 월 11 일 

「범민족대회 」 남측추진본부 앞 

나는 귀 추친본부 앞으로 보내는 편지뜰 전달하기 위하여 12 일(수) 오 

후 3 시 판문점 중린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 명의 연락원을 파견한 것입 

니다. 

구1 측에서 이에 상유한 대책윤 세워 주기 바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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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민족대회 j l.:- 츄준-비위윈회 

위원장 。

π
 

_t~_ -, 

Ig<J O 닌 9 원 1 1 일 

(5 ) 우리측， 범민족대회 꽉측판비위 I염 의 낚·간 -F 낀 닫 I!’- 안 낀 ̂1 십 수 

l::t -r 전통문 

0 일 시 1990.9. 12 (수) 1 1 : 05 ,..., 11: 16 

O 통화자 (남) 이 명 -"
τ一 (북) 이 명 선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낀곰화국 석십자회 증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측의 9 월 11 임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 다. 

우리 정부당국은 남복고위납회담이 열린 속유- 분위기 족-에서 귀측이 요 

청하고 있는 편지전달 행위가 남북관시l 개선에 도움-갤 주지 압깐 밴낀 아 

니라 상호간에 불훤요한 부작용만을 초i'H 하게 노l 끼이 μ}{r 우-닌 1-;; _H_l 신 δ} 

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낚곽간에 정치적 :IF 생을 야/1 시 1) 쇼시/애 인}:- 낀화봉xlf，L 이 

나 서선전탈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본인의 지년해 4 원 24 연사 션화풍/1..1 

문을 상기시키면서 , 딘씌-고위납회담이 낀행되」[ 인단 상황깐 -il려하이 인 도 

적 문제 이외의 서선븐 책임있는 당국간에 il환하 4r- 서이 츄디 ~l ~ .1.겨각휘 

니다. 

귀측의 상용한 조치가 있 11 휠· 기대합니다. 

-237-



1990 년 9 월 12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나. 남북통일축구대회 관련 쌍방 전통문 

( 1 ) 대한민 국 처l 육부장관 , 남북통일축구 평양대회 참가관련 쌍방 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10. 5 (금 ) 16 :53 - 16: 58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북) 전 -
호
 

응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선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세육부장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활 귀측 국가체육위윈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탑니다. 

1990 년 10 월 5 일 

대한석십자사 총재 김 상 협 

ir: 선낀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위원회 

위윈장 겸 유 순 귀하 

나는 1990 년 10 원 11 언 (객-) 평양에서 개최되는 「닫북-통일축구대회 」에 

참가하는 우리측 인윈관의 처1 뉘일정을 ‘만함한 제반 섣무분제 퉁-음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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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히여 오는 10 월 8 일(월) 오전 10 시 픽닫-점 증냐 l 낙감꽉위원회 회의 

실에서 쌍방 연꽉관 접촉을 가섣 삿을 제의합니디. 

1990 년 10 월 5 일 

대
 

한 피
L
 

l :""L 
-:x; 

쳐l 육부장관 정 J돕 ,1..1 
o 

(2 ) 북한판림픽위원회 위원장，싹방 연략판 침록; 통의 전통-뮤-

() 임- 시 1990. 10. 6 (토) 10: 08 -- 10 : 12 

(기 뚱화자 (냄 이 I영 까

I (북) 정 영 까‘ 
T 

O 내 용 

대한석십자사 츄재 김‘ 상 혐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쉰화놔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익 요칭이l rl/ 닙 l 니 -S-

의 전화통지분을 -ψ내니 피꽉 귀팍{l]육-부장관에게 성획히 f!R!iloi 주 /1 

바랍니다. 

조선 1Jl 주-F의인밴쉰화놔 색십시호1 강상위워호l 

위원장 대라 이 A’ 。 -φ-

1990 년 10 원 (i ? ! 

한 미
L
 

국
 

셔l 육 부- 상 {’} 상 -낳- 센 귀 하-

나仁 S)_ -: :- 1 ()월 8 인(원) 9- 끼 10 시 「 l.!!!f 툰얀-차구션시 i?} {’l 권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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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리측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녹위원회 회의실 

에 내보낼 것입니다. 
.. .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김 
。

ìT ·
순
 

1990 년 10 월 6 일 

다.남북체육교류 및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쌍방 전통문 

(1 )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 l 차 남북체육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명단통보 전통문 

。 일 시 1 990. 11 . 27 (화 ) 10: 05 '- 10 : 13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웹 oì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니 이를 귀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가 바랍니다. 

1990 년 11 월 27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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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 유 순 귀하 

나는 1 1 월 29 일부터 개최되는 남북체육회담에 참가할 우리휴 대표단 명 

탄을 다유과 같이 통보합니다. 

O 수석대표: 장 충 식(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O 대 표:이 학 래(대한올띤픽위원회 상임위완) 

O 대 표:임 태 순(대한올침픽위원회 위원 ) 

O 대 표:김 사 홍(대한올텀픽위원회 위원) 

O 대 표; 박 수 장( 대한올 i김픽위원회 위원) 

귀측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1 월 27 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열 

(2)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 l 차 남북체육회담 참가 곽측대표단 명 

단 통보 전통문 

O 일 시 1990. 11 . 27 (화 ) 11: 03 ,..,., 11 : 10 

O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이팡현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궈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뷔픽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랴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륜- 본인에게 전단하여 주기 바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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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언빈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펴 이 성 호 

• 
1990 년 1 1 월 27 일 

대한올펌팍위원회 

위원장 김 종 열 귀하 

나는 북낚체육회담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 

니다. 

~ 디- X。L • • 7 [11 혀。 친(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올림핀위원회 부위원장) 、- t_ 

「 부단장:장 -웅 [ 조선띤주주의인빈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서기장) ‘ 

대 표:김 x。4 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 

나1 표:낀 상 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 

「 대 표:김 영 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정- 김 
。

ìT 

1990 년 11 월 27 일 

(3) 난북체육-회담 책-측 대표단장， 제 2 차 남북체육회담 개최일자 세의 전 

n 

τ
 

Ff 

o 연 시 1990. 12. 10 (월 ) 15 : 04 ,...., 1 5 : 15 

Q 통화자 : (냄 유 종 열 (북) 이 광 철 

o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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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궈하 

나는 북난자l 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띠야 디읍의 선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북낚체육회담 낚측대표단 수석대표에게 선달하여 주기 Ur 

랍니다. 

죄:선낀주주의인빈공화국 적↑l 자회 증잉-위윈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2 월 10 일 

북낚쳐1 육회담 낚촉대표단 

수석 대표 장 충 식 귀하 

북남체육회담 관겨l 자갈의 평양·서울 농똥휘-의문에 따라 지만 1 1 월 29 일 

에 열렸던 제 I 차 북남체육회담에서는 귀측이 제 2 차 회담날짜를~ 12 월 안 

으로 하자는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판아가사 협의하며 통지하겠다고 휘 o 

로써 다음번 회담날짜 마저 확정하지 봇하였습니디 

이것은 커디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우리의 회단괄 지끼 lJI .'_있까 내외인 

민 틀의 요구와 우리 앞에 부과될 인 무의 중요 성 에 비 f-이 깐I내 찬 _0 __ t;_ 유-

감스러운 일이 아님 수 없습니다. 

귀하도 잠 알고 있는 바와 감이 제 41 사 사!세니뉘선수권대회쉰 11] 판하 

주요 국제경기대회들에 씌-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 출전하는 문제는 낀족사 

단합과 나라의 통얼을 위하여 북파 남의 우-리 체육?l 늪이 반t::시 해견하 

여야 할 시간올 다투는 긴 H1- 하 JI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제 41 차 세계타구선수권대회가 이제 4 달 앞PJE r’1두해 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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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성간 ~l~려한 때 우-버 μl- ILI .0. 
。 0.1-一 회단시일을 삿 f}λl lJr아야 에 I tJ 이 넨 기l δ} 

나 상정된 분세늪에 대하 토으l 쉰 l센-펴 산깐해 나가이; 한 끼임니다 . 
• 

그러 CI 로 우리는 서] 2 차 팍낚시l 윤호l 닦 9] 시1 최가 Il ll]- ~ !_변 uu)-쉰 수복 갚디-

」나 인정하변서 다음 회담닌-짜건- _9_간 12 월 20 인 jIL 

시담 제의합니다. 

나는 궈하의 낭정직인 다}담이 았끼칠- 기대한니다. 

꽉낚-서l 육-호 i 얀 

덴-장 

」과폭대표단 

회 
。 걷l 

19~O 넌 12 월 10 일 

^l 하 
ι) ，.~ 삿 -R 뉘 l 측어l 다 

(1 ) 낚북-체육회단 우리폭 수석대표， 제 2 차 난묵-셔l 육-회단 개최일사 수정 

제의 깐통문 

o 일 시 1 990 . 12 . 18 (화) 15: 여 ,....., 15 : 20 

o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이 광 철 

O 내 용 

조선밴주주의인낀공화국 적십자회 줍앙위원회 

위윈직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느 1_ 난 1Ii-ill 육-회 닦 우간l 팍 대표민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유의 전화 

통지문블 보내니 0] 섣 낚씌-서l 육-회 단 귀측- 대표단 단장에게 전단하여 주-기 

바람니다. 

1990 년 12 월 18 언 

대한저심 샤사 총재 "{}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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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 1IF 처l 육- 호l N! 1↓각띠l jf Rl 

단상 /1 현 Fl 」 l 서 

궈하의 12 월 10 잎 자 션 화풍λl {1r--딛 반아 '， 1 았감니니. 

나는 벤서 지난 1 1 월 29 인 내외 91 -\’ l 산 까에 λ1 만냈 lll 서 1 1 샤 川” 
이
 

’ ’ -
---’ 

1 
, . ‘ 

육회단에서 쌍방간에 아무런 으 l ?I ;! ] 3--깐 _'lJ>~.\ 핏-한[1\ [11 해 ?} 1;} ;’} 가! 

생각합니다. 

서울파 평양쥔 오가 I야 새최되었던 낚북-통일 J;-- 끼L대 회 의 섣얀!이l t l] . ~-，이 !.I, 

때 우바의 회낚Fr 젠출반에서부터 」P /1 레의 시 대 와4;- 상당 δl ) \ L'-l 시 았었 

다고 하지 않딜 수 없습니디. 

남북간의 처l 육교듀가 배 새된 으~L서1 경 1\ 대 회 단일 민 _，L성 • 낀 /}-r 삭이 ?! !’ l 

나 tJ l 현싣적인 갓이며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어l 아 jI’-런 llL fl- 노 
.1... ~_ ., I!- - , -

없다는 것은 귀측도 사 알 .i!. 있는 u) 입 니 다. 

우리측은 남북-세육jE 뉘 실현파 단일틴 -f 상 。 l (t .:τl 얀!.7 l] 으 l '1-. ’|씬 」간끼!l , 、

가 아니라 서보 덴래야 a~l /'- 없 ~- 시션상 히나의 }Ir All ι} 4 ; [0 ;! I \ -

같이하는 일이 ，111_다 증:요하다 ~l ~ I1!:l 」;1- 9J 갚니 다. 

우리폭으로서는 궈꽉-이 세 41 회 세세녁-f선수 lJj 대회 R!?l R; - IL 닝 • r! / } {,r 

제는- 시간을 다 E L , -rL- 긴납한 문제도 ，l~_띤사 유 시레이l 기| 한히외 /1-' •.. ,(\ 
l ’ () .! 얀 

겨준 통일축구대회룹 정례화하는 4，F 세 4> ^h_f Ó~ ̂ \ 않 LI . .1', 
--l 

’ l 
꺼 -간 91 테

 

도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F: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f，F세딘 새 l 시회낚애/、! 우-~‘칸이 내놓간- 세아 -R 

귀측이 jL정적 o 보 검토한 경우 한 I!-- 자펴l 의 회단까 O. !I~_ u .!= ,._.,. ,-
-------셰

”
 

’! 

-

l 
? 해 

견한 까

I 있윤 서입니다. 

나는 세 2 치 회단에시 이-!!’-넨 싱 i’}쉰 언이네시 핏힌 [lIf! ;,l /|례에서l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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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거、] lJ l- lJ~-'。
도즈 C) 1 ~ 주거l 

가 있다고 퓨니다. 

'..-1 
i ~ 깃이브로 성호 충분한 시간석 여유관 가잔 판요 

이상과 깐은 견지이l 서 나는 지난번 호l 민에서 우리측이 제안하 대로 제 

2 차 회담의 님짜펀 내년 I 월 15 연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궈측의 낭정적인 호응윤 /1 대합니다. 

1990 년 12 월 18 일 

남북처l 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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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적십자획담 

가.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륙측 대표단장，제 8 차 실무대표점혹 효용 

촉구 전통문 

0 일 시 1990. 1 . lR ( 복 ) 15:01 ,...., 15:12 

Q 봉화자 (냄 최 상 설 (북) 성 영 
J<-

τ-

O 내 용 

퍼-낚작선자 ?!]11-대표-f! 꽉 낚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영 대 서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지난해 12 월 4 일에 있었던 씌-Ri 시 • I /.\ 산 -!!’ [11 .H. 

단장접촉에서 우리는 교착상태에 있는 저십 자 여1 쉰끼 !Jl 

’ R 

-l [ *! ! 니 ', f ’ l ‘ ’ u “ 

교환사업과 제 1 1 차 본회닦 재개문제쉰 토의하기 위해 19~’ 0 년 l 원 2~ 띤(，1\ 

제 8 자 꽉낚적십자 션무대표섞츄윤 가선 ';1 원 -시 〈까어i 제시하 11} 았 η 1 tl 

후 여 러차셰에 선쳐 귀측의 -J정 서 ?l ~~- 딩-이 있 J 1 -; ~ 
1 
L 

1 
L 

-
-

! 
ι
 

·u 
A l 

I i 
f 

지삼 _9- 끼리1 는 1990 년대으1 서해 ?! S!/、 \ C) Iη! J \ 1I t • n 
, . -

! 

! 

’ 1 ’ 

~lL 지유래원-과 션 l깐 개 1잉꽉 섣혀하여 뚱. <? 1 Ç> 1 11 。 ?!이 
! I 이

 
“ ” 
내
 

------
/ 

-’ 
l ‘ 

I 
( 

’ ’ 0 

인 낀1 한의 해보- 되게 하얀1 ;r cr~ \1 1 () \ I J 1 .' ~. ~ \ r:) ‘ riL!l|. 

o l 7,l J3- tL 긴L L. l 。 근 ’ /、 ‘ -'-1 11..-1- 휴이 ?l ., l. 꽉 • ? ! 서 .' {’!!!,’ l 이 니 이 우L:-l 사심 사?l f , 

에 거1 s.=.， 새 -띄 -? 희 1낀뀐 ?} -/ ! 추- ;l ( 었 () I tl ’ l 꽉 91 센 ?l 낀 ?l 에 부 9'} 'i] 기| ? l jI 

ι! fIr- 서l -;F 시년에 꼴이나시 " ! 간 섣 ?l il .R'rJ 까」’- 있습니다. 

_L넨 [0 궈 걱-간- 우리 가 시1 시 깐l 심 학 인 짜 가 !’! fI;-해 9_J~ 있 낀 ?늪 까 λl ’!’-

당히 시 서1 .{:끼 -~ III 세 우-꺼 시 .r:>] \t 얀 이l ?l 우} 셔 ?l 단{’}잔 r• jJ δ\.1 ’- ?j fi-ll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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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측이 우ιl 시 가 τf |꽃파는 서니」 -iL연세획윤 산호l 하시 않-늠한 
끼 ε 1 J -.. , 

어l 응하지 않겠다는 。 J ^J-。
“ u 

고 1J -ò~ ~l~ /:1 _0_ 
/、 \ -

-판사 퍼l 의 한?} 간P: ?! 우l 

에 배치되늪 처사보서 어떤 이유파서도 정당화될 
~
끼一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섬촉괴-정에 세가된 분제쉰 신촉마당에 나와 쏠쉰하지 
。L 기 
t.:õ J.'-

섞꽉자처l 칠 회피하는 것은 성설한 대화자세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제 2 차 

삭심자 예술단 pl 
7-、

-, , õJ tJJ- J~- ι}
...L.'.. -0 。 ’ ii1.훤사업 과 제 11 차 본회담 ÀH 7H 운저l 쉰 협 

의하기 위한 자1 8 차 실무대표집측에 하루-맨I}- 과 응해 나관 것을 다시한번 촉 

T하는 바입 니 다. 

1과난적십자 실무대표집꽉 북-측대표단 

단장 tJl- 영 J ‘ 
T 

1990 년 l 월 18 일 

、

나.남북적십자 실무대표칩촉 우리측 수석대표 , 쌍방 수석대표 개별접촉 제 

의 전통문 

O 일 시 1990. 1 . 24 (수) 15:02----1[):12 

0 통화자 (남) 이 며 
。

/'
T (북) 강 덕 ·

순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곰회국 직십자회 섣무-대표접촉 대표단 

단장 ’1 영 
/
끼- 귀하 

나는 귀하의 지난 l 월 18 익자 전화통지분을 빈-았습니다. 

귀하도 이는 ll}-와샅이，석선사 인도주의 시엔차원에서 추진되는 예술공연 

민 jR 화애서 1 
μ1- 111 

(> () 꾀’-연 내 정-이 서 • l λ}-9j 우1 사 , 여l 슛디 _lI L 한의 취지 , 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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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 정선 능-애 부함침 _0_ -'l~_써 상호 수용할 Aτ 01 ‘ : -, - "‘ i 

0 ’ 
• 되이야 

。-- ]1;-만할 펀요;주시 없는 치임니니. 

이러한 점에써 우리팍-간- 귀측-이 「 f 니} { ; i| 니 싱 f 셔 l 딩 샤 τ f 」올 i ’ ?| 6} 시 

않는다는 입장윤 l’{송l g • 1 "\ ~ 상황에시 /ι1 _1. ’ rlJ ‘ l ι _ -f __ 0 
1: J. L.- f I .1 J _ l t -. I , ~ '1 • ß: -, ;! ol t I ~띤 이 덴 !l.!~ 1 ’} 

'--!. ‘ 

아니라 이산가족윤 비판한 g. 기례에시! 
o 

ι
 

J,! ’
’
」

지
 
l δ]llJη 

- 1 ‘J • ~ 인 /l 「 { - :! () I 뇨 l 

수 있으리라는 깃을 여러사례 시식한 t If 았 \i 니니 

나는 납번 귀하의 젠화통지 문이 이 샅-? 우-버 -칸 입 상에 다l 센 - L <1 ι l o () 

도표시 라고 간주하면서 , 세 2 사 난-!l \1 1 

’‘ 
이l .;,- i ’ ?1 R l J1 '，힐 

사엽과 제 1 1 차 낚북적심사회낚 개최 F-xll 와 t’}넨하여 우-↑ l 엑 ‘!} -;지대」{ 사’ 

벨접촉을 가칠 갓윤 세의합니 rL 

저12 차 수석대표 개별신촉은 오는 2 월 5 띤(월) g- 선 10 λ1 , 판!f!’ f! 승나j 

국감독위원회 회의섣에서 I-'~ 후쉬 촉 ( u] 씬 11 촉 ) 형 사 _0 __ 'x~_ 섯 4t 'f σιl 바 

고 생각함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룹 기대합니니. 

1990 년 l 월 24 인 

대한사십자사 섣부대표신촉- 대표단 

수석대표 송 잉l 대 

다. 남북적십자 싫무대표접촉 북흑 대표단장， 혐명가극 공연 수락시 실무 

대표접촉 재개 표명 전통문 

O 연 시 1990. 1 . 29 ( 월 ) 15: 이 ""' 15 : 13 

o 통화자 : 땀) 최 상 현 (북) 온 태 팎 

o 내 용 

- 249-



꽉남적섭자 실무대표접촉 낚촉대표단 

수석대표 송 영 대 귀하 

나는 귀하의 l 월 24 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귀측은 전화통지분에서 마치도 우리가 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계획을 

철회한 것처럼 사실을 왜팍하면서 단장 개별섭촉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가극 「꽃파는 처녀」공연계획을 철회한다고 딸한 바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공개된 바와같이 우리는 지난 l 월 18 일 귀측에 보낸 전 

화통지문에서 가극 「꽃파는 처녀 」는 쌍방 합의사항에도 전적으로 맞을 뿐 

아니라 세제 여러나라들에서 대절찬 속에 공연된 우리민족의 우수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귀측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면서 접촉 

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푸속히 실무대표접촉에 나올 것을 촉구하 

였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아전인수-격으로 우래의 전화통지문 내용을 해 

석하고 왜곡하는 것은 신의없는 태도일 뿐 아니라 교착상태에 있는 실무 

대표접촉을 전진시켜 나가려는 성실한 대화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진심으로 이 접촉을 빠븐 시일 안에 칠속하고 온 민족이 

바라는 제 2 차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플 교환하며 적십자 본회담을 

재개하려 한다면 더 이상 공연종목- 문제칠-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 

다고 인정하면서 귀측이 「 꽃피-는 처녀 」 를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할 때 우 

리는 집꽉-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라도 귀측과 마주앉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꼭념-적심자 섣무대표접촉 

단장 박 영 

책-측대표단 

까

T 

1990 넌 l 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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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우리측，한적총재 명의 대북서한 전담관련 전통훈 

O 일 시 1990.5.4 (납) 10: (셔 ~.10:07 

O 통화자 남) 석 명 학 (워 강 ι1 순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적↑I A} 회 증잉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플 선달하기 위 δ}여 1990 년 5 월 7 인 

(월) 오후 3 시 2 명 의 연락관을- 판분점 즙립국감독위원회 회아섣에 _1，1_ 낸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판을 피-깐하여 주가 1I~단니니. 

1990 년 5 월 4 임 

대한적십자사 총재 심 싱 협 

마.북흑， 한적총재 명의 대북서한 접수관련 전홍룬 

o 연 시 1990. 5. 7 (월) 10 : 02 '"'"' 10: 05 

0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감 상 휘 궈하 

나는 귀하의 펴지찬 선수하가 위하여 1990 년 5 월 7 언(웬) 오후 3 시 2 

병 91 ~렉위펀- 판문전 증 ïf1 놔~}꽉위원회 회익선에 내 _V낸 끼인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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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선빈수주의인빈공화놔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5 월 7 일 

바. 북측， 제 11 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거부 및 혁명가극 공연수락 재촉 

구 전통문 

O 일 시 : 1990. 5. 17 (목) 10: 02 ,...... 10: 28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오늘 북과 남으로 펀-어진 겨페의 불행과 고롱을 덜어주는 것은 더는 미 

2 /-、

도를「 끼-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40 년대， 50 년대에 부모·처자와 갈라진 사람들이 70 년대， 80 년대에 이 

분 오늘까지도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누구도 이 

제는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측은 어떻게 하나 흩어진 겨레에게 혈육들과의 상봉에 대 

한 희망을 안겨주고 갈라진 가족 친척틀의 불행과 고통을 폭넓게 덜어주 

려는 숭고한 염원에서 제 2 차 예술단 빚 고향방문단 .iJl환사업과 적십자 본 

회담의 재개문제플 토의하기 위한 쌍방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발기하고， 

상정된 문제들을 연내에 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습니 

다. 

그리하여 제 3 차 섣무대과섭촉에서는 치1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꾀I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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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길，- 12 월 8 일에 실시하.í!. 제 1 1 자 서선사회닦펀 12 월 15 일에 재개하 

기하- 합의 할 수 있었습니 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쌍빙간- 애슬-단 빗 」[향방깎단 」ι환사 

업을 세 11 자 적십 자 본회 닦에 암서l 위 진행한 삿윈(영맥히 힘의 -~-았습 

니다. 

그러나 귀측이 아-무런 문제로도 된 수 없는 우과의 예숲-하연 종-꽉윤 낌j 

고 마지막 단계에서 섣무대표접촉을 일방적 R로 거부해 나식 _0 __ ~_써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망운단 .ll!-환사업븐 불본 제 11 자 뷰회담노 합의￥! 날짜에 

재개힐 수 없게 하였습니 다. 

귀측이 진심으로 적십자 본폐닦 재개에 판선이 있다띤 땅망이 예숨단 I싱 

고향방문단 Æ환을 적십자 본회담에 얀세우자고 합의한 f 시에서 예술단 l잊 

고향방문단 Æ~혼}사업을 성사시커기 위한 시산자 섣무대 3t 십한어l 응-해 나와 

야 할 것입니다. 

실무대표접촉이 다시 열려 제 2 차 예술단 렛 고향 r상분단 피힌사인 0] 
i/ 

긴
 

조롭게 실현되면 제 11 차 적십자 본회담은 자연히 재개될 삿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쌍방의 합의사항윤 무-시하띤니 선 Jr1- 대 ~L 산-학 새 

개찰 외면하고 사리에 맞지 않게 세 11 차 식 십자 관’-회단 새새문 ~n 감 단 J~ 

나온 것은 귀측이 예술단 및 .i ' 향방 f，? 단 _ll~ 합사엄 f3- 쉰-닫 사 • l 사 센-회 낚 

자체도 원치 않」l 있다는 갓음 /τ 깐τ-5?- U 0:1 :ι 1 
_ 

1 -，-、 r ;!입니다. 

귀팍관 분제호도 되지 않는 예술-상여 ;+_9 __ 0_ 
o - 1 .. ! 섣 .-. '- 11 .t，’-대 {f. 1J 촉-윤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명가극 r- 핫파는 처니 」쉰 반아뜯임 용단을 내 

리고 설무-대표접촉에 응해 나유 o 보써 하쑤빨리 제 2 차 예술단 IJJ 
?~ :1 ，_향‘상 

문단 」ι훤사엽파 제 1 1 자 ^l 십자 4li- 회단이 성사되 /1 휠- 바닌}는 -?-시레의 기 

대에 호웅윤 센-여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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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오늪납 북과 남 사이에 자유래왕과 전면개방플 섣현할 데 대한 

문시l 가 일정에 판라있 jl 귀측도 이에 환영을 표시한 조건에서 그것이 사 

설이 라면 혁명가극 「 꽃파는 처녀 」플 받아뜰-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 

라고 우리는 인정 합니 다. 

우리로서는 귀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윤 받아뜰이는 입장만 표시한다면 

실푸대표접촉이든， 딘-장접촉이는， 대표개별접측이는 섬촉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 

이 아푸때든지 제 2 차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제 11 차 적십자본 

회담 재개문제플 토의하는 실무대표접측에 응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5 월 17 일 

사.우리측，제 8차 남북적십자 싫무대표접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9. 13 (목) 15: 14 ....... 15: 20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김경일 

O 내 용 

」f:선민주주의인빈공회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우리 정 부딩 꽉으5;~_부터 제 1 치- 남북고위 납회 담에 서 짱방 당국이 각 

기 해당 객섭자사에 대해 납꽉-석심자회담의 재개륜 권고하기로 합의했다판 

사설을 통보받았습니 다. 

니-f:- 이깐븐 합의가 후! 육삽굉一감 간 1상하는 1 천만 이산가족들은 불한 낚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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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계 개선을 바라는 온겨레의 염원에 샤응-하t- 일이 라고 낀으띤서 환C석하 

는 바입니다. 

또한 나는 제 l 치 남북고위날회담에서 우리측이 제 11 사 난묵석섬샤 닫회 •• 

담이 늦어도 금년 10 월 하순-에 열리가쉰 시대하고 60 세이상 이산가속늪의 

고향방문과 제 2 차 고향방분단 교환이 조속히 섣현되기릎 희망한 사실올 상 

기시키고자 합나다. 

귀하도 알다시피 남북이산가족뜰의 불행 파 Jl풍-음 덜어 주{r ?!도셔 분제 

는 더 이상 뒤로 미둡 수 없는 절박한 파제이며， 우리 사 심 사?l fi 이 낀 

드시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파엽의 하나입니 다. 

더욱이 민족 고유명절인 으
 

E 석
 

-
주
 

암두 jl 있는 시전에서 우리 x! ;‘l 자?l fi 

은 이산가족들의 파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I셔 그 이다’ 인 

이든 다 해야 할 것입니냐. 

이에 따라 나는 제 11 차 남북적십자 겐회담유 오논 10 윈 하순에 펜앙 

에서 개최하는 문제와 제 2 치 고향방닫-민 .J J 1_ 환 f，’-;.:l] 등-건- 힘 ~)I 하 /1 위 δ} 이 

제 8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섬촉윤 오는 9 월 19 인(수) -'<_ ~， I 10 사 쉬 -Y-f! 

우리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삿시탄 시1 9 1 합니니.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이 JJ -~ "'A / I ! 1 대협니니. 

1990 년 9 월 13 일 

대한적십자사 총새 꺼 상 협 

아. 특를흘i -, ...., , 제 8 차 남북적십자 싫무대표접촉 일자관련 획답 추후 룡보 전 

홈룬 

o 언 시 1990.9.17 (월 ) 16 : 03 ........ 1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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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몽화시 : (남) 유 종 열 (팎 김 경 일 

O 내 용 

대한서십자사- 춤재 김 상 협 귀하 

귀하의 9 월 13 일푸 전화통지문윤 받았습니다. 

북-과 남으로. 관어진 가족， 친척갈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하부빨 

리 덜어주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 

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으꾀부터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iì!.환문제와 제 

11 차 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찬 토의하기 위 한 북남적십자 설푸대표접촉플 

계속할 것을 귀측에 여러차례 제기하였습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의 가갑되는 제의에 반응-을 보인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귀측의 9 월 13 일부 전화통지문에 대한 회답을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보내겠다는 것을 알리는 바입 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9 월 17 일 

자. 우리측，제 8 차 남북적십자 싫무대표접촉 재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9. 19 (수) 15: 07 '"'" 15 : 20 

O 통화자 : (남) 박 환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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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二신빈 강L주의 인 낀-하꾀 놔 {! • J ι} 호l 강잉 위 f! 외 

위 윈 상 셰 이 이 상 호 뉘! δl 

귀하의 9 월 17 일사 선화뭉-시꾀， .감 반있 -;μ1 L 1. 

나는 현육-상팡을 간 l강하는 l 첸반 이산시슨이 01 으] .0_ 
11 ‘ 하-’!! tiδl 11.‘ " 

뀔-‘’\ '" , 1' 

난 jlF적 심 사회 담의 재 개 룹 τ1 .J '" -'/].'ι 힌 μI111 
。 。

시 ’, L'I . ,L / 1 01 
。(') ',,' -, 인 사 ‘r~--;δ~ .;" ~ 1 

장에서 좁단되- 서]8 자 낚 -r4-시십자 섣 -!l!- 데 녀.섞촉 -E- 9 원 lY 익 j ()11 /1 :-, 11 ,(J. 
’、 • ! 

제의하었습니 다. 

그러나 궈측은 이와같은 우리측 세의어l 대해 앞으 ?I!- 〈 l 냥한 λ] '1 애 회 

단을 보내겠다고 함으로써 이산가족분시l 해꺼판 사선상 시 ?1 시 -J 1 ,1 ~ 있슴니 

다. 

지금 난파 북-P-로 -흩어진 이산가족듭은 일일여삼추보 가속-상.~’-의 난유 0 1] 

타게 기다리고 있으떠 더욱이 생전애 ~/~끽:갚 91 인 낳이 ιt !I~ _11’-」l 갚아 하는 60 

세 이상의 고렁 이산가속플은- 띤족: T씨설 ?l _ L 너 Z-.J-’ _0_ 
LI -L~ -, -. i -.~ 

길이 열리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섣바성에 t ’] .:츄어 시십자 

i5。t tl 。L I uI- C } 」ι환사업 이 디이상 , 1 .'L I1] ，’ lLr끼 지 사 는 얀뇌 lr] 

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갑 깅 ι 하\ -__ J~urL' 바입니니. 

J] 허띠 

흰-회 낚J'I 

하’!’바노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l̂l 8 차 LF,’- ι l Al xl l' '" • 1 1-.1 싣 ]I「대 11:.까듀으 ‘ l ’ ,'! 오는 

. 
일(월) 오선 10 시 판문점 우리←주 -^l 역 { 펑화의 신」애시 사심 

시 제의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시 쉰 /]대 협니 다. 

1990 난 9 월 19 일 

대한삭십자시 용재 {!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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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북측， 저18 치 남북적십자 싫무대표접촉 재개 동의 전통문 

O 일 시 19YO. 10. 16 (회-) 10 : 07 -- 10: 16 

。 풍화자 : (남) 이 명 까

T (북) 김 명 까‘ 
끼-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북과 남으로 홉어진 가족， 친척뜰의 불행파 고통을 덜어주고 조국통일을 

하푸빨리 앞당기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딱한 인도적 및 민족적 과 

제입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지난해 쌍방은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가지고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며 적십자 본회담을 재개하는데 기본 

적인 의견접근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이 아무런 분제로.도 필 수 없는 우리측의 예술공연내용을 가 

지고 인위 적인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二그 
L.. l 년동안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은 중 

덴-되고 따라서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도 실현되지 못하고 

적십자 본회담은 재개의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서십자 실무대표전촉을 재개하려는 귀측의 태도에 유의하면 

서 중단상태에 있는 14-난석십자 실무대표접촉을 는
 

오
 

11 월 15 일 (목) 판 

분-전 중힘국간판위원회 회의섣에서 재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긍정 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 합니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0 웬 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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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우리흑，제 8 차 남북적십자 싫무대표접촉 및 생방 수석대표 개벌점촉 

제의 전홍문 

O 일 시 : 1 990. 11. 5 (월 ) 1 0 : 02 -.. 10: 1 0 

O 통화자 (남) 이 명 /'-r (웬 강 덕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저십자회 증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궈하 

제 8 차 낚북적십자 선무대표전촉을 오는 11 월 15 힐에 개최하시까 귀하의 

10 월 16 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제 2 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고환의 조족-한 설헌과 이감 위 힌 :.z.. 
、r

비기간 으
 

E 풍
 

고려하여 섣무대표접촉 ‘3찌륜 앞당기는 것이 편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제 8 차 낚룩저심자 선푸대표진핫-음- 오는 11 웬 8 

일(목) 오전 10 시 판문전 중립국간독-위윈회 회익섣에서 :;1 진 끼-음 제의힘 

니다. 

아뀔-러 나는 저18 자 심촉에 얀서 쌍빙의 의간갚 사선에 r:싱하기 위파 

여 11 월 7 일 오전 10 시에 판분점 승;패국낀독-위윈회 ~)191 선에시 방 t싱 선 

IFfi;한 수석대표간의 비공식 단독산꽉-갈 갖;:- ζ! 이 좋다 j~ 생시힘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룹 기대합니다. 

1990 년 11 월 5 멸 

대 한서 심 자사 총- 새 11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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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북측，제 8 차 남북적십자 일무대표칩촉 및 쌍방 수석대표 개벌칩촉 

동의 전통문 

O 일 시 : 1990.1 1. 6 (화) 13:33--13:40 

O 통화자 : ('냄 이 명 수 (웹 이 충 혁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귀하의 11 월 5 일부 회답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중단되었던 북낚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재개할 데 대한 우 

리의 제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과 남으로 흩어진 겨레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며 조국통일을 이룩하 

여 야 할 절박하고도 숭고한 인도적 및 민족적과제를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어 없습니 다. 

우리는 이와같은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는 11 월 7 일과 8 일에 각각 북 

남적십 자 실무대표 단장과 대표단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 

견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1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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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필성 ·한필화 상봉 관련 

가. 한적총재 명의 대북서한 ( 한필회 앞 한필성씨 편지 동봉 ) 관련 쌍방 

전통문 

( 1 ) 우리측， 대북서한 전단 예고 전통문-

O 일 시 1990. 3. 26 뽑) 15: 04 "-' 15 : OB 

O 통화자 : 땀) 이 영 수 F츄) 김 팡 철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단하기 위하여 1990 년 3 월 2B 연 

(수) 오후 3 시 2 명의 연략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섣에 _111- 낼 갓 

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궈측의 연악관을 파꺼하여 주:;] 바만니다. 

1990 년 3 월 26 언 

대한적십자사 총재 f! 상 협 

(2 ) 북측， 대북서한 접수 동의 전통문 

O 일 시 1990. 3. 28 (수) 1 0 : 07 -- 10 09 

0 통화자 : 땀) 이 명 수 F신 낀 팡 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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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 용 

대한서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 

나는 귀하의 편지련- 십수하기 위하여 1990 년 3 월 28 일 (쉬 오후 3 시 2 

명의 연팍원블 편문점 중쉰낙간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1990 년 3 월 28 일 

조선띤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0] 성 호 

나. 북적위원장 대리 명의 대남편지 ( 한필화 편지 동콩) 관련 쌍방 전통문 

(1 ) 북-측， 대남편지 전탈예고 전통문 

0 일 시 1990. 4. 18 유) 10: 04 ""' 1 0 : 07 

O 통화자 : 땀) 유 종 열 {북)정 영 수 

O 내 용 

대한석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궈하에게 꾀내는 나의 편지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체 

육인 한판화가 그의 오빠?1 한편성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룹 전탄하기 위 

하여 1990 년 4 원 19 일 댐)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설에 2 

명의 연꽉원을 내보내니 귀측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륜 취해 줍 것을 희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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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놔 -{!십자회 숭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4 웰 18 임 

( 2)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 동의 선동문 

O 열 시 

O 통화자 

o 내 용 

1990. 4. 19 (뭔 

댐)이 명 /‘ 

「一

1 0 : 05 -- 1 0 OH 

(북8 감 팡 철 

조선민주주의 ?1 민공화국 적신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궈하 

나는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 년 4 월 19 안 (_1서:-) _9 후 3 시 

명의 연략관을 판문점 중립국간폭위원회 회의심에 내보낸 끼임니다. 

1990 년 4 월 1~ 덴 

대한석선자사 총재 f! 상 협 

다. 북측， 한필성씨 평양방문시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 일 시 1990. 4. 20 탐) 1 0 00 --..- 1 0 : 05 

O 통화자 : (낚) 이 명 수 (_1샤김광챔 

O 내 용 

대한서심자사 -홍재 f! 상 협 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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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공화국 해당가판에서 남조선에 있는 한필성선생과 그의 가족 

뜰이 40 년 동안 헤어졌던 어머낚과 친척뜰을 만나기 위하여 평양을 방 

문하는 경우 그를 윌영할 것이며 그뜰의 신변안전을 담보하고 편요한 EI

든 편의칠- 제공할 것임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4 월 20 일 

라. 우리측，한필성씨 t:::::f t:::t ..... 평양방문계획 통보 및 무사귀환조치 요구 전 
통
 

O 일 시 1990. 4. 30 (웹 10 : 03 ,...., 10 15 

。 통화자 : 땀)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하가 1990 년 4 월 20 일 보내온 전화통지문에 유의하면서 친족상 

봉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려는 한필성씨의 희망을 귀하에게 알리고자 합니 

다. 

한필성씨는 그의 처 홍애자 (48 세 )씨를 동반하고 판문점을 통해 1990 

년 5 월 15 일부터 5 월 22 일까지( 7 박 8 일) 평양을 방문하여 그의 어머니 

최원화씨 , 낚포에 있는 동생 한편환씨 , 태성에 사는 누나 한편희씨 등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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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il 놀아오/'1 갈 바라.ì1 있슴니다. 

이와 아울러 한웬성씨는 꺼측의 책임있는 /'1 판에사 자선과 그의 처에 

대한 안전귀환을 보장할 것을 요 l상하 _1 L 있갚니나. 

나는 이상과 같은 한발성씨의 6"1 lIJ_<2-
-1 0 i.즈 fl 하인! 사 -,1 1 아↑l 자회샤 -,1 1 감당낙 

과 한필화씨에게 연막하여 한씌싱씨의 친속상굉-이 윈만히 이부이심 수 있 

도록 주선하여 숨 것과 또한 한편성씨 듀’-부가 평양에서 ~l갈의 rl 족늪과 

상봉하고 예정대로 5 월 22 일 서울보 무사히 귀환한 수 있도복 권요한 조 

치를 취해 주기둡 요청하는 바입니다. 

1990 년 4 월 30 인 

대한적십자사 총재 십 상 협 

마. 북측，한필성씨 부부 무사귀환보장 거부 전흥문 

O 일 시 1990. 5. 9 뉴) 15 06 -., 15 : 23 

O 통화자 (냄 이 며
。
 

/'-r 8~-) 정 영 /‘ 
기-

O 내 용 

대한석심자사 총재 {J 상 협 -f l 하 

나는 귀측이 한필성 선생의 i평 양방문-걷- 승인 한 데 대하여 다행 /τ 텀 가l 

생각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부당한 처사로 말미암아 북남 사이에 제 2 차 예슴딘 덴 _lL 향!앙 

문단 교환사업이 성사되지 봇하jl 있는 조건에서노 우리측이 튜례보 한9l 

성 선생과 그의 가족둡을 명양에 딴아늪이 /'1 토- 한 것 F- 우리의 ?l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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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장과 아량의 표시로 됩니다. 

한필성 선생과 그의 가족들의 평양방문을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부담이나.불편도 없이 실현시켜 주기 위 

하여 나는 귀측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제 71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지난번 일본 『삿뽀로』에서 있은 한필화 남매의 상봉때에 귀측이 

한필성 선생의 몸에 도청마이크와 녹음기를 달아 놓았던 처사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유련한 극히 비인도적인 비열한 행위로써 내외의 비난 

이 컸던 만큼 귀측은 마땅히 이에 대해 온민족 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다시는 그러한 인권말살행위를 하지 않을데 대해 확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귀측 언론기관에서 우리가 한필성 선생 부부의 무사귀환을 

방해한다느니 그들의 평양방문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느니 하면서 

우리콸 비난하는 온당치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이것은 한필성 선생의 

평 양:방문-을 달가와 히-셔 않는 귀측당국펴 붙순한 71 도뜰 드러내 놓은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뜰째로， 한필성 선생의 노모는 아들이 이번 기회에 일가족을 모두 데리 

고 오기괄 바라고 있는데， 귀측이 이를 외면하고 한필성 선생 부부만을 보 

내려 하는데는 또다른 불순한 기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한편성 선생의 어머낚이 지금도 아틀이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나 판 것과 평양에 오면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정을 피려하여，귀 적십자사가 연로한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들과 그의 일가족을 모두 평양에 보내줄 것을 다시금 요구하는 바입니 

다. 

셋쩨로， 한편성 선생과 그의 기족탄의 평양방문 날찌-간 지끔 한판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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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장 중이므로 그의 어머니의 의견불 촌중하여 5 월 21 일 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귀측에 통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나는 귀측이 한필성 선생 부부의 부사귀환올 언급한 분제와 판 

련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측으로서는 한필성 선생과 그의 가족갚의 평 양 방문기간 신변안전올 

해당기관에서 철저히 담보하도록 하겠지만， 그듭이 다시 난폭으파 돌-아가갚 

문제는 어머니와 한판성 선생윤 비풋한 당사자플이 결정한 분-게라는 갓음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귀측의 조속한 회답이 있가플 기 대 한니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선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5 월 9 일 

바. 북적위원장 대리 앞 한필성씨 편지 관련 생방 전통문 

( 1 ) 우리측， 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O 일 시 1990. 5. 15 합니 15 07 -- 15 10 

。 통화자 : (냄 석 명 학 (_l ，~_ ) 정 영 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석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한펄성씨의 요청에 따라 귀하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갑 전답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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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1990 년 5 월 17 일 {목) 오후 3 시 2 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 

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 
이 편지플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5 월 15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2 ) 북측， 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일 시 1990. 5. 17 (목-) 1 0 : 28 -- 10 : 3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돼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한필성선생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 년 5 월 17 일{목) 오후 3 

시 2 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5 월 17 일 

사. 한적총재 앞 한필화 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O 일 시 1990. 5. 22 함니 10 10 --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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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건 상 협 귀하 

나는 한필화의 요청에 따라 귀하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갈 신단하시 위 

하여 5 월 23 일유) 오후 3 시 2 명의 연악원을 판문점 좀립놔감독위원회 회 

의실에 내 보내니 귀측에서도 이에 상웅한 조 ~l 플 취해 주/] 바랍니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상 호 

1990 년 5 월 22 일 

(2 ) 우리측， 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O 일 시 1990. 5. 23 유) 10: 02 '"'- 1 0 05 

O 통화자 : (냄 석 명 학 (북) 김 경 일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 년 5 월 23 연(수)오후 3 시 2 

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1990 년 5 월 23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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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및 범민족통일음악회 

가. 범민족통일음악회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범민족통일음악회 초청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O 일 시 1990. 9. 18 (화) 16 05 ,...., 16 : 12 

G 통화자 : 댐) 이 명 

O 내 용 

까

T {북)이 명 선 

대한적십자사 총재 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통엘검-악회 ‘n 끽-측준비위원회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교수 

호J- u네 71 
U 니 ’ 섣생을 u] 붓한 17 명의 ?!사갈을 10 월 18 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게 

되늠 『범민족 통일픔악회』에 초청하는 편지판 『한국민속예술연총연합회』 

에 보내기 위하여 9 월 19 일 (수) 오후 3 시 판문점 중럽국감독위원회 회의 

섣에 2 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입니다. 

귀츄에서 이에 성응힌 조치뜰 취하여 주 71 바랍니다. 

좌:선덴주주의인띤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9 월 18 일 

( 2) 우리측 , 대낚편지 섞수동의 전통문 

O 연 시 1990. 9. 19 (수) 1 0 07 --- 1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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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화자 엄)이 명 

O 내 용 

/‘ -, F:j 7! 경 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심자회 증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상l 호 귀하 

나는 귀측이 우리측에 전탄하겠다는 면 ^I 닫 십수하71 위해 1990 년 9 월 

19 일(쉬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깎독위원회 회의섣에 2 [석의 연약관판 내 

보낼 것입니다. 

1990 년 9 월 19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낀 상 협 

( 3) 우리측， 범민족통일음악회 찬가 건-악인 체 -if 일성 

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O 일 시 1990. 10. S (~L1L) 11 10 '"'-' Il 1 S 

O 통화자 : 엄) 이 

。 내 용 

며 o -^" 
기一 댐:-) 성 。1

。
/‘ -r-

조선민주주의얀 l 띤공화국 끽 심자회 -ξ 잉위 인회 

위원장 대피 λ-1 
0 i 궈하 

한1 띄 젠얀1 μ1 1 깐 이 
(1 ιJ \ _ 

나는 오는 10 월 18 인 평양에서 개최되한 『번민족통-임감-아회 끼에 F!7}δl 

는 우리측 음악인 및 수행기자 17 명의 요청에 의하여 이갇의 궈팍-지 01 

방문기간중 신변안전 빛 무사귀환뮤-제륜 _y-- 한힌 체류일정 4 따문선 뚱-파갤 

차 풍-올 협의하기 위하여 10 원 ” 인 뻐l) _9_ 후 3 시 F}f1녁! 줍큐i 놔 ~1 독위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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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실에서 쌍방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1990 넌 10 월 5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4 ) 북측， 쌍방 연락관 집촉 동의 전통문 

O 일 시 1990. 10. 6 품) 10 12 '"'" 10 15 

0 통화자 : 땀) 이 명 수 {뭔 정 영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10 월 18 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남측 음악 

가룹이 참가하는 것과 판련한 실문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10 월 8 일 

댐) 오후 3 시 우리측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0 월 6 일 

나. ’% 송년통일전통음악회 관련 쌍방 전통문 

(1 ) 우리측，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초청 대북서한 전달 예고 전통문 

O 일 시 1 990 . 11. 12 (월) 15 16 '"'" 1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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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화사 ; 엄) 이 I 상 수 (_IJ냐 이 팡 첼 

。 내 용 

• 

조선민수수의인띤공화놔 식심지휘 강(강운| 꾀피 

위원장 대리 이 싱 호 까 δ} 

나는 서울선통음악연수단 대표 항병/]씨의 요상에 [나바 j: 선 김-악 /’ l -k-l냉 

중앙위원회 김원남 위원장에게 보내는 二L의 펜^]쉰- 선난 6~시 워 하이 19YO 

년 11 월 14 일 (수) 오전 10 시 

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2 밍의 연약관-안 치i! -:!녁! 」승 ‘l 국 사꽉위 'i'! 호l 

이 편지뜰 받아갈 궈측의 연막판을 파간히띠 -1:. /] Ilt ‘1’ t 니 L\ 

1990 년 11 월 12 인 

대한적십자시 총재 김 상 협 

(2) 북측， 대북서한 접수동의 전봉문 

O 일 시 1990. 11. 13 빼 15 10 ~ 15 11 

O 통화자 : 땀) 이 명 수 (북) 선 유 호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충재 김 상 협 -f l 하 

회 

나는 초선유악가동맹 증앙위원회 f! 원 vf 위원장의 요 쟁에 따파 」에세 

보내는 서울 전통음악연주단 형-벙기 대표의 띤지쉰 선수하7] 위히여 1 ~’90 

년 11 월 14 인(수) g-전 10 시 2 1딩의 연야윈을 파문집 증페~간판위-\’l 호 l 강 l 

의선에 내파낸 갓입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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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1 월 13 일 

(3) 북측，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참가 관련 예비접촉 제의 대남편지 전달 

예고 전통문 

O 일 시 1990. 11. 20 함) 10: 15---10 18 

O 통화자 : {남) 김 기 웅 (북} 김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음악가통맹 중앙뒤원회 김원균 위원장이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황 

병기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를 넘겨주기 위하여 1990 년 11 월 21 일(쉬 오후 

3 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워회 회의실에 2 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입 

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플 취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 1 월 20 일 

(4 ) 우리측， 대남편지 점수동의 전통문 

o 일 시 1990. 11. 21 (수) 10 10 ---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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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화자 : 땀) 이 명 수 뿜) f! 명 수 

o 내 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선자회 중앙위왼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측의 편지률 접수하기 위하여 1990 니 11 월 21 일 (수) 오 후 3 시 2 

명의 연락관을 판푼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1990 년 11 월 21 일 

대한적심자사 총재 긴 상 협 

(5)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예비접촉 관련 선풍-갚 

O 일 시 1990. 11. 24 필 10 01 "" 10 14 

O 통화자 : 땀) 석 명 학 {북) 이 굉 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섭자회 중·앙위윈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궈하 

나는 서울전통검-악연주단 황병기 대표의 요청에 띠라 다유의 신회풍-xl-fr’-

을 보내니 이를- 귀측 소선음악가동맹 증앙위원회 김원 7t 위원장에게 ffRf 

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1 월 24 일 

대한적선자사 총재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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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 원 균 선생 

선생의 1990 년 11 월 21 일자 회신은 반갑게 받았습니다. 

조국분단 45 년만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의 열망으로 드디어 문화교류 

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이 뜻깊은 해를 보내면서， 남과 북의 음악가들 

이 서울에 모여서 [J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를 펼치자는 나의 제안에 선 

생께서 찬동하시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음악회가 우리 겨레 모두가 통일의지를 다지고 앞으로 더욱 

활밥한 민족문화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는데 이바 

지하게 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는 11 월 26 일 오전 10 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의 심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접촉은 “양측에서 각 

기 위임한 연락관들”로 하여금 진행시키는 것이 편리하려라 생각합니다. 

이번 음악회가 시간이 족박하기 때문에 귀측에서 참가하는 연주단의 명 

단과 인적사항과 연주곡목을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시어 음악회 준비가 순 

조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90 년 11 월 24 일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 표 황 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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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가. IPU 흥획 남북단일대표단 구성 ·참가 관련 쌍방 전통훈 •• 

(1 ) 북한 의회그루빠 위원장， 제 84 자 IPU 총회 관띤 대납펜시 신깐 

예고 전통문 

O 일 시 1990. 1. 15 뽑 ) 10: 09 -- 1 0 1 6 

O 통화자 : 땀) 이 명 수 {북) 김 팡 첼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감 상 협 궈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회그루빠 위 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의회그루빠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가 바단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죠: 
'- 성 

1990 년 l 월 15 일 

.J l 
~ 

대한민국 의회그루빠 위원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올해 가을 열리게 되는 국제의회동맹 제 84 차 총회와 관련한 우 

리의 제안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오는 l 월 17 일 {수)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 명의 연딱원을 파견할 섯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웅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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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그루빠 

위 원장 양 형 섭 

1990 년 l 월 15 일 

(2) IPU 대한민국의원단 회장， 대남편지 접수관련 전통문 

O 일 시 1990. 1. 16 함) 15: 22""" 15 : 27 

O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국제의회연뱃 대한민국 의원단 회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 

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국제의회연맹 의원단 회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 년 l 월 16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국제의회연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원단 

회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1 월 15 일자 귀하의 전화통지문과 관련 , 귀하의 편지를 전달받기 위 

해 l 월 17 일 (쉬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 의실에 2 명의 연 

락판을 파견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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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 l 훨 16 일 

국제의회연맹 대한낀놔 91 윈단 

회장 김 재 순 

나. r 연·고 민족해방제 j 관련 쌍방 전톰문 

( 1) 북한 초선학생위 위원장， 연대 . J'.대 종-학생회앞 펴7.1 선단 관련 

전통문 

O 일 시 1990. 9.24 탤) 1 0 : 03 -- 1 0 1 0 

O 통화자 : 땀) 이 명 수 {북) 검 웅- 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11 하 

나는 『조선학생위원회 』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쉰’-갚 .11’-니i 니 연 

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전달하여 주가 I1 r i갑니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심자회 중앙위윈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9 월 24 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권 오 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윤 진 호 

나판 『조선학생위원회 』가 연세대학교 좋-학생회와 고선대학피l 총학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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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내는 편지괄 전달하기 위하여 9 월 24 일 댈) 오후 3 시 『조선학생 

위윈회 ;끄 대표 2 명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 

다. 

귀 총학생회뜰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 현 덕 

1990 년 9 월 24 일 

(2)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관련 적십자 연락관 파견통보 전통문 

0 일 시 1990. 9. 24 댈) 14 08 --- 14 12 

C 통화자 : 땀) 석 명 학 (북) 김 응 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측의 9 월 24 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 

여 9 월 24 일댈j 오후 3 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 명의 우리 

측 적십자 연락관을 내보낼 것입니다. 

1990 년 9 월 24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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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측， 대 남면지 선달 거 부 및 공개 표명 전통문 

O 임 시 1990. 9. 24 댐) 14 55 ~ 15 00 

O 통화자 : 땀) 이 명 수 시
 
U 

、

」l I 

h 
F ‘ 응- 호 

O 내 용 

대한적심자사 총재 김 상 협 궈하 

귀측의 9 월 24 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조선학생위원회 』에 알아본 데 의하변 자가들이 연세대학교와 ~l!.. 펴대학 

교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가기 위하여 연세대하교와 ..lL 려대학교 

총학생회 대표가 아난 귀측 적십자 연박관이 나온다면 펀지쉰 넘기숙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편지틸- 공개할 수 밖에 원다 j~ 

봅니다. 

1990 년 9 월 24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다. r 통일학술제 」 관련 쌍방 전룡문 

( 1) 북한 조선학생위 , r 통일학술제 」 관련 남북학생실무회담 참가 통보 

전통품 

0 일 시 1990. 10. 23 법) 14: 02 -- 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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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자 : 땀) 이 1영 수 {북) 건 명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조선학생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남조선의 경희대학교 • 한양대학교 ·외국어대 

학교로 구성된 『통일학술제 공동추진위원회』에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니 전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0 월 23 일 

낚조선의 겸희대학교·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들로 구성된 

『통일학술제 공동추낀위원회 』앞 

우리는 남조선의 경희대학교·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들로 구성된 『통일 

학숲제 공동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학술제』에 우리 대학 

생뜸을 초청하는 문제활 토의하기 위하여 오는 10 월 24 일(수) 오전 11 시에 

관문점에서 북남학생실무회담을 가질 데 대하여 다시금 제의하였다는 소식 

에 집하였습니다. 

지난 10 월 20 일에 가지기로 하였던 북남학생실무회담이 실현되지 못하여 

아픈 마음플 금치 못하고 있던 북녘의 우리 대학생들은 귀 위원회가 이 

번에 민족적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우리와 뜻을 모 

으고，힘을 합치기 위해 판문점 회담장으로 다시 나오기로 한 데 대하여 

기벤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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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귀 위원회의 제의에 전적인 찬동올 표시하면서 오는 10 월 24 

일 오전 11 시 5 명으로 구성된 실무회담 대표단올 판문점 중럽국감독위원 

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통일학술제』 행사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올 도오하며， 나라 

의 명 화통일 을 앞당기 는데 이 바지 하는 대 축제 로 거 행 하기 위 한 문제 뜯 과， 

우리 북반부 대학생들의 축전참가와 관련한 실무석 문제딜-올 혐의하게 되 

기를 희망합니다. 

경의를 표하띤서 

조 선 학 생 위 원 회 

1990 년 10 월 23 일 

평 양 

(2) 우리측(;통일학술제 』 관던 남북학생접촉 숭인선청 관허 봉!니- 전 

통문 

。 일 시 1990. 10. 24 원 10 05 ~ 10 11 

O 통화자 (냄 박 환 수 F수) 전 용- 호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객십자회 -숭앙위윈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꺼하 

귀측의 10 월 23 임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당국은 우리측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일부 학생 

뜰이 파측 학생갚과 함께 개최히뇌 하는 학숲-토론회가 상~--이해와 단함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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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하는데 유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행중인 남북대화나 여타 부분의 

남북교류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접촉 승 

인신청을 붉히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당국의 요청에 따라 상기 사실을 귀측에 통보하니 이를 

귀측 조선학생위원회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1990 년 10 월 24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라. r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 」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중앙위 위원장 명의 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O 일 시 1990. 12 • 12 (수) 11 05 -- 11 10 

。 통화자 : 땀) 유 종 열 (웹 김 명 수 

O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요청에 따라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최금순 위원장이 

귀측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윤영규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 

하여 1990 년 12 월 14 일 (금) 오후 3 시에 2 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 

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내니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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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상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2 월 12 일 

(2) 우리측[(전교조』앞 펀지 선수 거부 션통분 

O 일 시 1990 . 12. 13 (목-) 15: 02 '"" 15 07 

。 통화자 : 땀) 김 가 웅 (북) 낀 명 수 

O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생을 야가시낄 소 

지가 있는 편지를 교환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의거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12 월 12 일자 전화통지 문에서 귀 

측이 전달을 요구한 편지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0 년 12 월 13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마. 북한 수산위원획 위원장， 내무부장관 앞 싫종선박 송흰 협조요청 전룡문 

O 일 시 1990. 12. 29 떠 09 1 7 --- 09 : 29 

O 통화자 : 암) 이 명 수 {북) 전 웅 호 

O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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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 

화똥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내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12 월 29 일 

대 한 민 국 

내무부장관 안 응 모 귀하 

황해 남도 강령 군 쌍교리 아미 포에 정 박하고 있던 강령 수산사업 소 부업 

선 『므-안 (9818) rD호 ( 30 톤급 철선)가 1990 년 12 월 25 일 새벽 선원들 

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로
 

。-라
。
 

풍
 

실종되었습니따. 

당시 바람방향을 고려할 때 배는 남쪽 방향으로 표류되어 갔을 가능성 

이 많습니다. 

나는 귀히-가 만일 배가 귀측 수역에 들어갔으면 우리측에 돌려 보내도 

록 협조하여 줍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의괄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위원회 

위원장 최 복 연 

1990 년 12 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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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해판련 쌍방 전톰문 

(1 ) 북측， 수해 관련 위문 전통문 

O 일 시 1990. 9. 13 (목) 10: 08--10: 11 

O 통화자 : 암) 유 종 열 댐) 강 덕 순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최근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서울과 경기도， 남강원노쉰 u] 핏한 낚 

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수재민들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선으모부터 까물- 피해침- 입간-

모든 수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문을 보내며 아울러 하루빨리 녀윌- 피해기 

가셔지고 수재민들의 생활이 안착되기플 진섞으토 바라마지 않슴니 l-l.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적선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 년 9 월 13 일 

(2 ) 우리측， 수해 관랜 답례 전통분 

O 일 시 1990. 9. 13 (목-) 15 12"""15 14 

O 통화자 : (난) 유 종 열 

O 내 용 

(씌}긴 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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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하의 9 월 13 일자 전통문촬 잘 받았습니다. 

나는 이번 서울지역 등 중부지방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위로의 뜨
 人

을 표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0 년 9 월 13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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